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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방향 설정

1) SO 전략

❍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방향 설정을 위한 세부 전략 분

석을 실시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의 내부 강점요인과 외부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영역으로 4가지 세부 전략을 도출

❍ 對중국 특화 화물유치 전략의 지속적 추진

­ 한중 수출입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항과 시다오항 간 국제카페리 

주 6항차 서비스가 지속되는 여건을 고려

­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관문인 군산항은 지경학적 입지 특성상 중국 항로에 선택적 집

중을 할 수밖에 없음

­ 기존 중국 수출입 화물을 다수 처리하는 대형 항만의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신선식품 등 취급 중심지로 도약

❍ 기존 정기선 항로 잠재 화물 발굴

­ 현재 개설된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중심으로 잠재 수출입 화물을 발굴하고, 전라북도와 

중국 산둥성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타 항만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군산항이 경쟁 가능한 영역은 중국 산둥성 일대의 

인접한 항만 네트워크임

­ 현 여건상 신규 항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정기 컨테이너 항로에서 취급하는 

수출입 화물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때 새로운 항로 개설 가능성 향상

❍ 전기자동차 생산거점 강화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라북도, 군산시의 경제위기와 군산산업단지 위기가 촉발되

어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가 조성

­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부품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산체계를 고려하면 

군산이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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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 유치 및 운영으로 

군산항 물동량 창출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 예상

❍ 화물유치지원제도의 차별화 및 강화

­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지역 거점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화물

유치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음

­ 지자체의 신규예산 확보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재 확보한 예산을 중심으로 실효성 높

은 화물유치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탄탄한 예산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배후 지역의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물류 처리 여건을 조성함

2) WO 전략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의 내부 약점요인과 외부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약점을 강화하

는 영역으로 4가지 세부 전략을 도출함

❍ 전자상거래 거점 기반 조성

­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B2B 중심의 수출입 거래

에서 최근 B2C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한중 국제카페리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화물이 보세운송 후 통관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전자상거래 특

송 분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신선물류 특성화 기반 조성

­ 중국 소비자의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 선호도가 높아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수출 물

동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중국 정기선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 군산항의 여

건을 고려할 때 식품물류 수요증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최종보고서

132

­ 현재 콜드체인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준이 없으므로 신선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신선물류 수요에 대응

❍ 타 항만 이용 전라북도 화물유치

­ 단순 항로, 부족한 항차의 문제는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렵지만, 최근 도입된 안전운임제

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수출입 화주의 내륙 운송비는 군산항이 저렴함

­ 전략적으로 군산항에서 서비스되는 항로의 수출입 화물을 타 항만에서 처리하는 전라북

도 화주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항만결정요인은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총 물류비 절감이 가

능한 항만을 선택하므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에 유리한 여건 활용

❍ 전략적 연계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 군산항은 산업단지 지원항만 역할을 담당하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 벌

크화물인 산업단지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지원함

­ 곡물, 사료, 목재, 유연탄 등 군산항에서 많이 취급하는 화물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

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된 벌크화물이 활용되어 완제품, 반제품으로 제조되어 군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구

조가 산업단지를 보유한 항만의 이상적인 발전 전략임

­ 군산항 수입 화물의 특성에 맞는 연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Port-MIS 정보를 

중심으로 산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기 대응에 강점이 있음

3) ST 전략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의 강점요인과 위협요인을 결합하여 내부 강점을 토대로 외부 

위협요인에 대응하는 차별화 영역으로 4가지 세부 전략 도출

❍ 중요 산업 모니터링 추진

­ 배후산업단지의 존재는 군산항 활성화의 강점 요인이지만 최근 배후산업단지에 지속된 

위기는 외부 위협요소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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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동향, 관련 기업 동향 등을 지속

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의 중요산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군산항의 강점 요인을 극대화하고, 

외부 위협요소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함

❍ 중국 중심의 포트세일즈 강화

­ 군산항의 정기선 컨테이너 항로는 대부분 중국 기항 항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카페

리 주 6항차 서비스도 산둥성 시다오항 간 왕복 서비스임

­ 지경학적 입지 특성을 고려하고 서해안권역의 타 항만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심의 포트세일즈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

­ 항만공사(port authority)가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민･관 합동 포트세일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략적 항로 다변화 추진

­ 군산항 운영에 중요성이 높은 지역은 중국이지만 다양한 정치･경제적 위협요소가 존재

하므로 대응이 필요

­ THAAD 배치에 따른 한한령, 무역 보복 등 정치적 위협과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대

외 위협 요소 등은 예방과 대응이 어려움

­ 군산항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전략적 항로 

다변화를 유도

­ 중국의 생산기지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추어 동남아시아 지역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부두 시설 활용 가능성 확대

­ 군산항이 보유한 부두시설은 1980년대~1990년대의 산업 수요에 맞추어 당시 유망한 

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2020년 시점에서 재검토 필요가 있음

­ 부두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 권한을 초월하므로, 현재 부두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배후 산업단지의 위기 지속, 첨단기술 경쟁 등을 고려할 때 군산항 부두 시설을 활용하여 

육성할 수 있는 미래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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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T 전략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의 내부 약점요인과 외부 위협요인을 결합하여 외부 위협 방어

가 어려울 경우 철수를 검토하는 영역으로 4가지 세부 전략을 도출함

❍ 지능형 항만 Test-bed 조성 및 운영

­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만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 혁신 영역으로 국내 대

표적인 허브 항만을 중심으로 스마트항만 조성 및 운영 추진

­ 군산항 현재 여건상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프라, 물동량 등 한계에 봉착할 

수 있지만 지능형 항만의 시범 단지 조성을 통해 발전 가능성 모색이 가능함

­ 지능형 항만 시범 단지는 가급적 실제 항만 공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토

대로 군산항 배후 산업단지 연계 물동량 창출을 추진

­ 신선식품 처리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과 생산 거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블록체

인 기반으로 연계하는 모델은 지역 여건상 잠재 가능성이 있음

❍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 서해안권역의 많은 항만은 對중국 수출입 관문항을 지향하면서 경쟁하고 있으나, 항만 

결정 요인에 따라 실제 경쟁가능범위가 설정됨

­ 과도한 항만 화물유치 지원을 통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면서 서해안권역을 단일 벨트로 

결속하여 국가 경제 발전, 서해안권역 항만 경쟁력 강화를 지향

­ 서해안권역 항만 주요 기항지인 산둥성 항만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완료되었고, 이에 대

응하여 서해안권역 항만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짐 

❍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산업 연구개발

­ 산업의 성장주기(life cycle)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을 접목하여 미래 유

망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 군산항 배후의 산업단지와 부두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정을 유치하는 전략 수립

­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미래 유망한 품목의 핵심 생산 공정을 유치하면 배후 산업단지

와 군산항 활성화에 중요한 경쟁요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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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유망산업 관련 기업 유치

­ 스마트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미래 유망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유치로 신규 물동량 창출 가능

­ 친환경 이슈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과 연계 필요 

<그림 4-3>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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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방향 설정

가. 비전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의 성과는 수출입 물동량 증대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

기 발전 전략을 구상

­ 증가하는 중국 수출입 물동량과 개설된 정기선 항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최근 군산-시다오 간 주 6항차 국제카페리 운송을 통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신선식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장기적 발전 기반 조성

­ 군산항의 최우선 시장은 중국 산둥성 지역이며, 정치･경제적인 대외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항로 신설을 통해 위험 대응이 필요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은 정부와 전북도의 항만 발전 계획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군산항은 전라북도의 물류거점 항만이자 내항 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의 물류 지원 거점임(해양수산부, 2016)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만을 전라북도 경제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세계로 열린 바닷길, 대

한민국 경제 대동맥의 관문, 전북항만” 비전을 선포(전라북도, 2018)

❍ 본 과업에서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비전으로 “전라북도 수출입 물류 관문, 군산

항”으로 제안

­ 정부의 “전라북도 물류거점 항만”과 같은 지향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여건

에 따라 군산항은 신규화물유치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어야 함

­ 군산항의 화물유치는 정부 정책과 물류 시스템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로 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물류 관문으로 역할을 하려면 지리적인 강점도 활용해야 하지만 관련 인프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물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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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목표

❍ “전라북도 수출입 물류 관문, 군산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를 다

음과 같이 설정함

­ 첫째, 현 여건을 활용하여 군산항 화물유치를 추진함

­ 둘째,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물동량 창출 효과를 높임

­ 셋째, 적절한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군산항의 경쟁우위 요소를 부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화물을 유치

­ 넷째, 군산항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

진되어야 함

­ 다섯째, 군산항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역산업･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함

1) 현 여건을 활용한 군산항 화물유치

❍ 지역 중소형 항만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입 화물유치가 필요

­ 서해안권역 중소형 항만에서는 다수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확보한 군산항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음

­ 한중 최초로 동일 항로 주 6항차 운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카페리 서비스 

활성화를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여건에서 다수의 정기선사가 군산항을 기항하는 것은 군산항 이용 시 이점이 

있음을 의미

­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는 수출입 화주, 물류기업 등 관련 당사자에게 군산항을 기항하는 

국제 컨테이너 해운서비스가 이루어짐을 인식하게 함

­ 한 항차에 대규모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해운 서비스의 특성상 신규 항로 개설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현재 개설 항로를 중심으로 잠재 화물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설 항로 간 연계하여 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물류 관점에서 

역량 제고 방안을 고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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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제도 효과 개선

❍ 타지역 중소형 항만에 비해 군산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강점이며, 이를 최

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의 목표는 군산항 물동량 증대이지만, 직접적인 성과 달

성과 지원제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문가･실무자･행정 담당자가 참여하여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운 과정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군산항 화물유치에 전략

적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경쟁 우위 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지역 특화, 국제카페리 데일리 서비스 이용 시 경쟁우위 품목 발굴, 타 항만 이탈 

화물유치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추진

­ 현재 군산항 항로를 중심으로 잠재 화물을 발굴하고 전략적 중요 기항지와의 장기 협력 

관계 유지 등 필요

3)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 현재의 여건을 활용하여 군산항 화물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지

만, 경쟁 우위 요소를 선점하여 관련 화물 처리 거점으로 도약 필요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항만 하역 공간 이외에 배후 물류단지의 지원을 통해 물류 서비

스 품질이 제고됨

­ 군산항을 통하여 처리되는 수출입 화물의 최종 목적지까지 물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여 신규화물유치를 추진함

❍ 중국 중심의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한중 국제카페리가 주 6항차 

운항된다는 군산항의 강점 고도화에 유리

­ 현재 한중 국제카페리 운송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화물과 신선식품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관련 물류 처리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면 관련 업무를 군산항 배후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신규 물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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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이 가능하며, 배후단지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전라북도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기여

❍ 군산항 화물유치를 통한 활성화 노력을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지역경제와 중요산업 

활성화에 연관성이 있음

­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 화물유치 활동은 군산항 배후 산업단지, 넓게는 전라북도

에 입지한 산업단지와 관련성이 있음

­ 군산항 화물유치 활동의 성과는 전라북도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전라북도 지역산업은 입지 특성상 군산항을 통하여 산업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지역산업 발전에 관련이 있음

­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요 산업과 관련된 연계산업을 육성하

여, 원료 수입이 완제품 수출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유치를 위해서 지역산업과 무관한 화물을 물류 비즈니스 관점에서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지속 발전 취지에 부합함

5) 군산항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 군산항은 1980년대 산업 수요에 맞추어 건설되었고, 관련 산업은 대부분 성숙기에 

도달하여 미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 기술이 도입된 산업 생태계 변화와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스마트기술 도입, 친환경 운영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야 함

­ 현재 군산항 화물유치를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지속 가능

한 항만 운영을 준비해야 할 시점임

❍ 군산항의 전문성 있는 운영과 지역 물류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항만 산

업 생태계를 조성과 미래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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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첨단 항만 운영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는 시점에 맞추어 자동

화, 지능화, 친환경 항만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항만 도입 타당성 검토

­ 인접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군산항 간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항만으로 군산

항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 검토

다. 추진전략

❍ 다섯 가지 핵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6가지 추진 전략을 수

립하고 전략별 세부 과제를 제안

­ 첫째, 기항지 중심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으로 물동량 증대

­ 둘째, 군산항 배후 산업 특성화･차별화

­ 셋째, 군산항 항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화

­ 넷째,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 다섯째, 적절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 여섯째,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혁신

1) 기항지 중심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으로 물동량 증대

❍ 대형 항만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세이지만 서해안권역 중소형 항만 중 중국 지역의 

특화 항로가 개설되어 운영되는 강점을 활용

­ 서해안권역 항만 중 인천항과 평택항을 제외하면 군산항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다

수의 정기선 항로를 운영하고 있음

­ 정기선 항로가 지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물류 흐름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

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토대로 해당 지역 특화를 추진

❍ 현재 군산항은 지경학적 입지 특성상 중국과 일본 지역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3국 

환적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

­ 군산항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척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정기선 항

로의 잠재 화물유치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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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정기선 항로를 연계하여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며, 세계 2위

의 환적 중심 항만인 부산항 경유 항로를 활용 환적비즈니스모델 개발 필요

❍ 대부분 항로가 중국 항만을 경유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지역

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신뢰 기반의 상거래 유도를 추진

­ 지역 간 수출입 화주, 물류기업 등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양 지역 간 발

전 모델을 구축하면 중국 특유의 꽌시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양 지역의 지자체, 화주, 물류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회

의와 지역간 무역박람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유도함

❍ 군산항의 지경학적 입지 특성상 중국, 일본 중심의 항로 운영이 현실적이지만, 지

정학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항로 다변화를 추진

­ THAAD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무역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 등 정치적 이슈는 예측

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원천적으로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군산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일부 항로를 개설하여 위험 분산과 신규화물유치를 추진

2) 군산항 배후 산업 특성화･차별화

❍ 산업단지 지원항만 미션을 수행하면서 군산항 화물유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산항 배후 산업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군산항으로 수입하고, 수입 원료를 제조･
가공한 제품을 군산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군산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에 특화된 부두 운영과 더불어 미래 수요, 산업 전망 등

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지역 산업단지 연계 전략 수립 필요

❍ 군산항은 배후산업단지의 수출입물류기지로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관문이므로 중

요산업 물류 모니터링이 가능함

­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주원료는 대부분 군산항에서 수입되는 벌크화물이며, 취급 화물 

특성상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지는 않아서 산업 동향 분석에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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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품목의 군산항 Port-MIS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관련 산업

의 시황, 지역 업체의 운영 여건 등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특정 산업의 호･불황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 간 상쇄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지역 기반의 

물류 모니터링은 지역의 중요 산업의 동향 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함

❍ 1980년대 산업 수요에 맞추어 설계된 군산항 배후 산업은 대부분 성숙기에 도달함

에 따라 미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 산업단지와 군산항 부두시

설을 이용하여 미래 유망한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군산항을 아시아 전기자동차 생산거

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명신 컨소시엄은 중국 바이튼의 국내 내수용 판매용 전기자동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브랜드 전기자동차 생산을 할 계획

­ 대규모 단지 조성과 전기자동차 생산기지에 따른 지역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군

산시가 전기자동차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

3) 군산항 항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화

❍ 군산항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 마련

­ 항만공사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의 공통점은 항만 운영과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는 주체가 불분명함

­ 정부기관, 지자체, 군산항 이용자(물류기업, 수출입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

으로 군산항 거버넌스를 구성함 

❍ 서해안권역 항만 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하여 서해안권역 산업벨트 

발전과 국가 항만경쟁력 발전을 도모

­ 서해안권역 항만관계기관, 이용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

스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적 발전을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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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둥성항구그룹 출범으로 서해안권역 항만의 최대 표적시장인 중국 산둥성 항만 간 협

력이 강화되는 상황의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의미가 있음

❍ 독자적인 운영 주체가 없는 군산항 여건을 고려하여 군산항을 이용하는 기업, 관리 

주체, 관계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군산항 이용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등을 한 번에 처리하고, 물류기업의 군산항 

사무소 개소를 유도

­ 항만 배후에 종합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군산항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

과적인 지원체계 구성으로 항만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함

4)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 군산항 거버넌스(가칭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의 연중 운영을 통하여 군산항 변화 

여건에 적시 대응 전략 마련

­ 군산항 관련 전문 집단으로 구성된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의 상시 운영을 통하여 사안별 

적절한 대응과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

­ 군산항 포럼,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제도, 전라북도 이탈 수출입 화물유치전략 수립 등 군

산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안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가 주도하여 군산항 포럼을 정례화 하여 국내･외 전문가, 실

무자의 발전 제안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

­ 타 항만에서 개최하는 포럼의 형식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식과 매년 분과별

로 나누어 연중 개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군산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하여 자유로운 제안과 합리적인 검토 체계를 구축함 

❍ 군산항의 경쟁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 표적 시장과 향후 유망한 산업 물동량 유치

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이행

­ 지경학적 입지 강점과 현재 운영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 등을 고려한 전략적 표적 시

장 선정과 물류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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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산항 지속 발전모델 구축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타 항만을 이용한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 적극 유치 추진 필요

­ 정기선 항로, 수출입 화주 입지, 총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탈 

화물유치 검토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으로 이러한 변화 여건에 적시 대응 가능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전략 모색이 가능

5) 적절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 현재 군산항 배후는 대부분 산업단지 관련 업체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물류 관련 인프라가 열악함

­ 물류산업은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비용 절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군산항 

신규화물유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검토하여 조성

­ 전라북도 수출입 관문이며, 식품산업의 메카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군산항의 차별적 

운영 요인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검토

❍ 내륙연계물류인프라가 대형 항만 중심으로 조성되어 비용 절감과 더불어 서비스 수

준 향상을 위한 시설 도입 필요

­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은 군산항을 이용하는 것이 총 물류비 관점

에서 유리하지만, 실제 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이 병행되어야 가능

­ 단기적으로 내륙연계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공

간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등을 검토 

❍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많은 식품은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으며, 식품은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여 전문 물류 체계 구축이 필요

­ 콜드체인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온･습도 관리체계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소비자 안

심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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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식품 처리를 위한 

콜드체인 거점 및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급증하는 국내산 식품 수요에 대응

 

❍ 군산항과 시다오항 간 주 6항차 운항되는 국제카페리선을 통하여 평균 항차당 

10TEU 이상의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음

­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어서 인천항 통관장으로 보세운송되어 통관 후 

택배물류 네트워크(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옥천군)로 전국 배송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특화 항만으로 도약을 기대함

❍ 신규화물유치와 관련성은 높지 않지만, 군산항 홍보관을 조성하여 비즈니스 미팅, 

항만 마케팅 전용 공간 조성이 필요

­ 화주와 물류기업 등이 항만 선택을 위해 실제 군산항을 방문할 경우 군산항을 소개하고 

안내할 콘텐츠는 일부 인쇄물, 영상자료가 전부임

­ 군산항 홍보관을 조성하여 항만마케팅, 지역 사회 홍보, 비즈니스 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혁신

❍ 군산항은 향후에도 전라북도 수출입 관문으로 역할을 해야 하므로, 변화하는 여건

에 대응하여 미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의 산업 동향 분석, 미래 지속 가능성 검토, 군산항 여건에 맞는 

첨단 기술 도입 검토

­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을 통하여 군산항 뿐 아니라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제고 

❍ 자동화, 지능화, 친환경 항만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항만 개발 추세와 군산항 여건을 

고려할 때 지능형 항만 개발을 검토

­ 신선물류 물동량 증대가 예상되며, 전체 물동량이 대형 항만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콜드체인 시스템과 지능형 항만 연계 발전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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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은 배후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현재 

주요 산업이 성숙기에 도래한 만큼 향후 대응 전략 모색 필요

­ 현재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군산항 부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미래 유망 산업

에 대한 연구 추진

❍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을 통하여 전라북도 물류거점, 물류기업 등 양질의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 연계

­ 군산항은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산업 특성화가 필요하며, 지역 여건상 중국, 카페리

와 컨테이너 전용선 병행 운영 등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필요

­ 지역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의 교육･훈련 공간으로 군산항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인

력 양성을 통해 군산항 인력의 전문화 도모 

라. 세부과제

1) 기항지 중심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으로 물동량 증대

❍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 군산항에 현재 개설되어 운항 중인 중국 항로 중심으로 

화물유치 활동 고도화 추진

­ 정기적인 중국 화주, 물류기업 대상 포트세일즈 추진으로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잠재 고객 발굴 추진

❍ (전북-산둥 물류협력 체계 구축) 중국 동쪽 해안 지역 중 전라북도의 전략적 협력 가

능성이 높은 산둥성 지역 간 원활한 물류 협력 체계 구축

­ 군산-시다오 간 주 6항차 국제카페리선 운항, 산둥성 항만 기항 횟수가 가장 많으므로 

단순 물류 비즈니스 외에 지역 간 협력 차원으로 발전 모델을 구상

­ 지역 간 기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비용 절감,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판로 확

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전략 모색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지역 간 가시적인 경제 협력 효과 제고



제4장∣군산항 신규화물유치 방향 제안

147

❍ (전략적 항로 다변화) 중국이 전략적 중심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치･경제적 

이슈 발생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로 다변화 추진

­ 현재 베트남 기항 항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항로를 강화, 신규 개설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트세일즈 추진

­ 대규모 공장의 동남아시아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 여건을 고려할 때 군산항의 지

경학적 입지와 경쟁력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

2) 군산항 배후 산업 특성화･차별화

❍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군산항에서 수입 벌크화물을 이용하여 산업이 운

영되는 중요 산업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추진

­ 국가산업 관점은 타 지역의 산업과 상쇄되어 지역문제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라

북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산업 모니터링을 추진함

­ 대외 경제 지표와 군산항 Port-M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요 산업의 운영 여건을 파악

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춤

❍ (군산항 부두시설 미래 활용 전략 구상) 과거 산업 육성 시대의 수요에 맞추어 군산항

의 부두시설이 특화되었고, 산업단지가 조성됨

­ 해당 산업은 대부분 성숙기 혹은 쇠퇴기에 접어든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하여 현재 군산항 부두시설을 활용하여 발전 가능성 모색

­ 예컨대 사일로의 경우 곡물, 사료 등 화물 처리 전용시설이지만, 같은 논리로 커피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 처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부두시설로 현재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

❍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 고도화) 전기자동차생산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관련 연관 산

업 활성화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 육성과 고도화 전략 마련 필요

­ 전기자동차 생산 뿐 아니라 국내 판매, 해외 수출 등을 위하여 군산항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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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판매, 수리 등 종합 클러스터화하여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 필요  

3) 군산항 항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화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산항 수출입 화물유치 지원 체계 구축과 활성

화를 위해서 군산항 화물유치 활동을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

­ 산업, 취급 화물 등 사안별 기업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관 주도의 민･관 합동 화물유

치 활동을 추진함

­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화물유치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

려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민간 기업의 참여는 세분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과 전문가 집단과 함께 군산

항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중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산둥성항구그룹 출범에 따라 서해안권역 중소

형 항만 간 협력 전략 구상

­ 우리나라 항만 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하여 각 항만별 특성화 발전 전

략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구심체 구성

­ 서해안권역 항만 거버넌스 출범을 토대로 정기적인 교류와 항만 간 특성화 발전을 지원

하여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항만 경쟁력 제고 기여

❍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군산항 관련 수출입 화주와 물류 기업, 행정기관 등 

업무 공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항만공사가 설치된 대형 항만은 항만공사 건물이 항만물류 비즈니스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군산항의 경우 관련 통합지원 공간이 부재함

­ 관련 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면 업무 효율과 편의 증진 효과가 있으므로 군산항 물류서비

스 제공기업, 협회 등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기존 물류기업의 군산항 사무소 유치, 신규 국제물류주선업체 유

치 등을 토대로 장기적 경쟁력 강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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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 (군산항 포럼 정례화) 항만공사가 설립된 대형 항만과 일부지역 중소형 항만에서 정

례적으로 개최하는 항만 포럼을 군산항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군산항 포럼을 개최할 경우 정기적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군산항 경쟁

력 제고방안을 제안함

­ 군산항 포럼 정례화를 통하여 군산항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지역의 

물류전문인력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적 관점의 발전 전략 모색이 가능

❍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대규모의 화물유치 지원 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군산항 특

성화 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군산항을 거점으로 하는 종합 물류 네트워크의 고도화 기반을 다지고, 경쟁우위에 있는 

영역 중심의 특성화 유도

­ 정기선 기항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

❍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2020년 군산항 신규화물유치의 최우선 목표는 기존 타 항

만을 이용했던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유치임

­ 본 연구에서 앞서 분석한 기종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 설명회 

및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

­ 내륙운송연계거점을 조성하는 인프라 사업은 관련 예산과 공간 확보의 문제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 여건상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5) 적절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 군산항 경쟁여건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유치를 위해서는 

전용 처리 공간, 시설 등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전용 부두에서 취급되는 일반화물은 부두 하역작업과 배후 산업단지 연계성이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 고려됨

­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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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서비스 제공 역량에 따라 화물유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정기선 항로 미개설 사유 외에 전라북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타 항만을 이용하는 

원인과 지속적인 군산항 화물유치 활동에도 성과를 거두기 힘든 이유임

❍ (내륙운송 연계거점 조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타 항만 이탈 전라북도 수출입 화

물 일부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 

­ 타 항만 이탈 수출입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륙 운송 거점, 물류 지원 시설 

등의 필요가 예상

­ 기존 대형 항만에 업무 처리 공간을 조성하였던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의 업무 공간과 

화물자동차 대기 공간 등 업무 편의를 위한 공간도 필요

­ 부산항, 광양항 등을 이용했던 전라북도 수출입 화주가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어 군산항 

이용을 검토해도 관련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져야 실제 화물유치가 가능

❍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증가 추세와 한중 국제카페리 

운송을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인프라 조성 필요

­ 현재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통관 시설이 없지만 한중 국제카페리선을 통하여 매일 

10TEU 내외의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화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물류 서비스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어 군산항

에 전자상거래 통관 시설이 유치되면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축수산식품 농생명 수도 등 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보유한 전라북도 특화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

­ 중국 소비자의 한국 식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국 신선 식품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군산항에서 시다오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대부분 현 인프라 여건에서 가능한 품

목에 한정되어 있음

­ 적정 규모의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하고, 전라북도 농축수산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

산된 식품 등 중요 거점과 군산항을 연계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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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홍보관 조성) 군산항과 군산항 배후 산업단지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

보관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자 편의 제공

­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 대형 항만은 항만 홍보관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와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

­ 홍보관을 조성해도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항만 

특성을 홍보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공간 필요성이 있음

­ 단순한 항만 홍보를 벗어나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소개, 

전시실 운영, 비즈니스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혁신

❍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및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 접목으로 스마

트항만 개발 추진 동향에 맞추어 지능형 항만 육성 전략 수립

­ 군산항의 인프라 여건상 자동화 항만 도입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콜드체인 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화 지원 항만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 현재 전라북도의 주요 식품산업 거점과 군산항을 연계하는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콜드체인 과정의 인증, 데이터 공유 등 추진 필요

❍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현재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 조성된 산업 특성과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여 미래 유망 산업 연계성 강화가 필요

­ 첨단 기술의 도입, 지역 균형 발전의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을 검토

­ 현재의 인프라(산업단지, 항만시설 등)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발생하여 지역 경

제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

❍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전문인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공급이 필요함

­ 지역 여건을 이해하고, 식품물류, 전자상거래 물류, 아시아(중국, 일본, 동남아 등) 경제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역 거점 대학에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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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군산항 중장기 화물유치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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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방안 제안

❍ 앞 장에서 제안한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중장기 전략에 따라 비전, 핵심목표, 추진

전략, 세부과제를 제안

­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제안하여 실제 화물유치 지원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표 5-1>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방안 제안과제 종합

핵심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 현 여건 활용 
군산항 화물유치

󰊱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화

❶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❷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❸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적시성 
제고

❶ 군산항 포럼 정례화
❷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❸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효과 개선

󰊳 기항지 중심 화물
유치효과 제고

❶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중국)
❷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 
❸ 전략적 항로 다변화(동남아)
❹ 개항 간 운송 서비스 유치

󰋐 인프라 조성 신규
화물유치

󰊴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❶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❷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❸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 고도화
❹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 전라북도 산업경제 
활성화 기여 󰊵 인프라 조성으로 

신규화물유치･일자리 
창출

❶ 내륙 운송 연계 거점 조성
❷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❸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❹ 군산항 홍보관 조성

󰋒 군산항 지속 발전 
가능성 제고

󰊶 미래 산업 발굴 지역 
산업 혁신

❶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및 운영
❷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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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화

1-1.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개념

❍ 군산항 수출입 화물유치 지원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군산항물류정

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하여 전문성･적시성을 제고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는 군산항 이용기업(수출입 화주, 물류기업 등), 행정기관(정부기

관, 지자체), 전문가(국내･외 물류 전문가, 산업 분야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 등이 참

여하여 군산항 현안 대응, 지속 발전 전략 구상의 주체 역할 수행

<그림 5-1>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안

나. 상황분석

1) 항만공사 미설치 항만 운영

❍ 군산항은 항만공사(port authority)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에서 관리하고, 하역사가 부두를 임대하여 운영

­ 항만공사 미설치 항만 특성상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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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음

­ 군산항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역 중소형 거점 항만은 비슷한 상황에서 지자체(관) 주

도의 항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

❍ 군산항 물동량 창출을 통한 항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 예산을 투

입하여 정기적인 포트세일즈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 군산항 활성화는 지역 산업과 경제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서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항만 이용을 독려

­ 민･관 합동 포트세일즈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화물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 관 주도의 포트세일즈가 추진됨

2) 군산항 관련 위원회

❍ 전라북도 훈령에 의하여 “전라북도항만물류연구･자문회”가 연 2회 운영되고 있으

며, 다양한 발제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

­ 전라북도항만물류연구･자문회는 군산항 이용자(기업), 군산항 관련 단체, 전문가, 행정기

관(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도, 군산시), 전라북도의회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

­ 연 2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제 발표와 토론, 건의 및 제안 등으

로 운영되고 있음

❍ TFT(task force team)를 조직하여 시급한 현안 및 단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

안을 마련

­ 군산항 활성화 TFT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주도하여 군산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TF팀과 지원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군산항 활성화 종합전략 수립 시까지 운영

­ 군산-장쑤성 해상항로 개설 TFT는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장쑤성 자매결연 25주년을 맞

이하여 군산항과 장쑤성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전략을 수립

3) 군산항 발전을 위한 공동 의견 수렴 계기 마련 필요

❍ 군산항은 산업단지 지원 항만으로 부두별 취급 화물에 따라 관련 산업군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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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외부변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

­ 이용자 입장에서 군산항의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 수립보다 기업 성과 창출이 우선순위

로 작용함

­ 현안 발생 시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임

❍ 현행 수준의 군산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군산항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과 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군산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전략을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

­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 주도의 위원회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횟수 채우기

에 급급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장기적인 군산항 발전과 지역 산업･경제의 상승효과를 기대하려면 관련 이슈의 분석과 

연구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대응방법

1) 현행 체제 유지

❍ 현 제도상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항만물류연구･자문회의 정기적인 운영과 필요한 

사안 발생 시 TFT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

­ 정기적인 전라북도 항만물류연구･자문회의를 통하여 장기전략 및 현안문제 처리 경과를 

모니터링함

­ 중요한 사안 발생 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 기관에서 TFT을 

구성하여 대응

가) 장점

❍ 관 주도의 운영으로 안정성이 담보됨

­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반되어야 할 법･제도 상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

산 조달이 용이하며, 현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TFT 구성의 정당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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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점

❍ 현안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체계상 자문위원 임기가 2년으로 

현 자문위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시급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맞춤형 TFT를 구성하다보면 TFT 구성에 이미 시간

을 많이 소모하여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전북항만물류연구･자문회의 경우 자문위원 임기가 2년이라 회기 동안의 안건은 자문위

원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으며, 회원의 비전문 분야 의견 수렴에 어려움

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신설 및 상시 운영

❍ 군산항 이용자(기업, 관련 협회 등), 국내･외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군

산항물류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시 운영

­ 화물 특성별,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

과 장기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함

[벤치마킹 사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전라북도 농정정책에 대한 현안대응, 장기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삼락농정
포럼을 운영

∙ 삼락농정포럼은 10개의 분과포럼(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원예유통, 친환경, 식품, 축산, 수산, 산림, 
농업기술 등)을 운영하여 분과별 정기회의, 분과포럼, 전체 심포지엄 등을 운영

∙ 연도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삼락농정위원회의 분과별 운영방향,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를
담당

가) 장점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 발생 시 관련 당사자, 전문

가 풀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 가능

­ 군산항 취급 화물 특성에 따른 물류기업과 수출입 화주 관심사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여 분과의 전문 주제 토론이 가능

­ 군산항과 관련한 이용자(기존, 신규, 잠재),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풀, 관련 기관의 협

력을 강화하여 군산항의 대응전략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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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현안과 미래 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과 장기 전략 마

련의 주체 역할 가능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

제적인 대응전략 모색 등 군산항 발전의 주체 역할 수행 가능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구상도 신속하게 할 

수 있음

나) 단점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 근거 법･제도를 마련하고, 관계 기

관 간 협력 필요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불분명하며, 설립 관련 

법･제도, 예산 수립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과 상시 운영에 따른 군산항 이용자, 도내 전문가, 기관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

라. 제안: 제2안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 및 상시 운영

❍ 본 연구팀에서는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 및 상시 운영”을 제안

­ 종합적인 관점에서 군산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역 사회의 학습･연구･홍
보 등을 주도할 확실한 주체가 필요

­ 현재 운영되는 군산항 관련 회의는 행정조직의 순환근무 체계상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변경되면서 연결성 있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산업, 취급 화물 등 사안별 기업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므로 어쩔 수 없이 관 주도 

민･관 합동 화물유치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중장기적으로 화물유치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 필

요가 있음

­ 민간 기업의 참여는 컨테이너, 자동차, 일반 화물 등 세분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과 전문가 집단으로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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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설립을 위한 법･제도 근거 마련 과

정을 이행하고 운영을 시작할 경우 운영･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군산항 이용자 편의

증진,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추진계획

1)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 공감대 형성 및 설립 근거 마련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군산항 이용자, 관계자, 지역 전문가 등의 공감

대 형성이 필요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출범 준비단

­ 군산항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볼 때 설립을 위한 반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개념, 필요성, 운영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군산항물

류정책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조직하여 사전준비 필요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출범 준비단(이하 준비단)은 군산시가 주도하여 군산지방해양

수산청, 전라북도 등 행정기관, 군산항 이용자,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

­ 준비단은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의 설립 필요성, 위원회 구성, 설립근거(법･제도) 마련, 

관련 지원 예산 설정, 운영 계획 등을 협의

­ 준비단은 기존의 TFT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조직 및 활동계획 수립

❍ 군산항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운영위원회 및 세부분과를 구성

­ 군산항 특성화 운영을 위한 전략 요소를 도출하여 현재 중요한 사항과 미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준비 등으로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구성

­ 세부분과 위원회별 정기회의 계획 및 분과 포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연중 운영 

계획에 맞추어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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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분과 구성안

※ 본 분과 구성안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진이 자의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세부

사항은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출범준비단에서 협의 후 결정해야 함

❍ 군산항 포럼 정례화 주도: 후술할 군산항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군산항 포럼

을 정례적으로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

❍ 군산항 화물유치 전략 수립 및 정책 지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실제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추진

❍ 군산항 활성화 추진사업 모니터링: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준설 

공사, 신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체 역할을 담당

<표 5-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추진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500 100 100 100 100 100

국비 - - - - - -

도비 300 60 60 60 60 60

시비 200 40 40 40 40 40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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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가. 개념

❍ 서해안권역 중소형 항만 간 협력 전략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서해안권

역 중소형 항만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

­ 우리나라 항만 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하여 각 항만별 특성화 발전 전

략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구심체 구성

­ 서해안권역 항만 거버넌스 출범을 토대로 정기적인 교류와 항만 간 특성화 발전을 지원

하여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항만 경쟁력 제고 기여

나. 상황분석

1) 중국 산둥성항구그룹 출범

❍ 우리나라 서해안권역 항만의 중요 전략시장은 중국 산둥성 지역으로 대부분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보유하고 있음

­ 중국 산둥성 내 18개 항만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산둥성항구그룹이 출범하여 중국 산

둥성 내 항만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산둥성 내 항만 간 협력 체계가 구성되고 항만별 특화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나라 항만 간 대응전략 마련 필요

2) 서해안권역 항만 간 화물유치 경쟁

❍ 서해안권역의 항만은 인천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수출

입 화물유치를 위하여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포트세일즈 활동,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왜곡된 물

류비용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선사, 화주의 항만 선택 요인은 총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항만이 고려되고, 총 물류비는 해상운임, 하역비, 내륙연계운임 등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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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이용 시 유리한 여건 분석은 실제 발생하는 물류비용, 이용자 상황에 따라 결정되

며 대부분 지리적 요인에 따라 경쟁 가능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일부 지리적 경쟁 가능 범위를 변경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무리

한 예산 지원 제도는 유지가 어렵고, 시효가 종료된 후 이탈할 확률이 높음

❍ 서해안권역 중소형 항만은 대부분 산업단지 지원 기능이 강하며, 지역 산업 특화에 

따른 특성화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항만 부두 운영 여건은 변경되기 어려우며, 일부 보유

한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지리적 거리, 산업단지 생산품목 등으로 차별화 가능

다. 대응방법

1) 현행 경쟁 체제 유지

가) 장점

❍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 수립과 이행에 따른 경쟁유도

­ 지역별 특화 산업 여건에 따른 특성화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지역 생산 품목의 지역 

항만 수출 유도

❍ 지역 중소형 항만의 물동량 제고 유도

­ 지역 항만의 화물유치를 위한 현행 포트세일즈, 인센티브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여 잠재 물동량 발굴을 통한 물동량 증대

나) 단점

❍ 지리적 경계지역, 일부 예산 지원에 따른 물류 프로세스 왜곡 가능성 존재

­ 지리적 경계지역,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추진한 공격적인 화물유치 활동은 물류비용과 

서비스 수준으로 결정되는 물류 프로세스 왜곡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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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예산 낭비 우려

­ 신규 수출입 화물을 발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지자체의 포트세일즈와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기존 수출입 화물의 경로만 변경하는 결과를 발생

­ 전라북도로 유입되던 화물이 인접 지역을 통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물동

량 창출 효과가 없음에도 공적예산이 투입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야기함

2)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

❍ 서해안권역 중소형 항만 간 협력 전략 구상과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주체인 항만

협력 거버넌스를 조직･운영

­ 정부 항만관리정책상 항만공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산둥성항구그룹 형태의 

조직 구성은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형태로 추진 

가) 장점

❍ 각 항만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서해안권역 항만 벨트의 인지도 제고 활동 

가능

­ 항만별 건설 목적이 명확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항만건설목적에 맞는 특성화 산업 육

성과 관련 일자리 창출 추진

­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 주도로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

을 추진하여 항만별 정보 제공 가능

❍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산업 협력 모델 구상 가능

­ 특성화 산업 지원 항만의 역할을 강조하되, 지리적 인접성을 계기로 연관 산업 간 협력

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자체 간 산업 협력 모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

회를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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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점

❍ 지자체 간 협력모델은 상호 간 자발적 의지로 결성되어 법적 강제성이 없음

­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협의체 특성상 안정적인 항만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담보하기 어

려우며, 지역 간 민감한 이슈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제 구성 및 추진을 위한 주체 없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광역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 경제 활성화가 

추진되는 사례를 통하여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 구성 가능성 검토

­ 실제로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 한계

❍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예산분담, 설립 관련 

지자체별 근거 규정 제정 등 선결해야 할 업무가 많음

라. 제안･추진계획

1)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 구성 역할수행

❍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조직을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시장에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협의체를 의미함

❍ 충청남도가 3개 항으로 가장 많지만, 대부분 권역별 1개 중심 항만을 보유함에 따라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참여할 수 있음

­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지역별 항만 관계자, 실무자 면접조사 시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 구성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이 많았음

­ 자발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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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 모델과 구체적인 협력 과제 등을 제안하여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의 주도적 역할 수행

­ 세부적인 협력 모델, 협력 과제 등은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

<그림 5-3>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 개념도

2)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 수립을 위한 정기 협의회 개최

❍ 서해안권역 항만 간 공동 마케팅 전략 수립

­ 벌크화물의 경우 특화부두 및 배후산업단지 수요, 컨테이너화물은 물류비용에 따라 결

정되어 서해안권역 항만 간 경쟁 범위는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형성됨

­ 중소형 항만의 특성상 대부분 수출입 화물유치 활동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한 지역의 활동 경험이 공유･전파되는 경향이 있음

­ 국가 물동량 증대를 위한 정보공유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보다 협력 기반의 서해안권역 

항만 경쟁력 홍보 추진

❍ 정기적인 세미나, 포럼 개최, 공동 연구 수행 등을 통한 서해안권역 항만물류 코피

티션(co-opetition) 전략 수립

­ 서해안권역 항만협력 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공동 연구, 특화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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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별 포럼 개최 시 서해안권역 항만 세션을 개설하여 코피티션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중국, 동남아시아 등 대상으로 공동 포트세일즈를 추진하여 서해안권역 항만 홍보를 통

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세부 유치 활동은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표 5-3>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82 0 40 60 62 120

국비 - - - - - -

도비 50 - 5 10 15 20

시비 28 - 5 5 8 10

기타 204 - 30 45 3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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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가. 개념

❍ 군산항 관련 수출입 화주와 물류 기업, 행정기관 등 업무 공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군산항 수출입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중소 물류기업의 사무 공간, 군산항 

물류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창업 공간, 비즈니스 회의 공간 등으로 활용

나. 상황분석

1) 대형 항만 물류 비즈니스 여건

❍ 대형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port authority)가 설치되고 항만공사 건물이 항만 랜

드마크로 관련 기관, 이용자 밀집 효과가 있음

­ 항만 관련 행정기관과 서비스 제공업자, 금융기관 등이 인접한 곳에 밀접해 있으며, 신

속한 업무처리와 원활한 업무 협력이 가능

­ 항만공사 건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해운･항만･물류 클러스터 조성 효과가 있으며, 

관련 산업 발전과 집중화에 영향을 미침

❍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마린센터를 조성하여 항만물류 업

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항만공사 건물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일원화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행사,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 대여를 하고 있음

2) 군산항 비즈니스 여건

❍ 항만공사가 설치된 대형 항만은 항만공사 건물이 항만물류 비즈니스 지원센터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군산항의 경우 관련 통합지원 공간이 부재

­ 관련 기관이 밀집되어 있으면 업무 효율과 편의 증진 효과가 있으므로 군산항에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협회 등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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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물류기업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물류기업의 군산항 사무소 유치, 

신규 국제물류주선업체 유치 등으로 경쟁력 강화 공간으로 활용

다. 제안･추진계획

1)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군산항 관련 예산 규모와 배후 부지 확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공간을 활용

하는 방안 필요

­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과 기존 활용 공간을 연계하여 조성하

는 방안이 있음 

­ 군산항 배후에 조성되어 있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 인근 물류센터 등의 공간

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

­ 중･장기적으로 원스톱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 공간 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인력 및 시스템 정비

❍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예산과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

­ 초기 단계(2020년~2021년)에는 전담 인력 배치와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토대로 운영 방

향을 설정

­ 실제 운영단계(2022년 이후)에는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군산항 물류 

연계 서비스 품질 제고, 중소물류기업 사무 공간 대여, 물류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

한 공간 대여 등 추진

­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전담 인력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전반적인 방향성은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확충

❍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크게 물류지원팀과 시설관리팀으로 구성하여 물류기업 

지원 업무와 시설･공간 관리 업무의 전문화 유도

­ 물류기업 지원 업무는 군산항 이용 관련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제안 등을 수렴할 수 있

는 통합창구 운영, 물류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연계) 등 담당



제5장∣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방안 제안

171

­ 시설･공간 관리 업무는 비즈니스 회의 공간 관리, 공간 임대 및 관리, 스타트업 창업 

셀 조성 및 관리 등 추진

<그림 5-4>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직도

<표 5-4>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550 0 0 100 150 300

국비 - - - - - -

도비 275 - - 50 75 150

시비 275 - - 50 75 150

기타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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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2-1. 군산항 포럼 정례화

가. 개념

❍ 군산항 현안과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군산항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군산항 포럼을 개최할 경우 정기적으로 국내･외 전문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군산항 경쟁

력 제고방안을 제안하는 구조 형성

­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군산항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지역의 물류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적 관점의 발전 전략 모색이 가능

나. 상황분석

1) 항만 포럼 및 컨퍼런스 보편화

❍ 우리나라 대부분 컨테이너 부두를 보유한 항만에서는 해당 항만의 명칭을 사용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항만공사가 설치된 대형 항만의 경우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하고,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함

­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항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포럼 형

태로 중요 지역 관계자를 초청하여 대외 인지도 제고, 포트세일즈를 병행

❍ 중소형 항만 중 대표적으로 서산･대산항 포럼은 사단법인 한국항만경제학회와 협의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대산항 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과 실무자, 

행정담당자의 종합토론으로 발전 전략을 모으는 데 기여함

­ 전문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학회 회원의 대산항 발전전략 연구 성

과를 축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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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포럼

❍ 군산항 포럼도 과거 전문 학술단체와 협력하여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19년 개항 

1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함

­ 서산･대산항 포럼에 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연속

적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의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일회성 행사로 군산항 포럼을 개최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군산항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 성과 축적에 한계가 있음

­ 2020년 군산항 포럼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포럼에서 제기된 

발제와 토론 내용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음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초기 단계에는 도내 전문가, 실무자, 

행정기관 중심의 포럼으로 시작하는 방법 검토

­ 연 1회 군산항 포럼을 위해서 전문 학술단체의 소속 연구자에게 발제 의뢰를 할 경우 

지역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 전략 제시 가능성이 있음

­ 군산항 현안에 대하여 지역 실무자, 전문가, 행정기관이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전략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받는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판단

3) 참고사례: 전라북도 삼락농정 포럼

❍ 본 연구진에서는 군산항 포럼의 정례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삼

락농정 포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전라북도 삼락농정 포럼은 전라북도 예산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개최될 예정

❍ 삼락농정 포럼은 전라북도의 농정정책 전반에 걸쳐 농어민, 전문가, 행정관계자(정

부기관, 도, 시･군 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연중 운영됨

­ 세부적인 포럼 운영은 위탁운영기관(현,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0

개 분과를 구분하여 분과 정기회의, 분과별 포럼, 심포지엄 등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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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된 사항은 전라북도 농정정책에 반영하여 반응이 좋으며, 행정담당자, 실무자(농어

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됨

­ 대다수 포럼 참여자가 지역 농어민과 전문가라서 지역 현안 이해도가 높으며, 향후 발

전 방향에 대한 협의의 장으로 활용됨

다. 제안･추진계획

1) 군산항 포럼 정례화

❍ 본 연구팀은 군산항 포럼 정례화는 필수적이며, 실효성 있는 포럼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과 같이 분과별 연중 운영되는 형태를 제안함

­ 군산항 공통 현안, 화물 종류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미래 전

략 등 세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군산항 이용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매월 

1회 연간 10회 가량 포럼을 개최함

­ 기존 개최하는 포럼의 규모를 고려할 때 대부분 분과 포럼으로 운영하되 1회는 전 분

과가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포럼으로 운영

❍ 군산항 포럼의 주관기관은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벌크화물, 컨테이너, 자동차 등 화물 특성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지능형 항만 도입,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문 분야, 이해 당사자가 다양하므로 군산

항 관련 모든 분야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군산항 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1차 년도에는 군산항 포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과 구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시

범적으로 1회 정도 군산항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군산항 포럼 주제는 2019년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 2020년 이후 

상시 군산항 포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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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년도부터는 군산항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시점으로 분과별 위원회, 분과

별 정기회의 및 포럼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월 1회 포럼이 운영되도록 함

­ 매년 10월 혹은 11월 소분과 통합 포럼 성격의 “군산항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 해 

운영 성과를 정리하고, 차기 년도 운영계획을 수립

­ 전문 학술단체와 협력하되 행사 전반을 의뢰하기보다 분과별 이슈에 대하여 전문 학술

단체와 협의하여 분과 포럼 개최를 추진

 예산 절감 효과와 분과 포럼 개최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 달성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하

며,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분과 소위원회의 의제(agenda)설정 준비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

되어야 함

<표 5-5> 군산항 포럼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540 60 120 120 120 120

국비 - - - - - -

도비 270 30 60 60 60 60

시비 270 30 60 60 60 60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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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가. 개념

❍ 군산항의 강점인 화물유치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군산항 특성화 발전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

­ 군산항을 거점으로 종합물류 네트워크의 고도화 기반을 다지고, 경쟁우위에 있는 영역 

중심의 특성화를 유도함

­ 군산항을 기항하는 정기선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

발을 지원

나. 상황분석

1) 지자체 항만 화물유치 경쟁

❍ 항만공사가 설치된 대형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의 예산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

고 있으며, 항만이 설치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있는 곳도 있음

­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공사의 예산 외에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양

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부산항은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광역시의 예산 지원으로 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

급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환적화물과 북극항로 화물유치를 위한 목적이 강함

 광양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라남도, 광양시의 예산 지원으로 선사, 운영사, 국제물류주선

업체 및 화주 등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자동차 환적 화물, 항로 개설 및 유지 등에 지급

­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인천항은 인천항만공사 예산으로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선 항로 개설 

및 유지, 컨테이너 화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 울산항은 울산항만공사 예산으로 선사를 대상으로 정기선 항로 개설, 컨테이너 화물유치 등

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 항만공사 미설치 중소형 항만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관련 조례 근거)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예산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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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의 경우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으로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체, 중소 수출입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대산항은 충청남도와 서산시의 예산으로 선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정

기선 항로 개설 및 유지 등을 지원하며, 크루즈 선사와 카페리 선사 유치를 위한 제도 

운영

­ 목포항은 전라남도와 목포시 예산으로 선사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화물과 자동차 환적화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포항 영일만항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예산으로 선사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및 손실보전금을 지원

­ 동해항은 동해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며 화주, 선사, 하역사 등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물동

량과 손실보전금을 지원

❍ 군산항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예산으로 선사,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 기타 물

류기업 이전비 등을 지원함

­ 선사는 신규화물, 순증화물, 신규선사 운영비, 신규항로개설(기존선사), 볼륨인센티브, 

손실보전금, 연안운송 장려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컨테이너와 환적화물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군산항 

근처로 물류기업 이전(법인설립, 지사설립) 등을 지원

­ 지방 중소형 항만 중 인센티브 규모가 가장 크며, 자동차 화물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인센티브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행정기관, 협회(단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 지자체 지원 중소형 항만 인센티브 예산은 연간 10억 원 미만(목포항, 동해항), 10

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평택항, 대산항), 20억 원 이상(포항항, 군산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항목은 선사유치를 위한 항로개설 및 유지 지원금과 컨테이너 

물동량, 일부 자동차 물동량 혹은 특수 목적(북극항로 개설) 달성을 위해 지급함

­ 항만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범위와 조건으로 물동량 실적, 증가 물동량 기준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최종보고서

178

로 인센티브를 지급함

­ 항만공사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광역･기
초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 인센티브 지급은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지급

❍ 선사,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화주에게 지

급하는 곳도 있음

­ 항만 화물유치의 최우선 주체는 선사이며, 화주와 선사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국제물류

주선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일부 전략화물(북극항로 화물) 유치 차원에서 중요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도 있음

❍ 인센티브 지급 효과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인센티브 수혜자의 의견수렴, 개선방안 청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물동량 증가 효과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내 화물 간 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따라 국내 화물의 기항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제도가 국가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대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 검증에 어려움

이 있음

❍ 제3국 환적화물유치 등 국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제3국 환적화물의 경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국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

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맞춘 화물유치 활동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입장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 수출입 화물의 항만 이탈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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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

2) 항만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전문가 견해

❍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업계의 만족도는 높으나, 실질적인 물동량 증대 효과 검증이 

어려움

­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선사, 물류기업 등은 높은 만족도와 향후 지속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항만 인센티브 제도가 수출입 및 환적 물동량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은 정해져 있으므로, 제3국 환적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필요

­ 항만별 경쟁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내 수출입 화물의 하역장소 이동을 유

발할 수 있음

­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은 국가 경제, 세계 경제에 맞추어 정해져 있으므로, 물류비용

과 서비스 수준이 높은 항만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성립되도록 할 필요 있음

­ 대한민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제3국 환적 화물의 경우 항만 운영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환적화물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실적/증가량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는 선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 배분 방식에 대하여 공정성을 의심하는 수혜자 집단이 존재함

­ 선사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 운영 필요성

­ 인센티브(성과급) 용어 적정성

❍ 수요대비 과도한 컨부두 확충으로 화물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에서 시작되었으며, 광

양항의 경우 균등손실배분법 활용이 바람직함(성숙경 외, 2013)

­ 항만별 선사 인센티브 배분방법과 기준이 임의적이고, 경쟁항만 방법, 기준 등을 모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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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인센티브 배분제도 수립 필요성이 높음

­ 배분규칙은 비례배분규칙, 평등주의 배분규칙(균등이익배분법, 균등잉여배분법, 균등손

실배분법) 등이 있음

❍ 항만 간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원양연 외, 2013)

­ Two-Port System의 두 축을 담당하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인센티브가 치킨게임 형태

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센티브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함

­ 항만인센티브는 선사가 물량 조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인센티브 제도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함

­ 실적･증가량 인센티브는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여도가 높은 선사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접 항만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물동량 증대를 위하여 선사 위주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

함(김승철 외, 2007)

❍ 항만 인센티브 제도는 동북아물류협력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명신 외, 2011)

­ 기존 항만 인센티브 관련 연구가 효과 측정의 한계로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추진한 것

과 차별화를 시도

­ 분석결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부산항 환적물동량 모형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환적물동량 증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 부산항 이용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을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볼륨인센티브 제도

의 만족도를 조사함(조진만, 2008)

­ 조사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규모를 증대해야 한

다는 요구가 많음

­ 볼륨인센티브 제도가 악용되면 선사 간 운임 덤핑으로 해운시장을 왜곡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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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외에 물동량, 저렴한 물류비용, 부대서비스 제공 항만으로 도약 필요

3) 항만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실무자 견해

❍ 항만 인센티브 제도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실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수혜자의 의견을 정리

❍ 닭과 달걀 논쟁과 같이 화물과 항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선사 중심

의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제도가 유지되어야 함

­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화주 지원이 있는 항만 사례로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서는 안

정적인 정기선 서비스 필요

­ 선사 중심의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면 정기선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극

복이 가능하며, 지역 수출입 화물 물류 흐름이 형성될 수 있음

❍ 대부분 항만에서 설정한 신규항로 개설 지원 시효가 최초 3년간 지원으로 설정되

어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음

­ 신규 항로를 개설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시효가 3년 정도로 고정되어 있으

며, 신규 항로 개설 시 초기 손실 보전 효과가 큰 것은 사실

­ 과거 신규항로를 개설하였지만, 인센티브 중단 후 선사는 이탈하고, 동일항로의 서비스

를 다른 선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됨

❍ 인센티브 제도가 실제로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통한 성과금의 목적에 맞추어 활용되

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물류기업의 손실보전 목적으로 활용

­ 현실적으로 대형 고정비가 발생하는 정기선 서비스 특성상 손실보전 목적이 중요하므로 

화물유치지원금으로 용어 변경을 검토함

❍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단순화할 필

요가 있음

­ 인센티브 수령을 위하여 연간 화물 취급 실적 증빙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세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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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요건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관리자와 수혜자 불필요한 업무량 최소화하고, 연말에 몰리는 인센티브 신청 관행을 반

기, 분기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량 분산효과, 기간별 물동량 증대를 도모

­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은 지역 항만의 정기선 운항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 수출

입 화물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4) 전라북도 수출입 물류거점, 군산항의 활용전략

❍ 군산항은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거점으로 전라북도에서 수출입 화물 처리를 담당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

­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항로 미개설 지역 외에는 군산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

향으로 화물유치 지원예산을 활용함

­ 철저한 물류비 계산을 토대로 지역의 잠재 화물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수출입 물류 프로

세스의 거점 역할을 군산항이 담당함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특성화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

며, 전라북도는 탄소섬유와 농생명 산업이 혁신클러스터에 입주

­ 지역 특화 산업은 차별화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게 되어 안정적･대규모의 수출입 화

물 형성이 가능함

­ 물류 관점에서 특성화 육성 산업인 탄소섬유산업과 농생명 산업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

는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이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명확함

­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따라 물류 분산화, 거리 확장에 따른 지역별 물류 경쟁 심화가 

예상됨

­ 정부에서 특성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진 탄소섬유, 농생명 산업과 국가식품클러

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에 특화된 물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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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특성화 산업 발전

출처: 나정호, 조승현. (2018). 지역물류모니터링 제안과 과제. 2018년 한국국제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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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응방법

1) 항만의 화물유치지원금 지급 기준 설정 필요

가) 물동량 창출에 실효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

❍ 주된 대상(컨테이너)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정기선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지역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의 지역 항만 이용을 촉진･유도할 수 있는 활동

❍ 화물유치지원제도의 목적은 정기선 운항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 수출입 

화물이 이용하도록 유도함

❍ “신규항로 개설+일정 항차 유지”를 조건으로 설정하여 선사의 항로 개설 및 유지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여 안정적･지속적 정기선 운항 서비스를 지원

나) 관리자와 수혜자 불필요한 업무량 최소화

❍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연말로 몰리는 인센티브 신청 관행을 반기, 분기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량 분산효

과, 기간별 물동량 증대를 도모함

다) 국내항만 간 경쟁 최소화와 국가 전체 물동량 증대에 기여

❍ 물류 프로세스 효율을 위한 국내항만 간 경쟁 최소화 방안 검토(전체 물류비용 산

정 적정 경쟁범위 설정)

❍ 국가 전체 수출입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환적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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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제도 개선안 제안

❍ 본 연구팀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제도 개선안을 

정기선 운항, 기업지원, 지급시점, 물류프로세스 차원에서 제안함

가) 정기선 운항

❍ 군산항 화물유치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정기선 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지

속적인 항로 개설 및 확장임

­ 정기선 운항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치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항목은 기존 항

로 유지와 신규 항로 개설로 설정

❍ 정기선 항로 유지는 연간 일정 항차 이상을 운항할 것을 기본조건으로 설정하여 지

급하는 것으로 제안 

­ “연간 최소 기준을 이행한 선사에게 모두 지급”, 또는 “연간/분기별 총 항차에 따라 차

등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방식 모두 정기선 항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선사 입장

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신규 항로 개설은 최초 3년간 지급 조건을 유지하되 항로 개설 후 연간･분기별 일

정 항차 이상 운항을 조건으로 설정

­ 신규 항로 개설 지원은 기존 군산항 기항 항로의 화물유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동일 지역 경유 항로가 있을 경우 신규선사가 신규항로개설지원, 항로유지 지원 

등을 통한 운임 덤핑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선사 지원 범위를 개항간 연안운송으로 확대하

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내륙 물류비 인상, 기존 항만물류시스템 편의성 등

을 고려할 때, 신규 물동량 창출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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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지원

❍ 물동량 유치를 위하여 실제로 활동하는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금

전적 지원을 하여 지속적인 물동량 유치 구조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존 물동량 창출은 신규화물과 기존 화물로 구분하였고, 선사, 화주･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 하역사 등 구분하여 지급함

­ 본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물동량 창출 항목의 지원금은 신규와 기존 화물을 통합하고, 선사

와 화주･국제물류주선업체 등 수혜대상도 일원화하여 단순하게 지급하는 안임

❍ 기업지원의 범위는 실제 군산항 화물유치를 담당하는 주체인 선사, 국제물류주선업

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화주의 경우 군산항 이용으로 물류비 절감 혜택을 누리며, 항만 하역사는 선사와 국제

물류주선업체가 유치한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따른 혜택을 누림

­ 최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으로 타 항만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유치

에 화주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화주 지원의 한시적 유지를 검토함

❍ 물동량은 신규･순증 물동량과 볼륨인센티브를 통합하여 단순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

­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은 선사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노력으로 화물유치가 가능하지만, 

배후 경제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 대비 순증 효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음

­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수출입 화물이 군산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물동량 

처리량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신규･순증 화물을 창출하기 위하여 타 지역 항만 이용이 유리한 화물을 공격적으로 유

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신규화물 창출은 국가 전체 항만 물동량 증대에 도움이 되는 환적화물유치에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 중심거점 부산항에서 환적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유치

할 경우 국가 전체 항만 물동량 창출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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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에 개설 중인 항로 간 연계 비즈니스 모델로 항만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다) 지급시점

❍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수혜자 양 당사자의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분기･반

기･연 단위 지급 방식을 안정적으로 구현

­ 목적에 따라 분기･반기･연 단위 지급방식을 통하여 행정 관리자는 예산 신속 집행을 도

모하고, 시기별 목표･성과 관리가 용이

­ 수혜자는 성과급의 신속 집행을 통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며, 예상치 못한 외부 변

수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군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과 항차 등으로 증빙 기준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업무 처

리가 가능하도록 함

❍ 지급시점을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설정하면 THAAD 배치에 따른 정치적 갈

등, 코로나19 감염증 등 대외환경에 따른 위기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

­ 중국 중심의 항로가 운영되는 특성상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정치･환경 이슈 발생

시 군산항과 관련 기업의 타격이 큼

­ 이러한 시기에는 분기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화물유치지원 금액의 상향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음  

라) 물류프로세스 개선

❍ 현재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이 군산항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요소가 내륙

연계운송과 물류 창고 등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지역화물 이용증대를 위하여 내륙연계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

­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통관장, 신선식품 물류 처리를 담당할 냉동냉장창고 인프라, 전

용 시설 등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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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군산항 이용 시 물류비 절감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서비스 역량 제고 방안을 검토함

­ 군산항에서 수입하는 화물의 전라북도 최종 목적지까지, 수출화물의 전라북도 출발지에

서 군산항까지 저렴한 비용,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유지가 필요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운송주선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경우 경

영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군산항 특성화 운영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작업을 지원하는 보관 및 유통･가공 공

간인 물류센터가 필요함

­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특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장, 냉동･냉장창고 및 전용시

설 조성은 민간 기업 투자가 불가피

­ 민간 기업은 사업투자 대비 성과를 분석하여 투자결정을 하므로,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물류센터 운영업체 입주를 유도할 수 있음

<그림 5-6>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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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추진계획

1) 군산항 인센티브 심의위원회 의결 지원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화물유치지원제도의 실제 군산항 화물유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이 필요함

­ 항목 간 예산 비율을 설정하고 실제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차기년도 제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군산항 인센티브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행정 4명, 항만물류협회 1명, 관련 교

수 2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당

­ 군산항 인센티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효과 분석,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을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함

2) 분기별 지급 원칙 정립

❍ 분기별 지급 원칙은 단순히 업무량 조정, 신속한 예산 집행 목적 뿐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힘든 외부 변수에 따른 손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음

­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일본 수출규제 등 정치적인 문제, 코로나19 감염증 여파에 따른 

중국내 집화한계 등 글로벌 이슈의 민간 기업 대응 한계

­ 정치･경제･환경 등 대외 위협요소가 발생할 경우 회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피해기

간이 길수록 그 해 성과가 악화될 수 있음

­ 분기별 지급을 통하여 해당 분기의 손실로 한정하여 여파가 연간 실적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단기적인 성과관리 체계 도입으로 기업 성과 극대화를 유도

❍ 분기별 지급 원칙을 정립하여 정치･환경적 대외 이슈가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 지원을 검토

­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급감한 시기에는 컨테이너 TEU당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군산항 이용기업의 피해 최소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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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 컨테이너 항로 유지

❍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는 정기선 컨테이너 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

으로 확장해야 함

­ 정기선 기항 항로는 신뢰성 있게 유지될 경우 관련 물동량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

보할 수 있음

­ 지역 수출입 화물의 단기적인 변화는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정기선 기항 서비스

가 유지될 경우 이탈 가능성이 낮음

❍ 국내 항만 간 화물 이동을 야기하는 화물유치지원금 지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목적에 부합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국내 처리 항만 간 이동 자제 등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항만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음

❍ 정기선 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항로개설 시효는 유지하되, 해당 

시효가 도래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항로 유지를 지원함

­ 신규항로 개설과 기존 항로 유지의 지급 규모는 차등을 두고 기존 항로 유지에도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기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함

­ 분기별 관리를 적용하여 분기별 일정 항차이상 운항한 선사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

기선 네트워크를 유지

4) 내륙 연계운송 네트워크 강화

❍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제도 운영의 목표는 전라북도의 수출입 화물이 군산항을 이용

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파급효과를 군산항 물동량 증대로 연

계하기 위해서는 내륙연계운송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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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정부 제도로 현실적인 운임 확보가 가능해졌고, 내륙운송 관행

의 변화 예상

❍ 전라북도 수출입 화주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부산항, 광양항 등 타 지역 대

형 항만을 이용함 

­ 부산항과 광양항은 대형 컨테이너 부두를 보유하여 처리하는 물동량 규모가 커서 복화

화물 확보 가능성이 높아서 일정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됨

­ 할인율이 사라질 경우 거리당 운임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수출입 화주(개설 항로가 없

는 경우 제외)는 군산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 지역 수출입 화물의 내륙 운송 할인율을 충당할 수준의 지원으로 지역 화물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방식

의 지원을 검토(전북연구원, 2020)

­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군산항 유도를 위해서는 원활한 연계운송 체계가 구축될 필요

가 있으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후 많은 차주가 장거리 운송을 선호

­ 전라북도 화물운송차주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군산항 수출

입 화물 내륙연계운송서비스 담당 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 초기 단계의 수익구조 창출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검토할 수 있

으며, 대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 필요

­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이 지역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을 이용하고”, “지역 차주 중심

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내륙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라북도 지역의 이익이 지역

에 순환하는 이상적 구조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5) 신규화물: 환적화물, LCL화물유치 전략

❍ 전라북도 수출입 물동량은 대형 산업단지 조성되지 않는 경우 현 수준에서 소폭 증

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타 지역 항만 이용이 유리한 수출입 화물을 지역 항만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명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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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적화물의 경우 정기선사의 기항 네트워크와 일정을 결합하여 우리나라로 입항하지 않

아도 될 화물을 유치하여 국가 전체 물동량 증대에 기여함

❍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거점 부산항을 기항하는 항로가 있으며, 중국 지역 다수 항로

를 보유한 군산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을 환적 방식으로 유치 가능

­ 오스트레일리아의 냉동육이 부산항, 군산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비즈니

스 모델이 운영되고 있음

­ 군산항과 시다오항을 연계하는 한중 국제카페리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군산항 하역･내륙 운송･부산항 선적(랜드브릿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한중 국제카페리 주 6항차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LCL cargo) 

유치가 향후 군산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표 5-6>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 집행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국비 - - - - - -

도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시비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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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가. 개념

❍ 타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을 군산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화

물유치를 지원함

­ 본 연구에서 앞서 분석한 기종점 분석 결과 부산항과 광양항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수출

입 화주가 많기 때문에, 군산항 항로 화물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

­ 실제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 대상 설명회 뿐 아니라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 처리를 군

산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계운송 시스템 정비도 포함

나. 상황분석

1) 타 항만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 존재

❍ 군산항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기종점 분석 결과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상당 부분

이 부산항과 광양항 등 타 항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항과 광양항 등 대형 항만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항로･항차 보유, 물류 서

비스 품질 제고, 물류비 절감 효과 등이 있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내륙 운임의 할인에 따른 물류비 절감효과는 사라

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화물유치 노력이 필요함

2)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 활용 가능성

❍ 군산항은 항만공사를 제외한 지역 중소형 항만 중 가장 큰 규모의 화물유치지원예

산을 확보하고 있음

❍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물동량 유치 외에 연계 물류시스템 

체계화(간접적 물동량 유치 효과)를 기대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화물유치지원예산 운영계획에는 일부 예산을 타 항만을 이용하

는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유치에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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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추진에 따른 지역 화물유치 가능성 

❍ 전라북도 수출입 화주가 타 항만을 이용하는 원인 중 물류비 절감효과를 이유로 타 

항만을 선택한 화물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안전운임제의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거리당 최소 운임이 책정되어 기존 

관행상 육상 운송비 할인 적용이 어려움

❍ 전라북도뿐 아니라 허브항 이용을 위하여 이탈한 지역 화물이 중소형 항만으로 이

동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내륙운송연계거점을 조성하는 인프라 사업은 관련 예산과 공간 확보의 문제로 시간

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 여건상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

다. 제안･추진계획

1)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 활용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대량화물 운송을 위하여 다수의 개별차주가 등록

한 운송주선업체의 역할이 중요

­ 전라북도 이탈화물을 유치하는데 긍정적 영향, 간접효과가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

선업체를 대상으로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 타 항만을 이용했던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을 군산항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유치지원예산을 집행

­ 가급적 2개 이상의 업체가 군산항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수출입 화

물 유치 노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함

­ 한 가지 방법은 수출입 거점을 변경하는 방식이며, 타 항만을 이용하는 전라북도 수출

입 화물을 군산항으로 유치하는 활동이 필요함

­ 다른 하나의 방법은 국내 선사가 개항(예: 부산-광양-군산) 간 연안운송 항로를 개설하

도록 유도(신규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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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내륙운송연계거점 조성

❍ 전라북도 이탈 수출입 화물이 군산항으로 유치될 경우 장기적으로 내륙운송연계거

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전라북도 이탈화물 유치 성과에 따라 군산항 내륙운송연계거점 조성 여부 및 시기가 결

정될 수 있음

­ 군산항 내륙운송연계거점은 군산항에서 하역된 수출입 화물의 이적, 화물자동차 운전자 

휴식 및 대기 공간, 차량 수리 및 정비 공간 등으로 활용

<표 5-7>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지원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000 600 600 600 600 600

국비 - - - - - -

도비 1,500 300 300 300 300 300

시비 1,500 300 300 300 300 300

기타 - - - - - -

* 주: 앞에 언급한 화물유치지원예산에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최종보고서

196

3. 기항지 중심 화물유치 효과 제고

3-1.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

가. 개념

❍ 군산항에 현재 개설된 중국 항로 중심으로 화물유치 활동 고도화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함

­ 정기적인 중국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즈를 추진하여 기존 고객의 충성도

를 높이고, 잠재 고객을 발굴함

나. 상황분석

1) 군산항 개설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 운영현황

❍ 군산항의 개설된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는 대부분 중국을 기항하고 있으며, 한중 국

제카페리는 1개 노선 주 6항차 운항을 하고 있음

❍ 일부 일본, 베트남을 경유하는 항로가 있지만 대부분 중국 항로 중심으로 전략적 

중요도 높음

❍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국의 많은 기

업가가 현지 거래관계 개설 노력을 추진

2) 중국 지역의 성장 가능성

❍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생산비 상승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기지가 

이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 인구는 1억 명에 육박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큰 

경제 규모를 보유

❍ 산둥성 지역 뿐 아니라 전라북도가 자매 결연을 맺은 장쑤성 등 인접 지역 중심의 

타깃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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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항 화물유치활동(포트세일즈) 현황

❍ 군산항의 화물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활동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예산으로 추진

하고 있음

­ 해외 전략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물류 유관기

관 등을 면담하여 군산항 화물처리 여건을 홍보

­ 국내에서 국내･외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 군산항 유관기관 등을 초청하여 홍보

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

❍ 해외 포트세일즈 경우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함

­ 2011년 중국 칭다오, 톈진에서 칭다오 항무국 국장을 비롯 110여 명의 현지 관계자 

면담을 추진

­ 2013년에는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군산항을 홍보하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중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개최

­ 2015년에는 중국 다롄시를 방문하여 다롄시 부국장 외 110여 명의 현지 물류기업, 행

정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군산항 경쟁력에 대한 홍보를 추진

­ 2017년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유관기관 간담회, 포트세일 행사 개최, 도쿄 컨테이

너 터미널 방문 등을 추진

­ 2019년에는 베트남 하이퐁을 방문하여 우드펠릿의 안정적 수급과 벌크화물 형태로 군

산항에 수입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 조사 및 홍보 활동을 추진

❍ 국내 포트세일즈는 군산항과 수도권 지역 등 다수의 수출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군산항의 물류처리 경쟁력을 홍보

­ 2012년 서울에서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군산항의 경쟁력을 홍보하였고, 장금상선, 천

경해운 등 군산항 기항선사 및 관계자 설명회를 추진함

­ 2014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군산항 초청 홍보 설

명회를 개최하여 약 100명의 관계자가 참석

­ 2016년 5월에는 군산항에서 군산-닝보-상하이 신규 항로 취항식과 홍보 설명회를 동시

에 추진

­ 2018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체, 군산항 유관

기관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산항 홍보 및 화물유치 설명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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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

❍ 현재 격년제로 추진하는 해외 포트세일즈를 매년 추진하고, 관련된 성과지표를 개

발하여 지속적 관계형성을 위한 토대 마련

­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선택적 집중을 통하여 효과를 도모하고 있

으나 관계 형성의 특성상 일회성 행사로 추진한 것은 한계로 판단됨

­ 전략적 중요지역인 중국 산둥성 중심의 포트세일즈를 매년 추진하여 지역 간 신뢰성 제

고와 잠재 화물유치 활동을 추진함

라. 추진계획

1) 상반기 중국 산둥성 포트세일즈 정례화

❍ 중국 산둥성 지역은 군산항의 최우선 전략시장으로 정기적인 포트세일즈로 상호 신

뢰성을 제고하고 잠재 수출입 화물유치를 추진

­ 산둥성 기항지를 중심으로 매년 방문지를 순회하여 해당 지역 항만물류 관련 산･학･관 

주체 미팅 및 홍보를 추진

­ 지역 영세･중소기업의 산둥성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연계하여 주 8항차 

산둥성을 경유하는 군산항 항로 활용 방안 검토

❍ 시기적으로 매년 5월경에 추진하고, 지역 선사인 석도국제훼리(주) 협조로 필요 경

비 절감 및 현지 미팅, 네트워킹 등 효과 제고 가능

­ 국내 참석자는 국제카페리선 선상 세미나를 통하여 포트세일즈단 목표 달성을 위한 전

략 구상

­ 일본 수출입 화주, 부산항 관계자 등 군산항 3국 환적 네트워크 참여자도 초청하여 현

지 포트세일즈 효과 제고 도모

 

2) 하반기 전략적 시장 다변화: 동남아시아 지역

❍ 매년 10월경 동남아시아 지역 포트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산항의 전략적 

시장 다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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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심으로 포트세일즈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경제･환경 이슈 발

생 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항로 다변화를 추진 

3) 국내 물류 관련 대상 포트세일즈는 군산항 포럼(통합세션)과 동시 진행

❍ 격년제로 짝수 해에 추진하던 국내기업 대상 군산항 홍보설명회는 군산항 포럼 공

식행사로 추진함

­ 군산항 포럼 정례화와 매년 군산항 활성화 유공자 포상, 홍보 안내를 통하여 지자체의 

군산항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 군산항 포럼에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

태로 추진

­ 군산항 포럼과 국내 포트세일즈 동시 진행으로 일회성 행사 성격의 포트세일즈가 내실 

있는 항만 홍보와 전략 구상으로 활용될 수 있음

4)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가) 포트세일즈 활동세분화

❍ 군산항 포트세일즈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좋았던 활동 중심으로 포트세일즈 전략 구상이 필요

­ 포트세일즈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산항 화물유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현

실을 고려하여 세부 활동별 추진 지침을 마련함

❍ 포트세일즈 활동은 고객관계 관리활동과 항만 홍보활동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

음(중앙대, 2012)

­ 고객관계 관리활동은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을 구분하여 활동 강도에 따라 적극적 유치, 

방어적 유지, 소극적 유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고객의 적극적 유지, 신규고객 적극적 유치, 기존 고객 소극적 유지, 신규고객 소

극적 유치 순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검토

­ 전략적으로 기존 고객의 안정적인 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토대로 관련 물동량 규모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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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것이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좋음

­ 기존 고객의 경우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활용하여 시장 동향, 국가 정보 등을 원활하게 

제공해줄 수 있음

❍ 홍보활동은 활동유형과 대상, 기대성과에 따라 소극적 활동과 적극적 활동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설명회, 국제항만 관련 행사 단순 참여 등은 소극적 

활동유형임

­ 항만 안내 및 잠재 고객 대상 홍보 행사를 직접 개최, 관련 행사에 주제발표 또는 홍보

안내 부스 설치 등 적극적 활동이 있음

나) 포트세일즈 활동별 성과지표 제안

❍ 기존고객에 대한 적극적 유지 성과지표는 총 3단계로 구성하고 1단계는 요구사항 수

렴(개별기업 DB화), 추가 물동량 창출 제안을 하는 거래제안 단계임

­ 직접 대면 접촉하는 방식과 비대면 접촉 방식이 있으며, 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성과달

성에 유리하므로 횟수에 따른 성과 측정이 되어야 함

❍ 2단계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수준 점검, 추가 물동량 창출에 대한 약속(예: 

MOU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고객만족도 확인 단계임

­ 고객만족도를 평가(예: MOU 체결)할 수 있는 포트세일즈 성과 평가가 가능한 단계로 

포트세일즈의 부분적 성공 여부가 결정됨

❍ 3단계는 실제 물동량이 증가하는 성과단계로 물동량 증가율, 포트세일즈 실적으로 

평가

­ 3단계에 대한 정량적 성과의 인과관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 단계의 활동 평가를 

통하여 포트세일즈 활동의 거시적 방향성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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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고객관계 관리활동 기존고객의 적극적 유지 성과지표(안)

자료: 중앙대학교. (2012). 평택항 포트세일즈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주: 본 성과지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세부 활동 평가는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의결로 결정

❍ 신규고객에 대한 적극적 유치 성과지표를 총 3단계로 구성, 1단계는 표적 고객 대상 

군산항 강점, 혜택 소개, 고객의 요구사항 수렴, 구두 약속 등을 제안하는 단계임

­ 직접 대면 접촉하는 방식과 비대면 접촉 방식, 간접적 방식이 있으며, 활동 빈도가 높

을수록 성과달성에 유리하므로 횟수에 따른 성과 측정이 되어야 함

❍ 2단계는 군산항 이용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MOU를 체결하는 단계이며 실제 이용

규모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짐

­ 신규고객 유치 활동의 부분적 성공으로 MOU 체결여부 및 MOU 내용으로 성과 평가

를 할 수 있음

❍ 3단계는 실제 물동량이 증가하는 성과단계로 물동량 증가율, 포트세일즈 실적으로 

평가함

­ 기존고객의 추가 화물유치와 마찬가지로 정량적 성과의 인과관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트세일즈 활동 평가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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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고객관계 관리활동 기존고객의 적극적 유치 성과지표(안)

자료: 중앙대학교. (2012). 평택항 포트세일즈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주: 본 성과지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세부 활동 평가는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의결로 결정

<표 5-8> 군산항 전략적 화물유치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40 0 70 90 90 90

국비 - - - - - -

도비 170 - 35 45 45 45

시비 170 - 35 45 45 45

기타 - - - - - -

* 주: 앞에 언급한 화물유치지원예산에 전략적 화물유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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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 

가. 개념

❍ 중국 지역 중 전라북도와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산둥성 지역 간 원활한 물류 

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 간 수출입 판로를 개척함

­ 군산-시다오 간 주 6항차 국제카페리선 운항과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등 산둥성 항

만 기항 횟수가 많으므로 지역 간 협력 차원으로 발전 모델을 구상

­ 지역 간 기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비용 절감,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판로 확

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전략 모색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지역 간 가시적인 경제협력 효과를 높이고 지역 간 

수출입 판로개척에 활용

나. 상황분석

❍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은 항만공사 주도로 항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렇

지 않은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부분적 홍보활동을 추진함

­ 현재 항만공사 간 MOU 체결 및 공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며, 4개 항만을 제외한 지

역의 경우 지자체 항만 관련 부서 중심으로 물동량 증대를 독려

❍ 지자체 차원에서는 민･관 합동 포트세일즈, 화물유치지원금 지급 등 대동소이한 활

동을 하고 있음

­ 국가 항만 인프라를 지자체가 홍보하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관 합동 

포트세일즈, 화물유치지원금 지급, 항만 이용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에 국한

❍ 현재 군산항 여건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구상이 필요하며, 

민간 화물유치 활동을 지원하되 타 항만 화물 이탈 유도는 지양함

­ 지자체 주도의 중소형 항만 활성화 활동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경우 지방자치 취지

에 맞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 타 항만 수출입 화물 유치보다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수출입 물동량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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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추진계획

❍ 전라북도와 산둥성 간 지자체가 주도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여 양 지역의 수출

입, 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

­ 효과적인 지역 간 협력을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안함

­ 1단계는 지역 간 협력을 합의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지역 연구기관 주도로 협력 비즈

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 3단계는 지역기업이 참여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단계임

<그림 5-9>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체계 구축 로드맵

주: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 필요

1) 지자체 주도 협력 합의 단계

❍ 1단계는 전라북도(군산시)가 주도하여 산둥성(룽청시)과 산･학･연･관 협력 모델을 

구성하여 관(전라북도-산둥성 지방정부) 주도의 협력 협의체를 구성

­ 세부적으로 군산시와 룽청시의 관 주도 협력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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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주도의 협력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비즈니스 계약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 진

행하지만 양 지역의 지자체가 참여하여 신뢰성 제고 효과를 유도함

­ 향후 참여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회를 지자체가 담당하여 거래 관계 개설에서 발생

하는 신용위험을 최소화함

2) 지역 간 협력 비즈니스 모델 구상 단계

❍ 2단계는 양 지역 연구기관(연구원, 대학 등)이 주도하고 지역 간 공동･협력 비즈니

스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 공동･협력 비즈니스 모델 구축 연구는 양 지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구성

과 보고회, 특정 시점 이슈에 대한 토론회 등 정기적인 컨퍼런스 개최

­ 정기 컨퍼런스는 한중 국제카페리선을 이용하여 상징성을 높이고, 참석대상을 양 지역 

산･학･연･관 주체로 확대하여 지역 간 협력, 민간기업의 거래계약체결 지원

­ 전라북도-산둥성 무역박람회를 개최하여 양 지역의 중소기업 간 수출입 무역계약 체결

을 유도함

3) 전라북도-산둥성 무역박람회 추진

❍ 3단계는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신규 무역거래 관계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전

라북도-산둥성 무역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물류기업 중심의 물류 합리화, 한중물류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간 무역박람회 개최를 통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상품 수출입 판로 개척의 기회를 부여함

­ 전라북도-산둥성 무역박람회는 일정기간(2박 3일 가량) 동안 지속하고, 박람회 기간 동

안 포트세일즈, 물류컨퍼런스 등을 개최함

­ 양 지역의 대기업은 자체적인 판매･유통망을 구축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역량 

부족, 거래관계개설의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해외 유명 박람회의 경우, 박람회 출입을 실제 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실제 계약 체결과 협상

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전라북도-산둥성 무역박람회는 양 지역 상공인과 참석자 참여를 유도하고, 신용도를 지자체

가 보증(참여 희망 기업은 신용증빙자료 사전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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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00 0 0 50 100 150

국비 - - - - - -

도비 150 - - 25 50 75

시비 150 - - 25 50 75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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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략적 항로 다변화(동남아)

가. 개념

❍ 지경학적인 입지와 현재 군산항의 중요 전략 지역인 중국의 정치･경제･환경 문제 

발생 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항로 다변화를 추진

­ 중국 제조공장의 생산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제조시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

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향후 지역 간 우호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해

안권역 중소형 항만 중 군산항이 지경학적으로 최단거리에 입지함

나. 상황분석

❍ 군산항 화물유치의 중요한 시장은 중국이지만 정치적 이슈, 코로나19 감염증에 따

른 보건･안전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물동량 급감을 피할 수 없음

­ 정치･경제･환경적 이슈로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간 기업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힘듦

­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한중 국제카페리 운항이 주 6항차에서 주 3항차로 감

소함에 따라 물동량 급감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중국, 일본은 정치･경제적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위험

회피를 위한 전략적 항로 다변화 추진 필요

­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로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규모 제조시설

이 이전함에 따라 향후 미래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신규항로개설)을 활용하여 선사 중심의 신규항로개설 독

려, 민･관 합동 동남아시아 지역 포트세일즈를 추진함

­ 2019년 포트세일즈로 베트남 하이퐁 항만을 방문함

­ 포트세일즈의 특성상 신규거래 관계 개설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즈니스 제안, 홍보활

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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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베트남 기항 항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항로 강화, 신규 개설하기 위한 전

략적인 포트세일즈 추진

다. 제안･추진계획

❍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동남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

를 중심으로 신규 항로 개설을 유도함

❍ 민･관 합동 포트세일즈를 향후 5년 이상 동남아시아 국가에 집중하며, 가급적 베트

남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군산항 기항 항로가 있으며, 2019년 포트세일즈를 추진하였고, 많은 제조시설이 

베트남에 입지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래 전망이 밝다고 판단됨

<표 5-10> 군산항 전략적 화물유치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40 0 70 90 90 90

국비 - - - - - -

도비 170 - 35 45 45 45

시비 170 - 35 45 45 45

기타 - - - - - -

※ 주: 본 예산계획은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신규항로개설)의 일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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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항 간 운송 서비스 유치

가. 개념

❍ 『군산항-광양항-부산항』을 연결하는 국내 개항 간 수송서비스를 유치하여 군산항 

물동량 증대와 항로 다변화에 대응함

­ 전라북도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광양항과 부산항을 경유하는 해상수송서비스를 개설하

여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전라북도 화물 유치를 위한 육상전략과 함께 추진함

나. 상황분석

❍ 군산항의 정기선 항로는 코로나19 이전 주 11.5항차로 중국, 일본, 동남아(베트남) 

등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확장 가능성은 낮음

­ 지경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 동남아 이외의 항로는 수익성을 갖기 어려우며,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군산항 유치에 한계가 있음

­ 미주, 유럽 등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제3국 환적 비

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는 전략적 중요 시장에 대한 집중전략과 더불

어 군산항 물류 네트워크 확장 전략이 필요함

­ 중국 집중, 동남아 항로 다변화로 군산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전

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 중심인 부산항에서 하역된 화물이 군산항을 경유하여 연계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군산항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연안수송서비스가 과거 시행되었지만 수익성 문제로 지속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 한계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적시성 문제는 구간을 과거 인천-부산이 아닌 군

산-부산으로 설정하여 대응이 가능함

­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운임이 현실화됨에 따라 최종목적지까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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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추진계획

❍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신규항로개설)을 활용하여 개항 간 수송 서비스 도입으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함

­ 『군산항-광양항-부산항』 수송서비스는 군산항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직항서비스는 아니지

만,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화물 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제도 개선(안)에 제안한 신규항로 개설에 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국내 개항 간 수송에서는 선사가 과세유를 사용함에 따라 항차 당 비용 손실이 발

생하는 상황을 고려함

­ 연간 52항차를 가정할 때, 개항 간 수송선사는 용선비, 유류비, 하역비, 항만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입 여부를 결정함

­ 이론적으로는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에 따라 화물유치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외

항선과 다른 내항선 여건 고려가 필요함

<표 5-11> 개항 간 수송 서비스 유치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80 0 70 70 70 70

국비 - - - - - -

도비 140 - 35 35 35 35

시비 140 - 35 35 35 35

기타 - - - - - -

※ 주: 본 예산계획은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의 일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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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4-1.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가. 개념

❍ 군산항에서 수입되는 벌크화물을 활용하는 중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산

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국가 산업 관점에서는 타 지역의 산업과 상쇄되어 지역의 문제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

며, 지역 산업의 위기가 국가 산업 위기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음

­ 지역 산업의 위기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으므로,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산업 모니터링 추진

­ 대외경제 지표와 군산항 Port-M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요 산업의 운영 여건을 파악하

여,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춤

나. 상황분석

1) 지역 산업 위기는 지역 경제 불황 지속의 원인

❍ 최근 전라북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특정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 

불황과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음

­ 이들 산업은 공통적으로 민간 기업의 경영 전략이 통용되고, 공장 폐쇄가 도민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침

­ 민간기업은 전략적 의사결정 결과 전라북도에서 철수하였으나 타 지역에서 여전히 운영

되어 국가 차원에서 해당 산업은 위기에서 극복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 전략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여 민간기

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예방

­ 민간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향후 산업 여건에 따라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것

이며, 대개 극비리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군산항을 통해서 입항하는 원료 수입 물동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산

업의 운영 여건과 지역 입주업체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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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주력, 전략 산업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위기 혹은 기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함

2) 군산항 주요 취급 품목 특성

❍ 군산항에서 주로 취급되는 벌크화물의 경우 양곡, 사료, 유연탄, 목재 등 비교적 글

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이 단순함

❍ 군산항 배후에 입지한 수입 화주로 이동하여 제조·가공 후 수요처로 납품하는 구조

이며, 제조·가공 후 재수출되는 품목은 제한적임

❍ 관련 산업의 동향은 화물의 수입 물동량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품목의 글로벌 이슈

를 조사하여 자체적인 산업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음

❍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서 수입하는 벌크화물은 대부분 군산항을 이용하며, 강행법

규에 의하여 전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함

다. 대응방법

❍ 중요산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산업 모니터링을 추진함

­ 산업 모니터링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분석하기보다 Input-Output 기반의 물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식이 타당함

­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결과가 주원료의 수입 물동량이므로 복잡다기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유익함

­ 복잡다기한 현실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

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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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추진계획

1) 전라북도 특화산업 물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라북도 특화산업의 수출입 물류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 강행법규에 의하여 전수 데이터로 수집되는 항만 수출화물과 수입화물 관련 처리 데이

터 중심으로 측정

­ 전라북도 특화 산업의 경우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산항 활

성화와 지역 경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시작

❍ 전라북도 특화산업과 관련된 거시 경제 변수 분석을 병행

­ 특화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여건은 관련 물류 데이터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해당 

산업 관련 중요 변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특화산업 관련 주요 이슈는 국제기구, 정부기관에서 조사 및 공유하는 데이터를 활용하

는 방법이 현실적임

❍ 특화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역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며, 특화산업 관

제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기대응체계 구축

­ 군산항 수입화물을 활용한 배후산업단지 특화 산업 및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

를 구축

­ 전라북도 특화 산업 관제센터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 수요자 등과 공유, 

대외변수의 실제 영향력 기록, 추후 재발할 경우 대응 시나리오 구상 등 활용

2)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성과지표

❍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및 관제센터 구축 여부

❍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및 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가능 여부

❍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및 관제센터 외부 변수 사전 대응 건수

❍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및 관제센터 외부 변수 사전 대응 성공건수

❍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및 관제센터 외부 변수 사전 대응 실패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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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및 관제센터 외부 변수 사전 대응 사례 매뉴얼 수

❍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및 관제센터 외부 변수 사전 대응 사례 매뉴얼 검색 

빈도

<표 5-12> 전라북도 특화산업 모니터링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20 0 20 100 100 100

국비 - - - - - -

도비 160 - 10 50 50 50

시비 160 - 10 50 50 50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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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가. 개념

❍ 현재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 조성된 산업 특성, 군산항 벌크화물 부두 특성, 미래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미래 유망 산업 연계성 강화를 도모

­ 첨단 기술의 도입, 지역 균형 발전의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산업의 연계 발전 

방안을 검토

­ 현재의 인프라(산업단지, 항만시설 등)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발생하여 지역 경

제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

나. 상황분석

1) 군산항 벌크화물 부두 운영현황

❍ 2019년 군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이하였고, 1970년대와 현재는 경제여건, 국민소

득, 산업구조 등 대부분 영역에 차이가 존재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도입으로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

며, 글로벌 공급망 구조재편이 예상됨

­ 현재의 군산항은 1970년대 경제 여건과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건설되었으며, 배후산업

단지에 조성된 산업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전용 하역 설비가 갖추어짐

❍ 군산항은 산업단지 지원항만 기능을 수행하고자 벌크화물 전용부두를 운영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음

­ 군산항의 기능은 배후산업단지 수출입 관문으로 특히 수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

하는 역할이 강함

­ 군산항과 전라북도 지역 경제 발전 관점에서 산업 분야에 따라 관련 산업 활성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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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발전주기 고려

❍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 조성된 산업이 발전한 배경과 해당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현재 군산항 배후산업단지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고 첨단기술경쟁, 글

로벌 산업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공급망 관리상 고부가가치 발생 작업이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군산항 인프라를 활용하되 후방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벌크화물 

전용부두의 미래 활용방안을 연구

­ 군산항 배후에 조성된 산업단지와 항만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이 가능한 글로

벌 공급망 거점 역할 수행 방안 모색

­ 군산항 배후산업단지 주력 산업 주기를 고려할 때, 10년~30년 후의 산업 재편이 불가

피한 상황임

­ 군산항 인프라와 배후산업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고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공급망상 부가가치 중심지의 역할 수행 방안을 모색함

다. 제안･추진계획

❍ 주력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첨단 기술 도입 경쟁 등 외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글

로벌 공급망상 고부가가치 발생 작업을 군산항 배후산업단지 유치전략 연구

­ 곡물･사료, 유연탄, 잡화 등 군산항 주요 부두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부두별 주요 취급

화물과 연계산업, 타 목적 사용(선박 일시 정박, 비전용 화물 일시 보관 등) 사례 등 

조사

❍ 기존 부두의 다른 목적 전환 사용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일반 부두로 전환하거나, 일반 부두에 전용 하역설비를 구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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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부두의 활용 범위 확대 가능성 모색: 곡물, 유연탄, 잡화 부두의 전용 설비

를 활용하여 취급 가능한 화물, 유치 가능한 산업 분석

­ 부두시설 변경 최소화로 시작하되, 미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경우 부두 시설 및 

배후단지 공간 개조, 필요설비 조성 등을 추진

­ 현 부두시설의 변경이나 개조가 필요한 경우 글로벌 공급망 관리 체계를 분석하여 고부

가가치 창출 공정을 배후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치 전략을 수립함

<표 5-13>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00 0 0 0 100 100

국비 - - - - - -

도비 100 - - - 50 50

시비 100 - - - 50 50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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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기자동차 생산거점 고도화

가. 개념

❍ 군산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생산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관련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한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을 지원하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함

­ 전기자동차 생산 뿐 아니라 국내 판매, 해외 수출 등을 위하여 군산항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함

­ 전기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판매, 수리 등 종합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 필요  

나. 상황분석

❍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후 해당부지는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으로 활용하고 있

으며, 향후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생산이 예정

­ 자동차 산업은 1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부품이 필요하며, 재고비용 절감

을 위하여 생산 일정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부품 수입을 하고 있음

­ 향후 전기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군산항을 통하여 부품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생

산일정에 맞추어 조달되는 특성상 부품 물동량 안정화 예상

❍ 완성된 전기자동차는 수출용으로 제조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내 내수용 전기자동

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에 맞추어 준비 중임

­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 집결지가 중국 난징이 유력하여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

지면 자동차 부품 수입 물동량(컨테이너)의 증가가 예상됨

­ 전기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자동차 수출 물동량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자동

차 부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군산산업단지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향후 중부권 자동차 수출입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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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 군산에 조성될 경우 중고차 수출 물동량이 확보되어 자동차 부두

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물류거점이 조성되어 유치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와 수입자동차 등을 적극 유치하여 군

산항이 중부권 자동차 수출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제안·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관련 수리시설, 협력업체 등을 집적화하여 전기자

동차 클러스터로 발전을 유도

­ 당초 수출용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내수용 전기자동차를 생산하

기로 함에 따라 군산시를 전기자동차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 강화

❍ 내수용 전기자동차가 많이 소비되면 군산항 자동차 부품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청정 환경 보존이 가능 

­ 군산항, 고군산군도 등 대표적인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대여, 전기자동차 충

전 인프라 등을 구축, 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 구현

­ 전기자동차 구동원리, 장점, 군산산업단지 전기자동차 특징 등 전기자동차 관련 콘텐츠

를 제작하여 군산항 홍보관에 소개

­ 전기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전북도, 시･군 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

용차 이용을 유도하고, 전북도민 대상 할인혜택 제공

<표 5-14> 전기자동차 생산거점 고도화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00 0 0 0 50 50

국비 - - - - - -

도비 50 - - - 25 25

시비 50 - - - 25 25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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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가. 개념

❍ 산업통상자원부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군산항 배후에 중

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 예정됨

­ 2022년까지 중고자동차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행정지원센터 등 수출비즈니스 센터, 매

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임

­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가 운영될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과 정비 등 부대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군산항 물동량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나. 상황분석

❍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은 중동, 아프리카 등 소수의 수입업자에 의해 왜곡되는 경향

이 있어서 제도권 편입을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활용함

­ 2018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함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발생,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유사 

산업 기반 마련 필요성이 인식됨

❍ 2019년 8월 기획재정부 보조금평가위원회 적격 심의 의결 후, 2019년 12월 지방

투자심사관리센터 타당성 조사 수행

­ 지방투자심사관리센터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군산항 배후지역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예정

­ 총 예산 1,008억 원(국비 275억, 지자체 220억, 민간 513억)으로 공공 예산으로 비즈

니스 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투자로 입주단지, 정비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군산산업단지에 조성된 전기자동차 제조단지와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가 운영되

면 중부권 자동차 수출입 거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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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후 자동차 물동량 한계를 전기자동차와 중고자동차로 대응

하여 자동차 부두 활성화를 기대함

­ 중고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입자동차 등을 유치하여 군산항을 중부권 자동차 수출 기

지로 육성할 수 있음

다. 제안·추진계획

❍ 군산항 배후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자동차 수출과 중고자동차 

정비 등 부대산업을 유치함

­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군산항 배후에 신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며,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부권 자동차 물류 중심항만으로 성장함

­ 향후 계획된 새만금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 효과 제고 기대

❍ 군산항 자동차 물류를 향후 전기자동차, 중고자동차로 특성화하여 자동차 수출 물

동량 유치, 수입 중고자동차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 활성화 전략을 추진함  

­ 중부권 자동차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화물유치지원 가용 예산범위에서 전

기자동차, 중고자동차 수출을 지원함

­ 중고차 물동량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기보다 중고차 취급규모를 확대하여 정비, 튜닝, 부

품 등 관련 부대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

<표 5-15>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00,900 1,000 49,650 50,150 50 50

국비 27,500 500 13,500 13,500 - -

도비 11,050 250 5,250 5,500 25 25

시비 11,050 250 5,250 5,500 25 25

기타(민간) 51,300 - 25,650 25,650 - -

※ 주: 2023년 이후 예산계획은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의 일부 활용을 의미함(조례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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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5-1. 내륙 운송 연계 거점 조성

가. 개념

❍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 중 타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유치하기 위하여 내륙 운송 

연계 거점을 조성하여 원활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

­ 타 항만 이탈 수출입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내륙 운송 거점, 물류 지원 시설 등

의 필요가 예상됨

­ 기존 대형 항만에 업무 처리 공간을 조성하였던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의 업무 공간과 

화물자동차 대기 공간 등 업무 편의를 위한 공간도 필요

나. 상황분석

❍ 전라북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이 부산항과 광양항 등 타 항만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항, 광양항은 군산항에 비해 다양한 항로와 항차를 유지하여 수출입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

­ 대규모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집결되는 허브 항만의 경우 내륙 운송화물 수배의 용

이, 복화화물 확보 등을 이유로 운송업체가 운임 할인경쟁을 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운송주선업체를 통하여 운송화물을 수배하고 있으며, 화

물 확보를 위하여 복수의 운송주선업체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는 운송주선업체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구조가 형성되

어 실제 운송업자의 수익에 한계가 있음

­ 왜곡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을 정상화시키고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여 거리당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

❍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관행적인 운임 할인이 금지되고, 실제로 거리가 인접한 항만

을 이용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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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수출입 화주는 군산항을 이용하는 것이 부산항,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

리할 것으로 예상

다. 제안·추진계획

❍ 단기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가 군산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

치하는 전략 필요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산항 화물유치지원예산을 활용하여 군

산항 연계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함

­ 군산항의 경우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유치가 최우선 과제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체의 유치는 화물유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 군산항 비즈니스 종합 지원센터가 조성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의 군산항 지

점,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계성이 높음

­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육상운송 연계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대기 공간, 화물자동차 운전

자 휴식･편의 공간, 화물자동차 수리･정비 공간 등을 조성

❍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의 군산항 이용이 증가하고 컨테이너 연계 운송 빈도가 증가

할 경우 전라북도로 화물자동차 등록을 유도함

­ 화물자동차 등록 및 등록지 변경을 통하여 전라북도 등록 화물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군산항 컨테이너 운송 지원,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도약을 기대

<표 5-16> 군산항 내륙운송연계거점 조성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000 0 500 500 500 500

국비 - - - - - -

도비 1,000 - 250 250 250 250

시비 1,000 - 250 250 250 250

기타 - - - - - -

※ 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 유치를 위한 예산이며, 내륙운송거점 인프라 조성 예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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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가. 개념

❍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증가와 한중 국제카페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화

물 처리를 군산항에서 할 수 있도록 통관장을 운영함

­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조성하여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과 연계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물류기반 신규사업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나. 상황분석

1) 한중 국제카페리 운항 현황

❍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가 개설된 지역은 다양한 운송수단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저렴한 비용과 장시간 소요되는 단점을 지닌 컨테이너 전용선, 컨테이너 전용선보다는 

비싸지만 항공운송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 신속한 운송이 강점임

­ 중국 산둥성 지역과 우리나라 서해안권역은 국제카페리선으로 운항 시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여 당일 저녁 출발, 익일 아침 도착이 가능

­ 항공운송은 이동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지만 통관 및 후속 작업은 해관업무시간(중

국기준 오전 8시)에 이루어지므로 신속성은 국제카페리와 비슷함

❍ 한중 카페리 항로는 인천항 10개 항로, 평택항 6개 항로, 군산항 1개 항로, 대산항 

1개 항로 등 총 18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음

­ 한중 교역 규모가 크고 신속한 운송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중국 동해안과 우리

나라 서해안권역의 항만 간 국제카페리 항로 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카페리 운송 특성상 신선화물, 고가화물 등 처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에 비

해서 저렴한 운임에 따라 국제카페리를 활용한 화물 운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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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 직구･역직구 동향

❍ 품질 경쟁력을 갖춘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형

태로 시작된 전자상거래 처리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화

물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음

­ 2015년 88만 건에 불과하던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가 2019년에는 1,160만 건으

로 약 13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7>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 변화

구
분

2015 2019

국가 목록통관 EDI 수입 총합 국가 목록통관 EDI 수입 총합

계 9,064,807 6,776,844 15,841,651 계 25,549,043 17,439,635 42,988,678

1 미국 6,754,896 4,639,741 11,394,637 미국 7,619,094 11,529,094 19,148,188

2 독일 354,539 847,592 1,202,131 중국 11,169,995 435,303 11,605,298

3 중국 613,096 269,911 883,007 독일 1,246,111 1,796,296 3,042,407

4 홍콩 551,335 256,938 808,273 홍콩 2,530,722 387,734 2,918,456

5 일본 351,098 228,554 579,652 일본 1,722,993 995,220 2,718,213

6 영국 562 177,790 178,352 영국 528,093 712,162 1,240,255

7 이탈리아 7,264 50,326 57,590 호주 219,577 388,291 607,868

8 프랑스 230,398 34,222 264,620 프랑스 305,803 151,342 457,145

9 뉴질랜드 553 109,586 110,139 기타 206,655 1,044,193 1,250,848

10 호주 6,112 49,247 55,359 - - - -

- 기타 194,954 112,937 307,891 - - - -

출처: 관세청(내부 행정자료)

❍ 미국, 유럽 지역은 전자상거래 화물은 항공운송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만 

중국의 경우 국제카페리운송이 경쟁력이 있음

­ 미국, 유럽 지역은 해상 운송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 중국 내륙지역은 공항 인프라 입지에 따라 소비자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지

만, 국제카페리 항로가 개설된 항만 인접지역은 국제카페리 수송이 경쟁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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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해안 도시는 항공운송과 국제카페리선 운송 모두 익일 수송이 가능하며, 운임은 

국제카페리 운송이 저렴함

❍ 한중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중국해관은 물동량이 많은 항만 중심으로 통

관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운영 중임

­ 인천항으로 집중되는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으로 통관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물류경

쟁력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 현재 통관장이 없는 항만은 군산항이 유일(미운영 중인 대산항을 제외)하며, 매일 

10TEU 가량의 화물이 인천항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되고 있음

3) 민간 통관장 운영사례

❍ 관세법 제169조, 제173조에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

로 규정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면 특송장치장 운영이 가능

­ 군산항 배후 전자상거래 통관을 위한 지정장치장, 검사장은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면 민간기업이 운영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통관은 관세청(세관)에서 담당하지만, 급증하는 물동량의 처리

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게 통관장 운영을 허가함

­ 인천국제공항의 급증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H사는 자가 특송화물 통관장

을 개장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음

다. 제안･추진계획

❍ 군산항 배후에 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의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을 개장

­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인프라가 구축된 인천항, 평택항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인천항

과 평택항은 다양한 화물 처리로 항만 혼잡이 야기될 수 있음

­ 군산항은 항만 하역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처리 중심항만으로 

특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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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이 조성될 경우 통관장, 택배허브기지(대전, 

옥천) 내륙운송 등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이 조성될 경우 전라북도의 농축수산물 역직구 주문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수출 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예상

­ 통관 후 택배물류허브기지 이동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군산항 서비스 활성화와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연계 운송네트워크 강화 기대

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화물이 증가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 등록을 유도하여 군산

항 배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전자 편의시설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

❍ 시다오항에도 전자상거래 특송장이 조성되어 기존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항을 

이용하던 중국 화주의 시다오항 이용 증가가 예상

­ 군산-시다오 항로를 전자상거래 수출입 특화 항로로 포지셔닝하고 전자상거래 화물 처

리에 따른 선사, 하역사 수익 창출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

 전라북도 선사인 석도국제훼리(주)의 수익 향상은 향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지자체

의 지원을 통하여 타 선사의 군산항 지점 개설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민간 기업의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통관장 설치･운영

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추진할 계획

­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불가피함

­ 본 과업에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송화물 통관장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분석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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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가. 개념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 수도 등 전라북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콜드체인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여 신선물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중국 소비자의 한국 식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국 신선 식품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군산항에서 시다오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대부분 현 인프라 여건에서 가능한 품

목에 한정되어 있음

­ 적정 규모의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하고, 전라북도 농축수산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

산된 식품 등 중요 거점과 군산항을 연계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나. 상황분석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지와 전라북도 농축수산물 경쟁력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조성되어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

는 기반을 형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시), 한국식품연구원(전북혁신도시) 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

라와 연구기관을 전라북도에 유치하여 관련 전문 역량 경쟁력 확보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단계 조성 추진과 입주기업의 식품제조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

는 역할을 군산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라북도는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지향하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전략은 다양한 대･중･소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이 포함

­ 로컬푸드의 중심지로 지역 농축수산물이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과 수출로 연계시켜 농축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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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소비자의 한국 식품 선호

❍ 중국 소비자의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매주 화요일에 중국 시다오항으로 수출되는 대규모의 생우유가 토요일 전에 소진되고 

있음

­ 한류 문화 영향으로 한국 가공식품, 전통음식 등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으

며, 한중 식품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 소비자가 한국 식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맛과 품질인데, 품질에는 식품안전성

을 기반으로 “소비자 안심”이 형성되어 있음

­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식품 소비를 유도하여 식품 수출을 증

대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 한국 식품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

가 있음

3)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에 대한 투자 증대

❍ 식품품질관리를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 콜드체인시스템은 식품기업, 물류기업 중심

으로 추진되고 있음

­ 콜드체인시스템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
습도 관리, 포장관리 등이 핵심임

­ 민간기업 주도로 구축된 콜드체인시스템은 자사의 생산 또는 주요 취급 품목 맞춤형 체

계를 형성하여 현재 콜드체인시스템의 표준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 에너지 자립형 초저온 냉동･냉장창고가 경기도 평택시 오성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온･습도 관리를 바탕으로 품질제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냉동･냉장창고에 보관을 하면 제품의 품질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어서, 수급 조절이 

가능함

­ 평택시에 자리한 K사는 에너지원으로 LNG 냉열기술을 활용하여 냉동･냉장창고를 운영

하고 나머지는 도시가스로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 구조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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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온으로 급랭하여 보관하면 8개월~12개월가량 원물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의 수급조절에 강점이 있음

<그림 5-10> 에너지 자립형 초저온 냉동･냉장창고 조성사례

출처: ㈜한국초저온 홈페이지. superfreeze.kr. 방문일: 2020. 2. 10.

다. 제안･추진계획

❍ 군산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성화 전략을 수립한다면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항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 등의 수출을 통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

고시키고 군산항 수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비탄력적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서 세계경제위기 등 외부

변수에 따른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도입이 필요한데, 민간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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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

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냉동･냉장 인프라 유치를 추진

­ 온･습도 조절 기술개발, 전용 포장재 개발, 전용 하역기술 및 설비 개발 등 다양한 영

역에서 R&D 추진이 필요

❍ 냉동･냉장창고 인프라 구축 시 식품산업 고도화 여건이 조성되며, 냉동･냉장창고에

서 유통･가공작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일반 저온창고보다는 급랭기술을 통한 품질 제고, 보관, 유통･가공 등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식품수출 전진기지로서 군산항이 경쟁역량을 갖출 경우 지속 발전 가능성 제고에 긍정

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 미래 산업 발굴 영역에서 언급할 군산항 지능형 콜드체인 항만 조성과 연계하면 군

산항에서 처리되는 식품 품질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

­ 지능형 항만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품공장에서 물류센터, 항만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

정의 화물상태, 온･습도 등이 모니터링 되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음

­ 군산항 지능형 항만 전용 포장재, 전용 포장설비 개발 등을 통하여 화물 추적 서비스, 

신속･안전한 하역 작업 등을 통한 물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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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군산항 홍보관 조성

가. 개념

❍ 군산항과 군산항 배후 산업단지를 안내,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자 편의를 제공함

­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 대형 항만은 항만 홍보관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와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

­ 군산항은 위에 언급한 항만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작고, 홍보관을 조성한다 해도 방문

객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음

­ 단순한 항만 홍보를 벗어나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소개, 

전시실 운영, 비즈니스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함

나. 상황분석

1) 홍보관 운영 항만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국가항만공사가 

설치된 항만은 항만공사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음

­ 부산항 홍보관은 부산신항, 인천항 홍보관은 인천항 갑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항 

홍보관과 광양항 홍보관은 각 항만공사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음

­ 항만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비롯하여 해당 항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각종 문서

자료, 영상자료, 항만 축소 미니어처, VR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 항만 홍보관은 항만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비즈니스 회의 차 방문한 실

무자, 조사 목적으로 방문한 잠재고객이 항만의 여건을 확인하는 공간

­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 중소형 항만에서는 항만 홍보관을 별도로 조성･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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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여건

❍ 군산항은 조선시대 개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지역

사회, 지역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19년 11월에 발표한 군산항 활성화 종합전략에 군산항 

홍보관 설치를 고려하고 있음

3) 벤치마킹사례

❍ 울산광역시청 1층 울산시 홍보관은 울산광역시를 모형으로 조성하고, 강화유리로 

모형 위에서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영상자료를 상영하고 있으며, 홍보관에 상주하고 있는 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존 운영되는 관련 시설의 일정 공간을 할애하여 군산항 관련 콘텐츠(영상자료, 문서

자료 등)와 전문 안내·해설사를 통하여 실용적인 홍보관 운영 필요

❍ 고창군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차별화하여 지역 사회(지역 주

민, 유치원, 초등학생 등)의 좋은 평판을 받고 있음

­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갯벌의 기능, 고창 갯벌의 특성을 문서, 영상 자료 등으로 

안내하고,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음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이 갯벌센

터 방문자에게 갯벌생태를 소개해 주고 있음

­ 갯벌생태안내인이 고창갯벌센터 방문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제 참가자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다. 제안·추진계획

❍ 군산항의 역할, 지역사회 홍보 콘텐츠와 비즈니스 파트너의 현장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군산항 홍보관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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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의 규모와 방문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조성보다 기존 시설에 활용하는 방안

이 현실적임

❍ 군산항 홍보관은 군산항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혹은 군산항 인근 공공기관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관리･운영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사건물에 광양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공

사건물 1층에 울산항 홍보관을 운영하여 홍보관 관리 효율성을 높임

❍ 군산항 홍보관의 실제 운영은 울산시, 고창갯벌센터 사례와 같이 전담 해설사를 양

성하여 방문자 맞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홍보관 콘텐츠 전시실은 자율 관람 체계로 운영하고, 군산항 해설사 해설 시간(또는 예

약자)을 맞추어 전문 해설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도입

❍ 군산항 아카이브(archives)를 구축하여 군산항 관련 기록자료, 문서자료, 영상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관에 전시함

­ 기록 및 문서자료는 군산항 관련 연구·조사 자료, 홍보 브로슈어 등 기록 및 문서형태

의 자료를 총 망라함

­ 영상 콘텐츠는 군산항 홍보영상, 군산항 관계기관･입주기업 홍보영상, 군산항 다큐멘터

리, 보도자료, 군산항 포럼 영상촬영 자료 등을 축적

<표 5-18> 군산항 홍보관 조성·운영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20 0 0 100 60 60

국비 - - - - - -

도비 110 - - 50 30 30

시비 110 - - 50 30 30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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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6-1.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가. 개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항만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군

산항은 지능형 콜드체인 항만 조성으로 경쟁력을 확보

­ 스마트항만은 지능형 항만, 자동화 항만, 친환경 항만 등 3대 요소를 충족하는 항만을 

의미(해양수산부, 2017)

­ 군산항의 인프라 여건상 자동화 항만 도입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콜드체인 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형 항만 운영은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라북도의 주요 식품산업 거점과 군산항을 연계하는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콜드체인 과정의 인증, 데이터 공유 등 추진 필요

나. 상황분석

1) 국내 스마트항만 도입 및 준비과정

❍ 국내 일부 항만에서는 반자동화 형태의 스마트항만이 운영되고 있음

­ 반자동화 방식은 유인조작과 무인조작이 결합된 형태로 컨테이너 장치장에서는 무인 작

업이 이루어지지만 안벽･이송작업은 유인 조작 방식으로 처리

­ 부산신항과 인천항 일부터미널에서 반자동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부산항 신항(2-1단계), 2009년 개장한 HJNC는 세계 최초 수평자동화 기술을 도입, 부산항 

신항(2-3단계), 2012년 개장한 BNCT는 아시아 최초 수직배열을 실현함 

 2015년 개장한 인천신항 SNCT는 야드크레인 자동 운영, 선석크레인 및 이송장비 유인조작 

방식으로 반자동 형태 운영

❍ 스마트항만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작업 시 설비 동력은 전기를 사용하여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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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정책 동향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 차세대 스마트항만 구축 관련기술 

개발을 추진함

­ 해양수산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스마트항만 구축 및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등이 포함

­ 스마트항만 시범터미널을 조성하여 완전무인화 자동운영, 전력사용을 통한 친환경 운영, 

생산성 향상 등 구현 여부를 판단할 계획

3) 군산항의 여건

❍ 스마트항만 도입의 목적이 항만 생산성과 운영･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

로 대형항만을 중심으로 스마트항만 도입이 검토됨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처리하는 수출입 물동량 규모가 큰 항만은 시간당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으며, 대규모 화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음

­ 스마트항만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 친환경 운영, 항만 작업 안전성 제고 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군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규모가 작은 중소형 항만으로 친환경 운영과 식품물

류 콜드체인 지능형 시스템을 연계한 지능형 항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수출입 물동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자동화 항만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인식될 수 있음

4)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현황

❍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라북도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물류체계 강화를 위하여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민간기업 중심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시스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국가산업 육성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과 수출입 연계 가능성이 있음

­ 온･습도 관리, 전용 패키징 체계 등 기술개발이 필요한 영역이 많으므로 단계적인 연구

개발과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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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응방법

❍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 일부를 지능형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전 시범단지 조

성과 운영을 추진

­ 시범단지는 실험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될 항만 공간에

서 사전 실험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능형 항만 시범단지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디바이스는 현재 LTE망, 5G망

과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초기 인프라 구축의 부담 최소화

라. 제안･추진계획

❍ 1단계: 컨테이너부두 지능형 콜드체인 거점항만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 컨테이너부두 지능형 콜드체인 거점항만 도입 필요성･타당성 검토

­ 컨테이너부두 지능형 콜드체인 거점항만단지 도입 방안

­ 컨테이너부두 지능형 콜드체인 거점항만구축을 위한 필요 기술 연구

❍ 2단계: 컨테이너부두 지능형 콜드체인 거점항만 도입 필요 기술 연구개발 추진

­ 지능형 콜드체인 관리기술

­ 지능형 콜드체인 스마트 패키지 기술

­ 지능형 콜드체인 스마트 하역기술･장비

­ 지능형 콜드체인 스마트항만기술(컨테이너부두, 카페리부두, 잡화부두)

❍ 3단계: 전 단계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 지능형 콜드체인 관리기술 효과성 측정

­ 지능형 콜드체인 스마트 패키지 기술 운영 효과성 측정

­ 지능형 콜드체인 스마트 하역기술･장비 효과성 측정

­ 지능형 콜드체인 스마트항만기술(컨테이너부두, 카페리부두, 잡화부두) 효과성 측정

­ 기타 추가 연구개발 필요 기술 및 공간 영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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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및 운영 계획

<표 5-19>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운영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00,600 - 100 500 45,000 55,000

국비 100,500 - - 500 45,000 55,000

도비 50 - 50 - - -

시비 50 - 50 - - -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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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가. 개념

❍ 군산항 특성화 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지역 대학, 물류기업, 전문가 등

이 참여하여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추진함

­ 콜드체인 관리 전문가, 전자상거래 물류관리 전문가, 국제카페리 물류 비즈니스 전문가 

등 군산항 특성화 발전전략에 맞추어 전문인력을 육성함

나. 상황분석

1) 대학 전공 중심 물류 인력 양성

❍ 우리나라 교육제도상 대학 물류전공 교육과정에서 현장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국제물류학과, 물류학과, 유통물류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

설된 학과에서 물류의 기초와 실무를 교육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인턴십, 멘토 제도 등을 교과과정 일부에 반영하여 졸업 전 현장 업

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함

❍ 대학 교육과정의 특성상 강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으로 성과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과과정상 중간･기말시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현행 전공 강의 중심의 교육은 실무 현장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취업 후 

실무 여건에 맞추어 재교육을 받음

❍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훈련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장견학, 실습 등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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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물류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되

어 물류전공이 개설된 학과에서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음

­ 대부분 대학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물류 관련 지식 습득, 자격증 취득, 외국

어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음

2) 정부 주도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국토교통부의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

업 등 물류학과 보유 대학에 정부보조금으로 교육과정을 지원

­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의 교과목 개설,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무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됨

­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은 한국통

합물류협회가 사업대행기관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의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은 글로벌 물류경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국내･외 실무 전문가 특강, 외국어교육, 물류전문자격증 교육 등 

교육경비 지원, 인턴십, 교환학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임

­ 장기교육과정(대학원 석사과정), 단기교육과정(실무자 단기교육과정)으로 시작한 전문인

력양성사업에 고급전문인력양성과정(대학원 박사과정), 국제교류협력과정(학부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추진

­ 관련 정책 추진 동향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속적

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은 해운항만물류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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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은 해운･항만･물류 분야 현업종사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교육･훈련을 지원함

­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의 목적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가능성 제고이며 국내･외 기업 연

계 인턴십,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기업과 학생의 참여를 유도함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내･외 석학 및 실무전문가 초청 특강, 멘토링, 

인턴십, 국내･외 물류시설 견학 등이 추진

­ 수행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무중심의 교과목을 정규 교과과목에 편입시키고, 실무 

전문가가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체 재교육

❍ 대학에서 이수하는 정규 교과과정은 물류라는 영역 전반에 대하여 교육하므로, 실

제로 취업해서는 기업체의 특화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재교육함

­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신입직원을 교육하지만, 중소물류

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익히는 방식이 많음

­ 정부 지원으로 재교육, 고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전문

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음

❍ 군산항에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물류전공 졸업생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

지만, 타 전공 졸업생이 취업하는 경우가 있음

­ 중국 항로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어 전공 등 외국어 역량을 갖춘 졸업생 혹은 타 전공 

졸업생이 물류기업에서 업무하는 경우가 있음

4) 지자체 지원 실무인력양성사업

❍ 전라북도는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을 대상

으로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과 이공계열로 구분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대학생이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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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참여 기업의 인력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타 전공 간 

융･복합을 유도하여 실제 지역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음

­ 도내 대학(전문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지역 산

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 과정에서 기업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강

조되어 도내 대학생의 호응도가 높음

❍ 농생명 산업, 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기계･자동차 부품, 사물인터

넷 등 전라북도의 전략적 중요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관 커플링 사업 추진

­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도내 대학생과 지역 기업체가 참여하여 기업체의 인

력 충원 문제와 대학생의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

5) 군산항 특성화 전문인력 공급 한계

❍ 우리나라 물류전문인력양성 체계상 한중 정기선 항로 중심, 신선물류 특화, 전자상

거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할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음

­ 물류의 전반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졸업생이 물류 현장에 투입되면 단기간에 업무에 적

응하는 장점은 있지만, 항만 특성화 업무는 업무를 하면서 배워야 함

❍ 군산항 특성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자료, 프로그램 등이 없는 한계로 교육･훈련

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전문교육자료, 프로그램이 갖추어질 경우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지만, 군산항 이

용기업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군산항이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업 

종사자의 노력과 특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전북도내 주요 대학, 전문가, 군산항 실무자 간 협력을 토대로 미래 지속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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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대응방법

1) 정부지원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대응

가) 장점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사업 공모를 하여 선정될 

경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강점이 있음

­ 공모에 선정될 경우 5년 간 안정적인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전문인력 양성

에 도움이 됨

­ 안정적인 예산 지원으로 물류 전문화･특성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가능

❍ 정부 정책에 맞는 성과지표 달성이 요구되어 교육･훈련 양성과정 후 관련 기관, 기

업체 취업에 유리

­ 공모 사업은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가 도출되어 물류전문 역량강화에 

효과적임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국내･외 물류기업 취업, 물

류 전문가 활동 등에 유리함

나) 단점

❍ 정부 주도 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군산항 여건에 맞는 역량 강화보다는 전반적인 해

운･항만･물류산업 필요 역량에 초점을 맞춤

­ 기존 정부지원 물류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국내･외 물류 

여건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에 특화됨

­ 일반적으로 대형 항만물류거점, 해운물류산업 등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영역에서 필요

로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춤

❍ 성과지표가 일반적인 물류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군산항 특성에 맞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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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 한계

­ 정부 보조금 특성상 성과지표는 교육･훈련 횟수, 이수 수혜 인력 수 등 정량적인 지표

로 측정됨

2) 지자체 전문 인력 양성사업 공모대응

가) 장점

❍ 전라북도 여건에 맞추어 지역 기업체의 필요로 하는 역량을 사전에 갖추도록 유도

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여 효과가 강함

­ 산･학･관 커플링 산업 중심으로 군산항 이용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역량 교

육･훈련이 가능

­ 도내 대학 재학생이 지역 기업체로 취업함에 따라 일자리 연계 효과가 강하며, 지역 인

구 이탈 감소에 기여

❍ 유사 전공이 개설된 지역 대학 간 협력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토대로 

안정적인 교육･훈련 과정 운영

­ 산･학･관 커플링 사업 취지상 지역 유사 전공 및 관련 전공 간 컨소시엄 구성 시 가산

점을 부여하여 도내 대학 간, 타 전공 간 융･복합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 전북도 예산 지원으로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산업, 기업체

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가능

나) 단점

❍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매년 공모를 하고 있으며, 계속 사업이 가능하지만 사업 

체계상 단기사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어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

­ 단기 프로젝트 중심 운영은 산･학･관 커플링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결정사항

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

❍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지역 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군산항 특성화

의 예시로 제시한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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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군산항 이용업체는 일반적인 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체 수가 많지 않아

서, 산업계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는 향후 핵심기업 유치를 추진해야 하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유치가 필요

3) 군산항 특성화 물류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도내 대학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군산항 특성화 물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전자상거래, 신선물류, 중국･동남아 물류 등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전문 교육･훈련 과정과 교재 개발 추진

❍ 군산시와 전북도의 지원, 도내 관련 전공 개설 대학의 참여, 국내･외 전문가가 참

여하여 특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규･특별 과정으로 운영

­ 정규과정은 도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특별과정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 또

는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전북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은 현재 기반을 구축한 기업체가 군산항 배후에 없으며, 

향후 산업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 취업 준비생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군산항 물류 스타트업 창업 여건 조성에도 긍

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가) 장점

❍ 콜드체인체계를 이용한 식품물류의 거점, 한중 전자상거래 수출입 거점 등 군산항 

특성화 요소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

­ 군산항 특성화 요소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 역량 교육･훈련을 비롯하여 수준별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미래 지속발전을 위한 군산항 특성화가 가능하며, 군산항과 배후 산업단지 연계 활성화

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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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문가, 지역 대학 협력을 토대로 전라북도 물류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지

역의 인재가 지역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인프라와 핵심 기업이 유치･운영되면, 물류 서비스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기업 유치, 스타트업 창업 등을 유도함

나) 단점

❍ 기존에 없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득, 예산 수립 과정이 수반되

어야 함

­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려면 도내 대학 자원을 활용한다고 해도 

교육･훈련 교재 개발과 운영비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

­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관련 대학, 전문가, 기관 간 협의과정과 맞춤형 

교육･훈련 교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라. 제안: 기존 지원 사업 공모 및 자체 특성화 전문인력양성사업 

❍ 지역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안한 3가지 대응방법 모두 장점이 있으며, 현

실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

­ 정부 지원사업과 전북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 모두 대학 컨소시엄 협력에 가산점을 주

어 유도함

­ 관련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전공이 개설된 도내 대학 간 협력하여 해당 사업 공모 대응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내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 인적자원 교류를 유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 군산항 특성화를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류거점 등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개발 필요

­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기존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벤치마킹하여 초기 어려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 콜드체인 체계는 단순히 신선물류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지능화･친환경 항만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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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높으며, 다양한 파생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음

­ 현재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체와 글로벌 동향, 지역 대학, 시스템 전문

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특성화와 관련된 경쟁 우위를 점하는데 기여

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 본원적 수요에 해당하는 제조업, 식품가공업,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 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

마. 추진계획

1) 정부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공모 시 지역 물류 유관 전공 컨소시엄 제안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공모 시 지역 

물류, 무역, 식품산업 등 관련 전공 보유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

­ 안정적인 정부 보조금 예산 지원과 전라북도 관련 대학 간 학점교류, 공동 학술활동 등

을 통하여 미래 인력양성의 기반을 조성

❍ 정부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공모 및 운영에 지역 대학 컨소시엄을 해당 사업 

뿐 아니라 지역 물류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활용

­ 실무전문가, 스타트업 창업가, 물류기술 개발자, 물류 연구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인

력을 배출하여 지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2)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 군산항 물류전문인력양성 컨소시엄 제안

❍ 전라북도의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군산항 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제안하며, 

관련 대학, 전공 간 컨소시엄 구성

­ 정부지원 사업은 국가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저변을 확장하고, 지속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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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도내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전문가 육성에 목적이 있음

❍ 정부의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과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지역 대학 컨소

시엄에서 추진할 경우 관련 파급효과 기대

3) 군산항 특성화 물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군산항 특성화 방향에 맞는 맞춤형 물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기초개념, 심화과정, 현장학습･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교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효과를 기대

­ 한 명의 학생이 모든 영역의 전문화를 도모하지 않고, 관심 있는 영역과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군산항 특성화는 서해안권역 중소형 항만 운영상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영역

으로 전자상거래, 식품물류 콜드체인시스템 등이 있음

­ 전자상거래 물류는 한중 국제카페리 데일리 서비스를 활용한 직구･역직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카페리 물류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

­ 콜드체인시스템의 강화는 식품산업의 역량 강화(식품 품질 제고, 온･습도 관리,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 등), 전방 산업인 농축수산물의 관리, 후방산업인 물류･유통 산

업 등 영역별 전문화가 필요

­ 콜드체인시스템의 실시간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항만 시스템 개발 추진이 필요하

며, 시스템 개발 전문가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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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전라북도 대학 컨소시엄: 군산항 특성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네트워크

※ 주: 본 그림은 연구진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으로 구상한 전문분야 교육･훈련 네트워크로 실제 관련 
사업 확정 후 추진 시 관계자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함

4)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풀 구성

❍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제로 교육･훈
련을 담당할 전문가 풀 구성이 필요

­ 도내 전문가와 군산항 이용 실무자, 행정 등 산･학･관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되, 

지능형 항만 도입 추진을 위한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 전문역량 강화 포함

­ 전문가는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시교육･훈련과 거시경제 또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을 지원함

­ 군산항의 외부 경쟁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글로벌 물

류 트렌드 전문가의 대외 경쟁 여건 분석, 전망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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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전문가 풀 구성

※ 주: 본 그림은 연구진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으로 구상한 교육･훈련 전문가 풀로 실제 관련 사업 
확정 후 추진 시 관계자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함

5)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추진

­ 사전 단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영역별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양성 추진

<표 5-20> 군산항 특성화 물류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산 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30 0 0 50 90 90

국비 - - - - - -

도비 115 - - 25 45 45

시비 115 - - 25 45 45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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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우선순위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우선순위는 연구진, 전문가 자문, 실무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설정

­ 정성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현 여건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실제 추진사업의 우선

순위는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협의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1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화” 전략의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과 같음

­ 1순위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순위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

성, 3순위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는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의 추진 여부, 시기, 

예산 등 의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표 5-21>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화 전략의 우선순위

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략 1: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화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 전략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전략의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2순위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3순위 군산항 포럼 정

례화임

­ 화물유치지원제도는 현재 2020년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서 특성화 추진의 시급성이 높

으며, 전라북도 이탈 화물 유치의 경우 안전운임제 도입과 맞물려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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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포럼 정례화는 관련 예산 확보,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며,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담당

<표 5-2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전략의 우선순위

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략 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군산항 포럼 정례화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 전략3 “기항지 중심 화물유치 효과 제고” 전략의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 2순위 개항 간 수송 서비스 유치, 3순위 전략적 항

로 다변화(동남아), 4순위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임

­ 군산항의 지경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중국 산둥성 중심의 화물유치 활동

이 필요, 정치적 외부효과 대응과 신남방정책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동남아 항로 

다변화 추진 검토,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검토

<표 5-23> 기항지 중심 화물유치 효과 제고 전략의 우선순위

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략 3: 기항지 중심 화물유치 효과 제고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

  전략적 항로 다변화(동남아)

  개항 간 수송 서비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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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4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2순위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3

순위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4순위 전기자동차 생산거점 고도화임

<표 5-24>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우선순위

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략 4: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전기자동차 생산거점 고도화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 전략5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의 세부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2순위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3순위 내륙 운송 연계 

거점 조성, 4순위 군산항 홍보관 조성임

­ 신규 인프라는 기존 군산항 수출입 화물 활성화 보다는 새로운 영역의 특성화 화물 유

치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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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의 우선순위

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략 5: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내륙 운송 연계 거점 조성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군산항 홍보관 조성

❍ 전략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전략의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과 같음

­ 1순위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2순위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으로 전세계 최

초로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경쟁우위 점유

<표 5-2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전략의 우선순위

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략 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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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세부추진사업 종합

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략 1: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화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전략 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 운영을 통한 적시성 제고

  군산항 포럼 정례화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전략 3: 기항지 중심 화물유치 효과 제고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

  전략적 항로 다변화(동남아)

  개항 간 수송 서비스 유치

전략 4: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전기자동차 생산거점 고도화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전략 5: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내륙 운송 연계 거점 조성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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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군산항 홍보관 조성

전략 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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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8>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예산종합

  (단위: 백만 원)

사업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224,742 5,160 54,030 55,330 49,982 60,240 

전략1: 군산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문화 1,332 100 140 260 312 520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500 100 100 100 100 100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282 0 40 60 62 120

  군산항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550 0 0 100 150 300

전략 2: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상시운영 적시성제고 17,580 4,060 3,410 3,370 3,370 3,370

  군산항 포럼 정례화 540 60 120 120 120 120

  화물유치지원제도 특성화 14,040 3,400 2,690 2,650 2,650 2,650

  전라북도 이탈 화물유치 3,000 600 600 600 600 600

전략 3: 기항지 중심 화물유치 효과 제고 1,260 0 210 300 350 400

  전략적 화물유치 활동 추진 340 0 70 90 90 90

  전라북도-산둥성 물류협력 체계 구축 300 0 0 50 100 150

  전략적 항로 다변화(동남아) 340 0 70 90 90 90

  개항 간 수송 서비스 유치 280 0 70 70 70 70

전략 4: 군산항 산업단지 특성화･차별화 101,520 1,000 49,670 50,250 300 300 

  전라북도 주요 산업 물류 모니터링 320 0 20 100 100 100

  미래 유망 산업 연구 개발 200 0 0 0 100 100

  전기자동차 생산거점 고도화 100 0 0 0 50 50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100,900 1,000 49,650 50,150 50 50 

전략 5: 인프라 조성 신규화물유치 및 일자리 창출 2,220 0 500 600 560 560

  내륙 운송 연계 거점 조성 2,000 0 500 500 500 500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 조성 0 0 0 0 0 0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0 0 0 0 0 0

  군산항 홍보관 조성 220 0 0 100 60 60

전략 6: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100,830 0 100 550 45,090 55,090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100,600 0 100 500 45,000 55,000

  전라북도 물류전문인력양성 230 0 0 50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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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

1.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

가. 개념

❍ 전자상거래 통관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의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로 현재 인천광역시와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품종, 소량, 경량이며, 자가소비 목적 구입 품목 중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화물은 200불 이하) 화물은 소액면세(목록통관)를 적용함

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의미

­ 그 외 화물은 관세법에 근거한 수입 신고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반입됨

❍ 현재 인천광역시와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군산항 배후단지에 

조성하여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를 담당

­ 현재 군산항으로 입항되는 전자상거래 화물은 통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보세운송하

고 있음

­ 향후 관련 화물 증대에 대비하여 군산항 배후단지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조성하여 대

응할 필요성을 검토함

나. 여건분석

1)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처리 동향

가)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 전자상거래는 해외 생산자의 고품질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환경,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여 상거래가 가능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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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소비자의 관여 범위에 따라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배송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주문, 결제한 후 배송 받는 방식

 배송대행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주문 및 결제 후 배송대행지를 지정, 배

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대신 수령 후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

 구매대행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정된 금액(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수령하는 방식

❍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품종, 소량, 경량 화물의 특성이 있으며 신속 통관을 위하여 

소액면세를 적용함

­ 소액면세 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통관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

세와 부가세금이 면제됨

­ 2019년 기준 목록통관 비중은 약 59%이며, EDI 수입신고 비중은 41%로 개인 소비 

목적의 소액화물이 많음

<표 6-1>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화물 반입동향

(단위: 천건, 천불)

연도
목록통관 EDI 수입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9,065 714,803 6,777 806,423 15,842 1,521,226

2016 9,763 719,282 7,632 915,259 17,395 1,634,540

2017 13,217 886,811 10,375 1,223,429 23,592 2,110,240

2018 19,158 1,179,064 13,097 1,575,880 32,255 2,754,944

2019 25,549 1,291,953 17,439 1,851,258 42,988 3,143,211

자료: 관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 해외 인터넷 쇼핑몰 접속, 결제 등 구매 과정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스마트 소비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처리 동향을 살펴보면 평균 30%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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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비 2018년 상승률은 36.7%, 2018년 대비 2019년 상승률은 33.3% 수준으

로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은 31억 불(약 37조 원)로 전자상거

래 수입 건수의 증가에 맞추어 수입금액도 급증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 중 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이 약 44.5%를 차지

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미국과 홍콩 등지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많으며, 최근 

중국과 유럽 등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화물도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수입화물은 2015년 88만 건에서 2019년 1,161만 건(전체 약 27%)으로 비약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표 6-2>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화물 반입동향

(단위: 건, 천불)

2017 2018 2019

국가
　

총합 국가
　

총합 국가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3,592,000 2,110,240 계 32,255,260 2,754,944 계 42,988,678 3,143,211

1 미국 13,302,000 1,214,630 미국 16,245,730 1,471,596 미국 19,148,188 1,534,002

2 독일 2,212,000 187,296 중국 6,479,686 310,270 중국 11,605,298 403,152

3 영국 744,000 170,050 일본 2,594,308 172,390 독일 3,042,407 262,064

4 중국 3,229,000 191,371 홍콩 1,934,700 154,838 홍콩 2,918,456 184,768

5 일본 2,015,000 136,818 독일 2,399,778 212,812 일본 2,718,213 179,731

6 홍콩 858,000 81,128 영국 902,458 238,370 영국 1,240,255 316,862

7 이탈리아 107,000 31,477 프랑스 348,629 31,076 호주 607,868 42,030

8 프랑스 443,000 29,587 호주 288,444 22,745 프랑스 457,145 49,230

9 기타 682,000 67,883 기타 1,061,527 140,847 기타 1,250,848 171,371

자료: 관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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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은 미국에서 44.5%가 수입되고, 27.0%는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과거 선진국의 고가･고품질 제품이 주된 전자상거래 직구 대상이었다면, 비용 대비 성

능이 좋은 제품도 전자상거래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

­ 미국 수입 품목은 1건당 평균 80.1불, 홍콩 수입품목 1건당 평균 63.3불 등이며, 중국 

수입 품목은 1건당 평균 34.7불로 측정

­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당 거래가격이 255.5불, 

107.7불로 고가･고품질 제품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음

<표 6-3> 전자상거래 수입 국가별 1건당 평균가격

(단위: 불)

국가 미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기타

평균금액 80.1 34.7 86.1 63.3 66.1 255.5 69.1 107.7 137.0

주: 관세청(내부행정자료) 2019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산정함
자료: 관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수입품목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건강식품, 화장품, 기타 식

품, 의류, 가전제품 등이 많음

­ 건강식품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건 당 평균가격은 

62.7불임

­ 2위 의류, 3위 가전제품, 4위 기타식품, 5위 화장품, 6위 신발류, 7위 완구인형, 8위 

핸드백･가방, 9위 서적류, 10위 시계 등으로 전자상거래 선호품목이 집계됨

­ 1건당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핸드백･가방이 1건 당 평균 160.9불로 가장 고가의 제

품이며, 신발 100.5불, 시계 96.2불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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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수입품목 동향

(단위: 건, 천불)

2017 2018 2019

품목 건수 금액 품목 건수 금액 품목 건수 금액

합계 23,592,000 2,110,240 합계 32,239,341 2,754,944 합계 42,988,678 3,143,211

1 건강식품 4,974,000 364,745 건강식품 6,638,357 461,190 건강식품 9,840,038 617,686

2 화장품 2,867,000 130,202 의류 4,650,712 448,508 의류 6,846,701 562,073

3 기타식품 2,821,000 134,445 가전제품 3,776,189 332,813 가전제품 5,840,338 355,517

4 의류 2,722,000 330,257 기타식품 3,328,594 155,700 기타식품 3,908,485 177,050

5 가전제품 2,112,000 207,580 화장품 3,309,976 140,813 화장품 3,731,438 145,167

6 신발류 1,648,000 169,076 신발류 2,050,009 228,892 신발류 2,612,378 262,547

7 완구인형 1,212,000 87,378 완구인형 1,652,118 105,466 완구인형 1,733,785 109,896

8 핸드백 825,000 137,088 핸드백 1,088,032 185,689 핸드백 1,539,460 247,650

9 서적류 186,000 13,201 서적류 261,953 16,245 서적류 263,881 16,160

10 시계 159,000 23,020 시계 180,087 22,772 시계 215,977 20,777

- 기타 4,066,000 513,248 기타 5,303,314 656,857 기타 6,456,197 628,688

자료: 관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표 6-5> 전자상거래 수입 품목별 1건 당 평균가격

(단위: 불)

품목 금액 품목 금액

건강식품 62.8 신발류 100.5

의류 82.1 완구인형 63.4

가전제품 60.9 핸드백가방 160.9

기타식품 45.3 서적류 61.2

화장품 39.0 시계 96.2

주: 관세청(내부행정자료) 2019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산정함
자료: 관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index.go.kr. 접속일: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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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급증

❍ 인터넷 통신망, 글로벌 전자결제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정교해지고, 직구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중저가품으로 범위가 확대됨

­ 중저가 제품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이 많아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화물이 급증함

­ 군산항에는 별도의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음에도 인천광역시로 보세운송되는 전자상거

래 화물이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음

<표 6-6> 군산항 전자상거래 화물 보세운송 현황

구분 보세운송 물동량(TEU) 증가율(%)

2017년 3 -

2018년 7 133

2019년 637 9,000

자료: 석도국제훼리(주) 제공자료

❍ 군산항과 중국 산둥성 시다오항 간 주 6항차 운항 중인 한중 국제카페리선을 통하

여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입항 건수가 증가

­ 2017년 3TEU에 불과했던 전자상거래 보세운송 화물이 2018년 7TEU, 2019년에는 

637TEU로 전년대비 약 9,000% 상승

­ 시다오항은 군산항과 인천항에 국제카페리 항로가 개설되고 인천항에 주 3항차 서비스

를 제공하는 상황에도 군산항으로 발송하는 전자상거래 화물이 증가

❍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는 인천항-중국 간 10개 항로, 평택항-중국 간 6개 항로, 군

산항-중국 1개 항로, 대산항-중국 1개 항로로 총 18개 항로가 개설됨

­ 인천항과 시다오항 간 주 3항차 국제카페리 수송서비스가 있음에도, 군산항 입항 전자

상거래 화물 증가는 전자상거래 화물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줌

­ 군산항 하역 후 인천항으로 보세운송 과정에서 물류비가 가산되어도 제품 가격 대비 경

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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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 산둥성 내 전자상거래 화물 선적이 가능한 항만은 칭다오항, 옌타이항, 

웨이하이항, 시다오항 등임

­ 시다오항은 웨이하이항에서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화물의 급증에 따라 신규 통관장 개

설, X-Ray 투시기 2기를 완비하고, 중국 수출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 업무 수행

­ 중국 수입 전자상거래 화물통관 허가에 따라 향후 산둥성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거점으

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3) 한중 국제카페리수송의 전자상거래 처리 가능성

❍ 전자상거래 화물은 소량, 다품종, 경량 화물이 많고, 개인사용 목적이 많아서 신속

한 배송이 가능한 항공운송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인식

­ 미국, 홍콩, 유럽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 국가의 지경학적 입지, 전자상거래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항공운송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

­ 개별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입하는 제품은 건강식품, 의류, 핸드백, 신발 등 

개인 취향을 드러내는 품목으로 신속성, 적시성, 안전성 등이 중요

❍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자상거래 수입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한중 국제

카페리 수송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방안이 검토

­ 중국 지역의 서부, 중부 지역 등은 항공물류 방식이 전자상거래에 적합하지만 우리나라 

서해안과 인접한 동부 지역의 경우 한중 국제카페리수송을 검토할 수 있음

­ 컨테이너 정기선과 달리 국제카페리선은 여객 하선 시 하역이 이루어져서 신속성, 적시

성, 안전성을 요구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가능

 항공물류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수송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

착 후 익일 세관(해관) 업무시간까지 대기해야 함

 한중 국제카페리수송은 밤에 출항하여 익일 세관(해관) 업무시간에 하선･양하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실제 도착 후 통관 절차가 시작되는 시간은 비슷함

❍ 세관은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가 많이 개설된 인천항(10개 항로), 평택항(6개 항로)

에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통관장을 운영

­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의 급증으로 인천항과 평택항 통관장에서 통관절차가 지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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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있음

­ 해당 화물은 통관 후 대전･옥천(충북)에 있는 택배물류 허브로 이동하여 개별 소비자에

게 배송됨

❍ 중국은 산둥성 내 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고, 직

항로가 없을 경우 카페리수송과 국내 주요 공항에서 환적할 수 있음

­ 인천항의 경우 RFS(road feeder service) 형태로 인천항에서 하역된 화물을 인천국제

공항을 거쳐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 모델이 논의 중

­ 국내 소비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뿐 아니라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할 화물을 

유치하여 Sea & Air 복합물류 비즈니스 화물유치도 가능 

4) 군산항 입항 중국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처리 절차

❍ 중국 산둥성 시다오항에서 주 6회 출항하는 한중 국제카페리선에 적재된 전자상거

래 수입 화물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당일 저녁까지 선적된 화물은 익일 오전 9시에 군산항에 입항하여, 여객 하선에 맞추어 

화물 하역이 이루어짐

­ 하역 작업이 완료된 후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은 통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보세운송

(bonded transportation)됨

 보세운송은 관세의 납부가 유보된 상태의 운송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물품을 통

관장이 있는 장소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

­ 인천 전자상거래 통관장에서 통관 대기 및 통관 절차 완료 후 국내 택배 수･배송 거점

(대전･충북옥천 터미널)로 이동, 택배 수･배송 거점 입고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태

­ 주 6항차 운항을 가정할 때 위에 언급한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 처리를 위한 보세운송 

절차가 매일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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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현재 군산항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 처리절차

<그림 6-2> 군산항 전자상거래 통관장 설치 기대효과

❍ 현재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어서 하역 후 보세운송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에도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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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최초 3TEU 처리, 2018년 7TEU 처리, 2019년에는 637TEU의 전자상거래 수

입화물이 군산항으로 입항

­ 1TEU 대략 1천 개의 상품으로 가정하면 2019년 기준 총 637,000건의 전자상거래 수

입화물이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면서까지 군산항을 이용

❍ 현재 군산항에 입항하는 전자상거래 화물은 인천항 보세운송 및 통관절차에서 대

기･소요시간이 오래 걸림

­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분산시키면, 인천항과 평택항의 통관 대기시간 단축으로 전체적인 

효율성 제고 기대

다. 선택대안

1) 세관 통관장 설치 건의

❍ 현행법상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설

치하도록 건의함

­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

­ 군산세관(관할구역: 군산시, 충남 보령시, 서천군)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개설하여 군

산항에서 처리되는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함

❍ 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법 규정에 맞는 통관절차를 이행

하여 국내 시장질서 보호에 장점이 있음

­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관세법 제1조)

­ 따라서 전자상거래 수출입화물에 대한 적정한 통관과 관세수입 확보, 불법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임

❍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설치･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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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개편, 인력 충원, 

시설 확보 등 정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추진해야 함

­ 현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설치･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의 본질적 업무이행보다는 전자상거

래 통관절차에 따른 후속 물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이 필요

­ 군산항 기반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향후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추진을 위해서는 통관장 설치 이후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상 필요

­ 물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이 포함된 절차는 종합물류영역으로 군산항을 거점으로 

새로운 물류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통관장 설치의 적시성과 향후 연계물류 비즈니스를 고려할 때, 법 규정에 따른 세관 통

관장 설치의 강점(적법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한계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 도출이 필요

2) 민간업체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자격을 갖춘 민간 통관업체가 군산항 배후에 전

자상거래 통관장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방안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관리

에 지장이 없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음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자체시설 통관을 규정하여 자격

을 갖춘 특송업체가 한정된 범위에서 통관을 할 수 있음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자체시설을 이용할 경우 통관 절차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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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
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
관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2014. 1. 1., 2016. 1. 27.>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
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13. 1. 1., 2014. 1. 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
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 자격을 갖춘 민간 특송업체가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설치･운영할 경

우 다음의 효과를 기대

­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장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향후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 마련

­ 민간 특송업체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합물류기업 형태가 예상되며, 해당 

업체가 군산항에 통관장을 조성할 경우 군산항 기반 물류네트워크 확장 가능

­ 군산항을 거점으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수출입 통관, Sea & Air 환적 복합운송, 국내 

수･배송 물류 등) 구상이 가능

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며, 향후 건설될 새만금국제공항의 항공노선과 

연계한 Sea & Air 환적 복합운송이 가능

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후 국내 최종 소비자 배송을 위한 수･배송 택배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

규 물류 비즈니스 창출 가능

❍ 민간 특송업체에서 수출입 통관을 담당함에 따라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에 비

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서 민간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통관 등을 규정한 것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

관 절차의 적법한 운영･관리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

­ 군산항 배후 전자상거래 통관장 설치･운영업체의 역량에 달린 문제로 적정한 역량을 갖

춘 민간 특송업체를 유치할 경우 한계점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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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

❍ 군산항 배후에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한 통관장 설치 필요성

에 따라 두 가지 선택대안을 제안

­ 해당 선택전략 중 각 선택안이 가진 단점, 한계점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

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세관이 직접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민간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통관장

을 개설하는 경우를 본 과업에서 선택전략으로 제안함

❍ 세관이 직접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설치할 경우 전자상거래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는 

신속한 설치･운영의 한계점 극복 가능성을 검토

­ 정부의 신속 업무처리는 법적 안정성 유지와 해당 사안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군산항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의 급증은 적시성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보세운송이라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관계 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크다고 판단

­ 2019년 전년 대비 9,000%이상 상승했지만, 전체 물동량은 637TEU, 1항차에 약 

2TEU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신속한 추진의 타당성을 갖추기 어려움

❍ 민간특송업체의 통관장 운영 시 적법한 통관 절차 이행 여부, 국내 시장질서보호 

등 공익적 기능 달성 가능성을 검토

­ 민간특송업체의 자체시설 통관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전

략 등이 완비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통관절차 이행이 가능한 업체가 선정됨

­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의 적정성 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선택전략 2가지 안 중에서 세관이 직접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설치하는 전략은 현

실적 한계점 보완 가능성이 낮으며, 민간 특송업체의 통관장 개설의 경우 한계점 

보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군산항 배후 전자상거래 통관장 신설 방법으로 민간 특송업체의 

전자상거래 통관장 개설 및 운영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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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통관장 설치를 기반으로 군산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 검토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가능성 제고: 타 지역으로 보세운송되는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을 

군산에서 처리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던 부가가치를 전라북도로 유입함

❍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통관장은 통관, 국내외 수･배송, 물류센터 운영 등 연관된 

신규 물류 비즈니스 가능성이 생김

­ 전자상거래 통관장 설치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입 통관 업무 이외에도 국제 수송, 국내 

수･배송 네트워크의 기종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업 연계 발전 가능성

­ 관련 화물 취급을 위한 물류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물류센터 관련 글

로벌 물류 네트워크 유치 가능

 지속적인 군산항 물류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음

❍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항공노선과 한중 국제카페리수송을 연계하는 Sea & 

Air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가능

­ 해상운송에서는 Hub & Spoke 전략을 통하여 대형화를 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항공운

송의 경우 Point to Point 전략으로 지역 간 화물수송의 틈새시장 공략 가능

­ 군산항은 서해안권역 전자상거래 수출입 환적 물류거점으로 신규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

할 수 있음

 대형 항공사가 저가항공사를 설립하는 목적도 기존 Hub & Spoke 전략과 Point to Point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

 새만금국제공항은 중국에서 군산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항로를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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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려사항

❍ 민간 통관업체 유치를 추진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유치 대상 

기업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임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적정한 자체시설 통

관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업체

­ 법적요건 충족 여부가 군산항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장 운영을 위해 유치해야 할 민간 

기업의 최소 요건

❍ 법적 요건을 충족한 민간 업체의 물류역량, 군산항 거점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통관장 설치의 이익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 확대 가능(장기적 

대한민국)

­ 예: 고용창출(일자리), 지역상품 수출 확대 기회, 지역경제 활성화 등(지역경제) 

❍ 본 과업에서는 민간 통관장 운영업체 자격요건을 국제수송, 통관장 운영역량, 물류

센터 운영역량, 국내 수･배송 역량 등 4가지 영역으로 제시

­ 수출입 화물의 국제수송 역량: 국가 간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수송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해운선사, 항공사 등 충족 가능성 높음)

­ 통관장 운영역량: 관세법,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정한 수출입 통관을 이행할 수 있

는 시설 보유 및 운영

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송업체 등록,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이어야 하며, 운영 공간으로서 “창고”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창고는 특송창고 표

준모델에 따른 창고시설을 구비해야 함

 통관 절차 이행을 위한 “검색 및 검사설비(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자동분류기,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등)”를 

갖춰야 함

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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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센터 운영역량: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완충거점으로 

물류센터 운영역량

­ 국내 수･배송 역량: 전자상거래 통관장 후속 물류 프로세스의 거점으로 전라북도가 도

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배송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
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송업체 등록일 또는 제15조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최근 1년간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개선대상업체’ 또는 ‘관리대상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3.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
  4. 그 밖의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2. 창고
    가. 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할 것
    나. 별표 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
  3. 검색 및 검사설비
    가. 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 물품·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라. 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4. 취급물품
    가.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 1순위: 국제수송, 통관장 운영역량, 물류센터 운영역량, 국내 수･배송 역량 자체 

확보

­ 국제수송, 전자상거래 통관장, 물류센터, 국내 수･배송 등 중요 역량을 모두 갖춘 기업

이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운영

­ 현실적으로 대형 종합물류기업 및 관련 기업 협력 형태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영역으로 

단일 기업이 모든 역량을 커버하는 사례는 국내 업체 중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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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통관장 운영역량, 물류센터 운영역량, 국내 수･배송 역량 자체 확보 + 국제

수송 협력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 및 물류센터, 국내 수･배송 역량을 자

체 확보한 기업이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운영함

­ 국제수송과 후속 물류업무를 포괄하는 국내기업이 없는 여건에서 후속 물류네트워크 구

축을 위하여 국제수송을 제외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 3순위: 통관장 운영역량, 물류센터 운영역량 자체확보 + 국제수송협력, 국내 수･배
송 역량 협력

­ 2순위에 해당하는 적정한 기업이 없는 경우 “통관장 운영 역량”과 “물류센터 자체 운영

역량”을 갖춘 기업을 검토

­ 해당 기업이 국제수송과 국내 수･배송 네트워크는 관련 물류기업과 협력하는 형태로 전

자상거래 통관장을 운영하는 방안

❍ 4순위: 통관장 운영역량 자체확보 + 물류센터 운영역량, 국제수송협력, 국내 수･배
송 역량  협력

­ 3순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장 자체 운영 역량”을 갖

춘 기업을 검토

­ 해당 기업이 국제수송, 물류센터 운영 협력, 국내 수･배송 업무를 관련 물류기업들과 

협력하는 체계로 군산항 배후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바. 기대효과

1) 기대효과 추정 전제조건

❍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 시 기대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제 조건을 설정

하였음

­ 본 과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업체로 민간특송업체 유치를 전제로 구상하였음

­ 비용과 편익 분석 등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은 배제하고 전라

북도(군산시) 중심 지역경제 기대효과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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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제품 수출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본 과업에서는 물류 영역 직접 효과만 추정

­ 지역 제품(JB goods), 특산물 수출 등 연계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전자상거

래 통관장 유치의 직접적 효과를 보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

❍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요율을 반영하여 국내 수･배송 

비용을 산정하였음

­ 현실적으로 40Feet 컨테이너(FEU 단위)가 주로 이용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운임 산

정시 FEU 단위로 추정

❍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민간 통관장 유치 시 직접 고용 

가능 인력을 산정

­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 시 필요인력은 면적과 물동량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최대 

연간 5,000TEU 화물유치를 상정함

­ 첨단 기계장비 도입 등으로 직접 고용 인력은 약 20명 내외로 예상하며 인건비는 연봉 

3,000만 원 기준을 적용

❍ 통관장 유치에 따른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군산항 배후에 통관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군산항과 택배물류 허브 간 화물자동차 수송인력 창출이 가능

­ 해당 인력은 간접고용 인력으로 분류하여 산정하였으며, 군산항과 택배물류 허브(대전광

역시 또는 충청북도 옥천군) 간 왕복 운송을 기준으로 추정

­ 1일 1회 왕복 수송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화물자동차 운전자 추정 인력을 간접 고용 인

력으로 산정함

❍ 해운매출과 하역매출 기준 단가는 2019년 기준(TEU 당)으로 산정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USD당 1,200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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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동량 시나리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2019년 9,000% 증가)를 

반영 1,000TEU 부터 5,000TEU 단위 추정

2) 기대효과 추정 결과

❍ 군산항 배후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시 기대효과 추정 결과는 통관장 운영, 선사

매출 증대, 하역사 매출 증대, 화물운송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추정

­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는 여건에서도 2019년 637TEU의 전자상거래 수입 보세운송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통관장 조성 시 1,000TEU부터 시작함

­ 1,000TEU부터 5,000TEU까지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기대효과를 

추정함

❍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을 위하여 투입되는 시설 투자비용은 민간기업 유치를 전제

로 배제하였고, 통관장 운영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

­ 전자상거래 통관장의 기본 인프라 및 운영을 위해서 약 2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산항 배후 지역 일자리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음

­ 첨단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기계화, 자동화된 시설을 이용하므로 물동량이 증감에 따라 

고용 인력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주 5일 근무(주휴수당 포함)를 전제로 1인당 총 3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가

정할 때 매년 6억 원의 고용 효과 발생

❍ 선사매출은 중국 전자상거래 물동량에 국제수송운임을 연동하여 매출 증대를 추정

하였음

­ 해상운임은 여러 요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보편화되기 

이전 정상운임 1FEU당 1,700USD를 적용(850USD/1TEU)

­ 1,000TEU 처리 시 약 22억 원, 2,000TEU처리 시 약 45억 원, 3,000TEU 처리 시 

약 67억 원, 4,000TEU 처리 시 약 90억 원, 5,000TEU 처리 시 약 112억 원의 수익

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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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사 매출은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에 발생하는 하역업체의 처리비용을 추정

하였음

­ 선사매출 추정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보편화 이전의 정상요율을 적용

하여 1FEU당 152,000원 적용

­ 1,000TEU 처리 시 약 2억 원, 2,000TEU 처리 시 약 3억 원, 3,000TEU 처리 시 약 

5억 원, 4,000TEU 처리 시 약 7억 원, 5,000TEU 처리 시 약 8억 원의 매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군산항 배후에 조성됨에 따라 군산항에서 통관이 완료된 화물

이 대전광역시, 혹은 충북 옥천군 물류거점 간 국내 수송 물동량 증가 예상

­ 수송요율은 안전운임제 고시를 반영하였으며, 실무상 40feet 컨테이너가 이용되며, 대

전광역시(103㎞)와 충북 옥천군(130㎞) 중 거리가 먼 충북 옥천군을 기준으로 산정

­ 추후 민간기업 유치 및 해당 기업의 국내 수･배송 물류거점 혹은 협력업체의 수･배송 

물류거점 위치에 따라 기대효과는 변동할 수 있음

­ 1,000TEU 처리 시 약 2억 원, 2,000TEU 처리 시 약 4억 원, 3,000TEU 처리 시 약 

6억 원, 4,000TEU 처리 시 약 7억 원, 5,000TEU 처리시 약 9억 원의 운임수익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

❍ 간접고용 인력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물동량 증대에 따라 선사, 하역사, 국제물류

주선업체 등 신규채용가능인력을 산정

­ 화물자동차 운송은 40FT 컨테이너에 맞추어 필요인력을 산정한 결과 1,000TEU 처리 

시 2명, 2,000TEU 처리 시 4명, 3,000TEU 처리 시 5명, 4,000TEU 처리 시 7명, 

5,000TEU 처리 시 8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군산항 한중 국제카페리가 주 6항차 운항을 전제로 연간 312항차 운항 당 처리 물동량을 

기준으로 1회 왕복 당 5시간 소요(휴식시간 포함)를 기준으로 적용

­ 선사, 하역사,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경우 통합하여 1,000TEU 처리 시 4명, 2,000TEU 

처리 시 6명, 3,000TEU 처리 시 8명, 4,000TEU 처리 시 10명, 5,000TEU 처리 시 

14명 등을 추정

­ 해당 인력에 연간 3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으로 간접고용에 따른 지역경제 파

급효과를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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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TEU 처리 시 약 2억 원, 2,000TEU 처리 시 약 3억 원, 3,000TEU 처리 시 약 

4억 원, 4,000TEU 처리 시 약 5억 원, 5,000TEU 처리 시 약 7억 원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표 6-7> 군산항 배후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기대효과 추정

(단위: 천원)

수입물동량 통관장운영 통관운영매출 선사매출 하역사매출
화물운송
(FEU기준)

간접고용
인건비

합계

1,000 600,000 3,240,000 2,244,000 167,200 184,095 180,000 6,615,295

2,000 600,000 6,480,000 4,488,000 334,400 368,189 300,000 12,570,589

3,000 600,000 9,720,000 6,732,000 501,600 552,284 390,000 18,495,884

4,000 600,000 12,960,000 8,976,000 668,800 736,378 510,000 24,451,178

5,000 600,000 16,200,000 11,220,000 836,000 920,473 660,000 30,436,473

❍ 전자상거래 통관장 개설시 물류분야의 직접적 기대효과는 1,000TEU 처리 시 약 

66억 원, 2,000TEU 처리 시 약 126억 원, 3,000TEU 처리 시 약 185억 원, 

4,000TEU 처리 시 약 245억 원, 5,000TEU 처리 시 약 304억 원으로 추정

­ 전자상거래 수입화물을 유치할 경우 수출입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집화 활동이 이루어져

서 5,000TEU의 전자상거래 수입화물 유치 시 약 6,000TEU의 수출 화물 추정을 기대

­ 통관장 조성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 처리로 5,000TEU 기준 연간 약 304억 원

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약 6,000TEU 가량의 수출화물유치 효과를 기대

3)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 정성적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군산항 배후에 조성될 경우 예상되는 정성적 기대효과를 추정

한 결과 수출증대, 지역 제품 해외 판로 개척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과거 B2B에서 B2C로 전환되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통관장 뿐 아니라 후속 물류 프로세스의 유치는 전자상거래 화물유치 뿐 아

니라 타 지역 이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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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업체의 물류 거점을 군산항 배후지역으로 유치하여 향후 해

당 기업 중심의 수출입 물류네트워크 구축 예상

­ 특정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국에 확산

된 물류 처리를 군산항 배후 거점에서 추진하도록 유도

­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에 따라 종합물류역량을 갖춘 기업을 유치할 경우 해당 기업의 

글로벌 수출입 네트워크 일부가 편입되는 효과를 기대

❍ 본 과업에서 제안한 군산항 배후지역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유치하는 단일 전략만

으로는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종합물류 비즈니스 거점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관장을 연계하

는 다양한 물류 비즈니스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농축수산물, 유제품 등 신선식품의 중국 산둥성 수출 전략

­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비대면 제품 구입에 따른 품질 관리, 온･습도 관리, 전용 패키

징 기술개발 등 특성화 전략 연계

❍ 전라북도(군산시)와 산둥성(웨이하이, 칭다오 등) 국제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에 따

른 타깃 마케팅 전략을 추진

­ 군산항은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관문이고, 주 11.5항차의 정기선 항로 중 10.5항차

가 중국 지역 경유 항로임

­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 최초로 주 6항차 운항 모델이 운영 중이므로 산둥성 지역과 차

별화된 형태의 국제 지역 간 협력 모델 구상이 가능

­ 해당 지역 간 다양한 협력 방안 중 단순히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을 넘어서서 종합물류

비즈니스 거점 구축에 따른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에 활용할 수 있음

❍ 유명전자상거래업체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제품의 인터넷 사이트 등록 절차 지원, 

사전 시장성 확보 여부 검토 등 추진

­ 전라북도 농축수산물, 식품 등 특산물, 지역 제품 등의 해외 판로 개척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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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 있는 제품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록을 통하여 시장 반응 사전 검토 가능

­ 시장 반응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군산항과 향후 건설될 새만금국제공항을 연계하여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사. 추진계획

❍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을 수립

­ 1단계는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준비단계(2020년~2021년), 2단계는 전자상거래 통관

장 운영단계(2021년~2023년), 3단계는 전자상거래 기반 신규 물류비즈니스 추진단계

(2023년 이후)로 설정

<그림 6-3> 군산항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및 운영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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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준비단계(2020년~2021년)

❍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 준비단계는 전북도, 군산시 등 관련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본 과업에서 제안한 역량을 갖춘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

­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물동량이 급감하여 당초 전

망했던 예상 물동량 달성이 불투명한 여건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물동량 회복은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빠를 것으로 전망

­ 신규화물유치를 위한 중요 인프라로 인식되는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운영할 수 있는 특

송업체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 전북도, 군산시 등 지자체 주도로 역량 있는 민간 특송업체에 대한 유치 활동 과정

에서 관련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

­ 전자상거래 통관장 유치는 단기적 성과이며, 궁극적으로 해당 인프라 조성을 토대로 군

산항 신규 물동량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데 있음

­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을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과의 연계성을 유치 단계에서 검토 필요

❍ 가급적 유치기업은 본 과업에서 제안한 4가지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우선순

위를 설정하여 최상위 기업 순으로 유치 활동 추진

­ 전자상거래 화물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내 

수･배송 물류 네트워크의 거점 이동을 고려

­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관련 물류 시설 투자로 연계되며, 향후 이탈 가능 위

험을 제거하는데 기여

❍ 전북도, 군산시 등 전자상거래 통관장 민자유치사업 결과 설치의향이 있는 민간기

업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MOU 체결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전자상거래 통관장 개설 허가권한을 보유한 군산세관

(관세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상거래 자체시설 통관 허가를 신청할 민간 특송업체는 법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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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함 

­ 군산세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민간특송업체의 전자상거래 투자의향

과 전북도, 군산시의 행정적 지원의향을 담아 MOU를 체결

 MOU에 투자의향, 각종 행정적 지원의향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통관장 설치 준

비 및 운영시점에 대해서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자격을 갖춘 민간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통관장 부지 확보, 시설 투자 등을 신속하

게 준비

­ 2020~2021년에 관련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통관장을 조성하고 가동

준비를 하도록 유도

2)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단계(2021년~2023년)

❍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개설되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단계로 운

영 안정화 단계를 의미

­ 시기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으로 단기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

성이 단기간에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 이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

­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단계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향후 

군산항 배후 통관장을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구상

❍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조성되면 기존 인천항, 평택항 중심으로 처리되었던 중국 수

출입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경로 변경 등 민간기업의 영업 활동이 필요

­ 기존 인천항, 평택항 이용 경로에서 군산항 이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 차원의 영

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군산항 화물유치 전략 차원에서는 화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

물유치 지원 필요

­ 단기간에 전자상거래 화물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화물 창출과 기존 전자상거래 화물의 일부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

❍ 전자상거래 화물의 국내 수･배송은 기존의 택배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군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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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 인천항, 평택항에 비해 거리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 대전광역시(유성구), 충북 옥천군에 종합물류기업의 택배물류 거점이 있으므로 물리적인 

거리가 단축되며, 항만 출입 시 교통체증이 상대적으로 덜함

­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가 많은 인천항(10개 항로), 평택항(6개 항로)에 비해 군산항은 1

개 항로(주 6항차)이므로 통관 대기시간도 경쟁력이 있음

 전자상거래 화물이 집중되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신속한 통관

이 가능한 여건

 매일 오전 9시 입항이 보장되어 신속한 통관과 후속 절차로 최종 소비자가 수령하는 시간 

단축으로 만족도 제고 기대

❍ 군산항 입항 한중 국제카페리 항로가 산둥성 시다오항에서 출항하므로 전자상거래 

기반 전라북도-산둥성 공동 마케팅 추진 검토

­ 전라북도(군산시)-산둥성(웨이하이시 롱청) 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지역 제품을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판로 개척 추진

­ 전라북도의 전자상거래 수출 가능 품목과 산둥성의 품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B2C 거래 체계를 구축

3) 전자상거래 기반 신규 물류 비즈니스 추진단계(2023년 이후)

❍ 군산항 배후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조성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일정 수준의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확보된 상황에 맞는 신규 물류 비즈니스 추진

­ 3단계인 전자상거래 기반 신규 물류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1단계 전자상

거래 통관장 준비, 2단계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 신규화물을 유치하고, 타 지역 항만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일부 화물

의 유치 등이 안정화된 후 전자상거래 기반 신규 물류 비즈니스 구상 필요

❍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 시기에 맞추어 항공운송사와 협력하여 전략적인 항공노선 

설정 추진

­ 전략적인 항공노선은 전라북도와 직접 수출입 항공화물이 많은 지역 뿐 아니라, 전자상

거래 환적화물의 신속 처리가 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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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거점 공항으로 지역 간 항공화물유치 및 처리전략이 적합한 상

황에 맞추어 3국간 환적(sea & air)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검토

 중국 장쑤성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해운 정기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신속

한 조달을 위하여 “장쑤성→산둥성 시다오항→(국제 해상운송)→군산항→(내륙운송)→부산항

→일본”등 3국 환적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 예를들어, 수출입과 관광 수요가 많은 베트남 항로가 개설되면 산둥성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가는 방법과 3국 Sea & Air 환적 방식이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등 국가를 연결하는 Sea & Air 환

적 물류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신규화물유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전자상거래 통관장 및 관련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인프라 및 플랫

폼을 활용하여 지역 제품의 수출 마케팅 활용 가능

­ 전라북도 지역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신규 판로 개척 활동 

지원 가능

­ 지역 수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코

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시대의 대응전략으로 유용

❍ 군산항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은 한중 국제카페리 수송을 통한 산둥성 지역 화물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지역 연계 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 전략 수립 필요

­ 2단계에서 언급한 전라북도와 산둥성 간 B2C 기반의 전자상거래 제품 판로 확장과 함

께 지역 간 공동 비즈니스 전략 수립 유도

❍ 민간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통관장을 운영할 경우 종합물류기업 역량을 갖춘 기업

의 기존 물류 거점 네트워크가 군산항 배후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전자상거래 통관장 운영 역량을 갖춘 기업은 본 과업에서 제안한 4가지 역량 중 2~3개 

이상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물류기업 유치 가능성이 있음

­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기존 국내외 물류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물류 거점을 군

산항 배후로 함께 끌어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향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등 관련 여건을 고려할 때 종합물류기업 입장에서도 매력적

인 물류 거점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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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가. 개념

❍ 온･습도 조절이 필요한 신선제품, 식품류 등 특수화물유치를 위하여 콜드체인거점

인 초저온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함

­ 콜드체인 시스템은 제품에 적합한 정온보관, 물류유통, 온･습도 모니터링, 센서, 포장재, 

자동화, 데이터관리 등이 갖추어져야 함

­ 특히 콜드체인 거점은 초저온냉동냉장창고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온･
습도 데이터 생성 및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야 함

나. 여건분석

❍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신선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강

화하여 식품수출의 거점으로 육성

­ 식품 및 신선제품의 내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열위에 있

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식품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은 전라북도가 수행함

­ 전라북도에서 수출용 식품 생산의 전진기지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담당하면, 후속 수출

입 물류 과정의 거점은 군산항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중 국제카페리수송으로 우리나라 신선식품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

국 소비자의 반응이 좋음

­ 우리나라 유제품, 식품, 음료 등의 반응이 좋아서 중국 식품 수입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군산항 배후 콜드체인 거점의 부재로 냉동･냉장 컨테이너에 보관하여 수송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도 평택시 오성산

업단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자립형 초저온 냉동냉장창고가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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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례는 콜드체인시스템 도입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

­ 인천(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평택(오성산업단지 에너지자립형 초저온냉동냉장창

고), 부산(수산물 냉동냉장거점) 등 대규모 콜드체인 거점이 운영 중임

❍ 군산항 배후경제권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며, 식품수

출거점 역할 담당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전라북도(익산시)를 국가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정부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체계 구축이 필요

­ 타 지역 콜드체인 거점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항 인접 지역에 콜드체인시

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수출용 식품 이탈 가능성이 있음

❍ 내수 소비시장은 수도권(인천항, 평택항 등) 물류거점에 비해 인프라와 배후 소비경

제권에 한계가 분명함

­ 내수 소비시장 진입전략보다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

하는 물류거점으로 포지셔닝이 필요함

­ 식품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식품 수출 

지원 전략 필요

다. 선택대안･제안

❍ 국가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에 맞추어 정부 또는 관련기관 주도의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경우 비용부담이 없지만,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할 때 현실적 어려움

이 있음

❍ 다른 지역의 콜드체인 거점 구축 사례를 조사한 결과 냉동냉장창고 조성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 민간 자본 투자로 조성됨

­ 식품수출의 거점으로 군산항 배후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민간자본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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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콜드체인 R&D, 콜드체인 파생 비즈니스 활성화 등 장기전략 

추진에 적합

❍ 현실적인 대안으로 초저온냉동냉장창고 건설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의 

투자 유치방안 검토

­ 콜드체인 거점 및 관련 연계 비즈니스 전문 업체를 유치하여 군산항 배후 또는 국가식

품클러스터 인근에 콜드체인 거점(초저온냉동냉장창고)을 유치

­ 민간기업 유치가 확정될 경우 신속한 도입 및 조성이 가능하며, 군산항의 특화 물류 비

즈니스 확장 가능성이 높음

­ 현실적으로 관련 기업군이 제한적이며, 타 지역에 투자한 업계여건을 고려할 때, 면밀한 

유치전략 수립이 요구

❍ 군산항 배후에 콜드체인 거점 및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의 비

즈니스 생태계 조성 전략 추진

­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초저온냉동냉장창고와 콜드체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유치함

­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렴하고 넓은 부지”, “인･허가 등 규제완화(물류업, 유

통가공업, 에너지 등 다수 업종)” 등 기업운영환경 조성을 검토함

 인･허가 등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타 지역 콜드체인 거점 구축 시 검토했던 부분이며, 선례가 

조성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저렴하고 넓은 부지의 개념은 민간 업체 요구사항과 지자체 여건 등 상충 가능성이 있음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0평 내외 규모의 콜드체인거점 조성 및 운영 공간이 현실적이라 

판단

❍ 내수소비보다 해외수출 거점기지 전략이 합리적임

­ 내수전략은 인천항, 평택항 배후에 거대 콜드체인 거점이 운영되고, 수도권 밀집 소비인

구를 고려할 때 경쟁열위에 있음

­ 정부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수출용 식품의 전진

기지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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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배후에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할 경우 첨단 물류 비즈니스 전략 추진의 기회

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온보관(초저온, 냉동, 냉장, 상온 등), 물류･유통, 온･습도 모니터링, 센서, 포장재, 자

동화, 데이터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물류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

라. 기대효과

1)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전제

❍ 민간업체 유치를 전제로 하여 비용･편익분석, 경제성분석 등은 배제하고 전라북도

와 군산시 등 지역경제 기대효과만 추정함

­ 민간업체의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중심으로 추정하고 

별도의 비용, 편익, 경제성 분석은 수행하지 않음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시 물류뿐 아니라 온･습도 관리와 연관 산업의 파급력이 높지

만 본 과업에서는 물류 영역의 직접 효과만 추정함

­ 식품, 신선제품 등 수출 연계효과를 배제하고, 콜드체인 거점 운영을 위한 직접고용 인

력만 산정함

­ 콜드체인 거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인터뷰 추진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1인당 연봉은 30,000천 원 일괄 산정하였음

❍ 시나리오는 콜드체인 거점 면적 및 가동율(유통가공)을 도입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함

­ 군산항의 여건과 기반 인프라 연계성을 고려할 때 시나리오 현실성은 17,000㎡(약 

5,000평)가 높음

­ 수도권 콜드체인 거점 운영기업의 관계자 면담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므로 실제 인력

투입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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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콜드체인거점은 초저온냉동냉장창고를 의미하며, 시나리오는 17,000㎡(약 5,000

평), 33,000㎡(약 10,000평), 50,000㎡(약 15,000평) 등 3가지 상황을 고려

­ 평택항 배후산업단지에 약 28,000평 규모의 초대형 초저온냉동냉장창고가 운영되는 여

건과 군산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관련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

­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7,000㎡을 상정하되, 더욱 넓은 거점이 조성될 경우 콜드

체인체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함

­ 세부적으로는 가동률 60%, 80%, 100% 등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인력을 산정

하였으며, 초저온냉동냉장시스템 관리 인력과 유통･가공 인력을 구분함

<표 6-8> 군산항 배후 콜드체인 거점 유치 기대효과 추정

(단위: 천원)

면적(㎡) 가동률(%) 관리인력(명) 가공인력(명) 인력합(명) 합계(천원)

17,000

60 26 45 71 2,130,000

80 26 60 86 2,580,000

100 26 74 100 3,000,000

33,000 

60 50 87 137 4,110,000

80 50 116 166 4,980,000

100 50 144 194 5,820,000

50,000 

60 75 131 206 6,180,000

80 75 175 250 7,500,000

100 75 219 294 8,820,000

❍ 17,000㎡(약 5,000평)이 조성될 경우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지역 일자리창출효과

를 예상할 수 있음

­ 가동율 60%에는 관리 인력 26명, 유통･가공인력 45명 등 총 7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됨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21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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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율 80%에는 관리 인력 26명, 유통･가공인력 60명 등 총 86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됨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26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가동율 100%에는 관리 인력 26명, 유통･가공인력 74명 등 총 1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30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33,000㎡(약 10,000평)이 조성될 경우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지역 일자리창출효과

를 예상할 수 있음

­ 가동율 60%에는 관리 인력 50명, 유통･가공인력 87명 등 총 137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41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가동율 80%에는 관리 인력 50명, 유통･가공인력 116명 등 총 166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50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가동율 100%에는 관리 인력 50명, 유통･가공인력 144명 등 총 194명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58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50,000㎡(약 15,000평)이 조성될 경우 상황별로 다음과 같은 지역 일자리창출효과

를 예상할 수 있음

­ 가동율 60%에는 관리 인력 75명, 유통･가공인력 131명 등 총 206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62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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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율 80%에는 관리 인력 75명, 유통･가공인력 175명 등 총 25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75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가동율 100%에는 관리 인력 75명, 유통･가공인력 219명 등 총 294명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

 1인당 인건비 연간 30,000천원을 적용할 때 약 88억 원 가량의 지역 일자리창출효과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

3) 콜드체인 거점 조성 정성적 기대효과

❍ 군산항 배후, 전라북도 지역에 콜드체인 거점이 조성될 경우 신선제품, 식품류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출 타깃 신선물류 대상 제품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국가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예상

­ 민간업체의 콜드체인 거점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국가식품산

업, 식품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함

❍ 전라북도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라북도의 신선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이 개발되고, 관련 온･습도 모니터링 기술, 

전용 패키징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고품질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음

­ 지역 특산물 활용 제품 개발로 연결되면서 지역 농축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과 그

린 뉴딜로 집약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항만에 적용하면 지능형 스마트항만 기술개발과 친환경 항

만 운영으로 대표

­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IPLT, intelligent port logistics 

technology)사업 공동 추진단을 결성하여 지능형 스마트항만 운영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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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LT 사업의 핵심목표는 일반 부두에 지능형 항만물류 운영 기술을 도입하여 지능형 항만으

로 개발하는데 있으며, 2021년말까지 관련 기술개발을 종료할 예정

❍ 지능형 항만물류 운영시스템에 콜드체인 전용 패키징 기술, 전용 패키징 설비, 온･습
도 모니터링 등 콜드체인체계를 결합하면 식품 안전성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대, B2C 기반의 전자상거래 내수･수출입 

급증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서 언급한 전자상거래 통관장과 연계하여 중국 소비자 대상 신선식품 수출 증대 

효과 기대

­ 한중 국제카페리선을 이용하여 신속한 수송이 가능하며, 수출용 신선식품에 대한 온･습
도 모니터링 결과(품질 이력제 도입)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제고함

­ 신선식품에 적합한 품질 보증, 높은 신뢰성 유지 등은 향후 중국 소비자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함

❍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기적 물류 비즈니스 전략 수립

­ 전자상거래 연계 신선제품 수출 활성화 전략: 중국 소비자 타깃 마케팅, 신선제품 수출 

거점 및 식품원료 수입거점으로 군산항 역할 제고

­ 전라북도 농축수산물, 유제품 등 신선식품의 중국 산둥성 수출 전략(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비대면 제품 구입에 따른 품질관리, 온･습도관리, 전용 패키징 기술개발 등 특성

화 전략 연계)

­ 콜드체인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등 온･습도 관리에 민감한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원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함

­ 지역 제품의 현지 판로 개척 전략: 전자상거래 업체 입점 시 데이터 기반 온습도 관리 

및 이력제 추진으로 현지(중국) 소비자 만족도 제고, 제품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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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계획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콜드체인거점(초저온냉동냉장창고)의 단계별 

유치계획 수립

­ 1단계는 콜드체인거점 유치 준비단계(2020년~2022년), 2단계는 콜드체인거점 운영 및 

지능형 항만 접목단계(2022년~2024년), 3단계는 콜드체인거점 기반 신규 물류비즈니스 

추진단계(2024년 이후)로 설정

<그림 6-4> 군산항 콜드체인거점 유치 및 운영 추진계획(안)

1) 콜드체인거점 유치 준비단계(2020년~2022년)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세계무역 둔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 증가 추세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세계무역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건에서 전라

북도 농식품 수출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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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품질이 보장된 신선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콜드체인거점 유치 준비단계는 전북도, 군산시 등 관련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본 과

업에서 제안한 역량을 갖춘 기업유치활동을 추진

­ 신선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군산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콜드체인거점 유치를 준비할 필

요가 있음

­ 콜드체인거점 조성방안은 이미 조성된 타지역 콜드체인거점의 사례를 토대로 민간기업

의 유치를 추진

❍ 전북도, 군산시 등 지자체 주도로 역량을 갖춘 콜드체인거점 운영업체 유치활동에

서 관련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함

­ 관련 기업은 넓고 저렴한 부지, 유통･가공이 가능한 인･허가 제도상 규제완화 등을 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략적 입지는 군산항 배후지역이 글로벌 공급망관리 관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

며, 생산거점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지역도 검토 가능

❍ 전북도, 군산시 등 콜드체인거점 민자유치사업결과 의향이 있는 민간기업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초저온 냉동･냉장창고 운영기업과 전라북도, 군산시의 행정적 지원의향을 담아 MOU를 

체결함

­ 군산항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을 담

당하는 IPLT사업 공동추진단과 업무협력 추진 검토

❍ 자격을 갖춘 민간 콜드체인거점 운영업체가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시설투자 등을 신

속하게 준비

­ 2022년까지 콜드체인거점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하여 신선물류 거점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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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드체인거점 운영 및 지능형 항만물류기술 접목단계(2022년~2024년)

❍ 군산항 배후에 콜드체인거점이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수출용 신선식품의 보관, 유

통･가공 등 관련 업무가 추진되는 시기임

­ 콜드체인거점(초저온냉동냉장창고)에서 급랭 후 지역 냉동창고, 냉장창고에서 보관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함 

­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과 콜드체인 거점 작업장에서 직접 유통･가공 등 신선

도를 제고하는 작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가급적 콜드체인거점과 군산항을 연계하여 신선식품 및 온･습도 관리 제품에 대한 

특화 수출거점으로 육성

­ IPLT사업 공동추진단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이 종료되는 2021년말에 맞추어 해

당 기술의 군산항 도입 가능성 검토

 IPLT사업 공동추진단 자문결과 IPLT사업 성과를 도입하되, 콜드체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개발, 기술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를 위한 콜드체인 거점 조성은 온･습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수출특화 물류거점 역할을 담당함

❍ 신선제품 수출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 온･습도 관리용 전용 포장기술 개발, 전용 포장기계 개발, 온･습도 실시간 모니터링 센

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술개발 추진

­ 콜드체인 시장에 관련 기술이 개발된 사례는 있지만, 민간기업 상황에 맞춤형 기술개발

이므로 보편성, 글로벌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관점에서 연구개발 추진

❍ 완성된 콜드체인 연계기술을 도입한 군산항 지능형 콜드체인 항만물류 거점 네트워

크 구축

­ 첨단 콜드체인 관리 기술과 온･습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력제, 전용 포장기술 도입으

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선제품 수출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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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콜드체인 네트워크 구축 시 군산항 정기선 항로를 중심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지

역 등 신규화물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콜드체인거점 기반 신규물류 비즈니스 추진단계(2024년 이후)

❍ 콜드체인거점 기반의 특성화 전략 추진이 가능한 군산항 여건을 고려한 후속 사업 

발굴 추진 

­ 수출입 물류거점, 대규모 화물유치 등 기존 중심항만과 달리 고부가가치 온･습도 관리 

대상 화물 특성화를 통하여 신규화물유치 추진

­ 전통적으로 중요한 중국과 일본시장 및 신남방정책에 맞추어 동남아시아 공략을 위한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전략 수립

❍ 전자상거래 통관장, 온･습도 모니터링 기반 이력제, 식품 품질 보증 등 기술력 기

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식품 수출 기반 조성

­ 전자상거래 통관장 조성으로 B2C 소비 대응이 가능하며,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고품질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수출 추진

­ 온･습도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식품생산･물류이력제를 도입하여 식품품질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군산항의 지능형 콜드체인 항만물류 체계 도입, 배후권역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통

관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한 신규사업모델 개발을 지속함

­ 타 지역에서 유치하기 힘든 여건을 조성하여 경쟁우위를 지속할 수 있으며, 글로벌 콜

드체인 물류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 발굴 가능

­ 3단계에서는 군산항이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거점이자 신남방정책의 전진기지로 차별화

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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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개정방안 검토

1. 조례 검토 필요성

❍ 본 과업에서 검토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근

거로 추진할 수 있음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일부개정, 

2017. 5. 19., 조례 제4421호)｣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일부개정, 2017. 7. 12., 

조례 제1540호)｣가 있음

­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는 상호 연관성을 갖추고 

있으나, 본 과업에서 제안한 화물유치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의 보완이 

필요함

❍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는 2005년에 최

초 제정된 이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됨

­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는 2005. 9. 23. 최초 제정되어 2011년, 2015년 

7월(전부개정), 2017년 등 3차례에 걸쳐 개정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는 2005. 11. 21. 최초 제정되어 2015년, 2017년, 2018

년 등 3차례에 걸쳐 개정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기준인 조례가 실질적으로 군산항 화물유치

를 지원하는데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미비사항 또는 상황 변경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수출입 관문 군산항의 역할과 변화하는 경쟁여건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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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관련 조례 현황

가. 현황

❍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

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

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제1조(조례 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4조(지원신청), 제5조

(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기타 시책추진), 제8조(준용), 제9조(시행

규칙) 등 9개 조문으로 구성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는 “군산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선사와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물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재정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9조(지원금

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정산등), 제11조(기타시책추진), 제12조(준용), 제13조(시행

규칙) 등 13개 조문으로 구성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

행규칙(2017. 9. 27., 규칙 제644호)｣을 제정

­ 시행규칙의 목적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제4조(선사 손실액 일부 보

전), 제5조(물류비용의 지급 범위), 제6조(물동량 확인),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제10조(사업예산 집행), 

제11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12조(보조금의 정산), 제13조(사업계획 수립) 등 13

개 조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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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1)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전라북도 조례 제4421호)

❍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는 전라북도 권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역 

항만이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리적 경계는 군산항이 대상이며, 신항만건설계획에 따른 새만금신항만이 건설될 경우 

장기적으로 조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는 화주, 컨테이너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자, 컨테이너화물 하

역사업자, 자동차 환적화물 등 5개임

­ 재정지원 대상(화주, 컨테이너선사, 국제물류주선업자,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컨테이너 화물(순증화물), 하역료, 정기선 운항 등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추어 재정

지원의 범위를 특정

 제3조에 지원범위를 컨테이너화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컨테이너화물 뿐 아니라 자동차 

환적화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 반영이 필요함

 제3조 제3항에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선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1항 재정지원 대상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제2호 “컨테이너선사”를 “컨테이

너선사,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 등”으로 변경을 검토함

 같은 목적으로 제2항 제5호를 “컨테이너선사,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 등의 운임료 및 화

물 하역사업자의 하역료 손실액 중 일부”로 변경을 검토함

❍ 지원예산은 전라북도와 항만 소재 시･군의 예산 부담 비율(50:50)을 명시하고 있으

며, 필요 예산 확보의 의무를 부여함

­ 재정지원금 신청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신

청 창구를 단일화함

­ 전북도와 군산시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협력적 추진의 근거이며, 이 규정에 따

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이 가능

❍ 전라북도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자, 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연구∣최종보고서

306

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항만 이용자 및 화물유치를 위한 새로운 시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 시

책 추진에 예산 집행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시책 추진에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같은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에서 관련 예산의 지원 대상자와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어, 신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와 제7조 규정의 보완 필요성이 있음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1항에는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자”를 삽입하고, 제2항에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시책 추진 

비용 중 일부”를 삽입 

­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2020년 현재 관련 

시행규칙은 없음

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군산시조례 제1540호)

❍ 이 조례는 군산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컨테이너화물 과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관계자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군산항의 발전 지향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군산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전제를 확인

 군산항의 목표를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 항만 발전 목표를 고려

한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으나, 서해안권역 중소형 항만이자, 중국과 동남아 거점 항만이라

는 현실적 상황의 반영을 검토

 군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

인 ‘중국 및 신남방정책 추진 전진기지’전략 반영을 검토

❍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는 군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 이용화주, 군산항 국제여객선부

두 이용화주, 군산항 이용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 항만하역사업자, 군산항을 이용하

여 수출입하기 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 자동차 환적화물 등 6개임

­ 제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정의한 것은 

조례의 적용을 명확하게 설명

 명확한 조례의 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조례의 명칭(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에서 범위가 특

정되므로 화주, 선사, 항만하역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자동차 환적화물 등 간략하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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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주)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화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제5항 유통산업발전법상 우수기업 등 화주의 범위가 다양하게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라는 공통점에 맞추어 다수 조항의 통합을 검토함

❍ 제3조는 재정지원의 대상을 규정함

­ 군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 화물유치회사, 군산항 국제여객선부두 이용 화물유치회사(컨테

이너 화물에 한함), 군산항 이용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이용객 및 화물의 감소로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함), 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기 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 기

타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등 5

개의 항목으로 구성

 화주, 선사(컨테이너, 자동차환적), 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하역사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인데, 

항만하역사와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가 누락됨

­ 제2조의 용어정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정의 규정의 취지상 재정지원대상과 용어정의 관계성 검토가 필요함

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재정지원), 제4조(지원대상)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통

일, 유사 용어의 통합, 누락요건 완비 등 검토

­ 현재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화물유치 지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3조 재정지원 

대상에는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하여 자동차 환적화물 지원근거가 없음

 제4조 지원대상과 제3조 재정지원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에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선사를 명시 필요성 검토

❍ 제4조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신규화물 하역료 중 일부, 군산항 국제여객선부두의 컨테이

너 신규화물 하역료 중 일부, 과거 2년간의 평균물동량과 대비하여 초과된 군산항 컨테

이너전용부두 화물 하역료 중 일부, 과거 2년간의 평균물동량과 대비하여 초과된 군산

항 국제여객선부두의 컨테이너 화물 하역료 중 일부, 군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신규화물 

해상운임 일부, 과거 2년간의 평균물동량과 대비하여 초과된 군산항 수출입 컨테이너화

물 해상운임 일부, 군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 및 국제여객선 부두이용 컨테이너 선사의 

손실액 일부, 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기 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일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10개 항목 규정

 신규화물 및 순증화물 하역료 일부 지원은 세부 요율에 차이만 있을 뿐, 지원 여부에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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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으므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하역료 지원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통합 검토

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선사(컨테이너선사, 카페리선사) 지원의 근거로 신규화물, 순증화물, 

운임 및 부두이용 손실액 보전 등 동일 대상에 대한 지원 항목을 세분한 것으로, 실제 지원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동일하므로 통합하여 간결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 제9항의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선사에 대해서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컨테이너선사, 카페리

선사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 그룹화(선사) 검토

❍ 제5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예산 확보) 등은 지원대상, 금액한도, 

대상자확정, 예산 준비 등을 규정

­ 지원 기준, 규모, 시기 등을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

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변동성이 있는 총액 예산을 제외한 기준, 시기 

등은 명문화 검토

­ 지원예산 확보는 전북도 조례와 동일하게 50:50 비율에 맞추어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이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

❍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정산등) 등은 

지원금 신청과 교부, 반환, 정산 등 지원금 지급 이후 실무적 규정사항

­ 현행 조례상 지원금 신청, 교부, 반환, 정산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적시하는 것이 타당

❍ 제11조에 군산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 이용객 증대, 컨테이너 화물 증대

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앞에 있는 규정과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테이너 화물 증대에 더불어 자동차 환적

화물 증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책 추진에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사용 

근거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음

 새로운 시책의 취지상 관련 예산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제3조 제5항, 제4조 제10

항), 지원 대상과 범위, 예산 투입 가능성을 명문화하여 실제 추진단계에서 조례의 불비에 따

른 한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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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군산시규칙 제644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해 제정함

­ 시행규칙의 대부분 조문이 군산항 화물유치 재정지원 관련 사항으로 본 연구용역의 군

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도입이 확정될 경우 많은 조문의 개정이 필요

❍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신규화물과 순증화물에 대하여 규정

­ 신규화물과 순증화물은 개념상 혼선의 여지는 없으나, 화물유치 지원금 신청과 집행 절

차 이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에서 화물유치 지원금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신규화물과 순

증화물에 대한 개념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제3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화물유치회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

­ 화물유치 지원 대상은 신규화물, 순증화물이며, 지급대상은 하역비 지원금과 해상운임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규정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에서 화물유치 지원금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신규화물, 순증

화물 및 대상에 대한 개념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등

을 규정

­ 심의위원회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 1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규모, 대상 등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안건의 의결을 담당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추진, 의사결정 등 중요 사항이므

로 시행규칙보다 조례에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9조에서 지원기준과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선사손실액, 하역료 및 운

임 지원액 등 세부 규칙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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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에 대하여 하역료 및 해상운임 지원은 반기별 1회(연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1년 단위로 화물유치 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기 외에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지원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시간적 혹은 목표 달성방식으로 지원금 지급의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예컨대, 군산항 컨

테이너 물동량 304,000TEU 달성시 종료 혹은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 초과달성시 종

료 등 지원금 지급의 연속성,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사업예산 집행을 군산시가 수행하는 근거를 설정하고 있으며, 

화물유치 직접지원 외에도 연구사업과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연구사업과 용역사업의 예시는 각종 연구, 기종점 분석, 포트 세일(화물유치 활동), 홍보

자료 제작 등을 제시

 현재 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연구사업, 용역사업, 기종점분석, 포트 세일, 홍보자료제작 등

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복 표현을 줄이는 방안(예: 연구사업과 용역사업 등) 검토

❍ 예산 확보와 함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연초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관련 조례에서는 필요 예산 확보를 전북도와 군산시가 50:50 비율로 확보하도록 규정

하여, 매년 관련 예산의 증감 가능성 있음

­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을 활용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계획에 맞추어 추진

하여 성과 제고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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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지역 유사 조례 검토

가. 경기도 평택항

❍ 경기도는 평택항 화물유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2014. 12. 31., 제4807호)｣와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4. 14., 제1248호)｣를 제정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는 2009년 최초 제정, 타 조례 개정에 따

라 2차례 개정,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최초 제정되었고, 

2차례에 걸쳐 개정됨

­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는 컨테이너화물유치, 평택시는 평택항 활성화 지원으로 의미는 

유사하지만 평택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

❍ 평택항 화물유치 지원의 목적은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는데 있음(경기도 조례 제1조)

­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 평택항 배후 산업단지와 경기권 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주로 취급·처리하는 사업자, 

평택항 항만관련단체,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업자에 대한 지원(평택시 조례 

제1조)

­ 화물유치 지원 목적과 대상이 일치하며,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구체

적인 목적과 대상을 적시함

❍ 용어정의에서 경기도 조례는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국제물류

주선업자 등을 정의함

­ 평택시 조례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외에 해운대리

점사업자, 보세창고사업자, 평택항 항만관련단체,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 등을 

정의

­ 평택시 조례가 용어 정의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으며, 화주, 선사, 하역업체, 국제물류주

선업체 외에도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

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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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에서 경기도 조례는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국제물류

주선업자,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규정함

­ 평택시 조례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

업자, 보세창고사업자, 평택항 항만관련단체, 국제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여행사,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을 규정함

­ 경기도 조례에 비해서 평택시 조례가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

례 제3조 제5항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

관 또는 사업자”에 의하여 상충될 우려는 낮다고 판단됨

❍ 지원범위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 제4조와 평택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함

­ 경기도 조례 제4조 지원범위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전

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 평택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중 일부, 평택항을 이용

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 그 밖에 도지사가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등을 규정

­ 평택시 조례 제4조의 지원범위는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대리점사업자의 신규 정기항

로 개설에 대한 장려금,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

류주선업자, 보세창고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

한 화물유치 장려금, 평택항 항만관련단체의 사업 보조금, 국제여객항로 순수 단체여행

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장려금,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

❍ 평택시 조례 제5조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 초과 달성될 때까지 지

원한다는 지원기간을 명시

­ 물동량과 관련성이 낮은 평택항 항만관련단체에 대한 사업 보조금, 국제여객항로 단체

여행객 유치 장려금 지원은 시장이 결정

­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TEU 달성의 정량적 목표를 공유하여, 지속성 있는 화

물유치 지원을 조례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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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례와 평택시 조례에서는 평택항 화물유치 지원금 신청창구를 각각 경기도

지사와 평택시장으로 규정

­ 경기도 조례 제5조(지원신청), 제6조(재정지원금 교부), 제7조(재정지원금 반환), 제8조

(보조금의 정산 등) 등 조문에서 화물유치지원금 신청창구를 경기도지사로 명문화

­ 평택시 조례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신청), 제7조의 2(지원금의 교부), 제8조

(지원금의 정산 등), 제9조(지원금의 반환) 등 조문에서 화물유치지원금 신청창구를 평

택시장으로 명시

­ 경기도 조례와 평택시 조례는 각각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이 평택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 제12조(업무위탁), 

평택시 조례 제9조의2(사업의 위탁)에 의거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지방공기업)

가 위탁 운영

❍ 평택항 실무협의회 구성(평택시 조례 제10조)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항 컨테이너화

물유치 지원사업과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기반 조성

나. 충청남도 당진항, 대산항

❍ 충청남도는 당진항, 대산항 등 복수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

정하여 지원

­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2017. 6. 7., 충청남도 조례 제4254호)｣, ｢당진시 당

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5. 12. 15., 당진시 조례 제502호)｣, ｢서산시 대산

항 활성화 지원 조례(2019. 12. 18., 서산시 조례 제1401호)｣ 등 광역자치도 충청남도

의 조례와 기초지자체 당진시, 서산시의 조례가 있음

❍ 충청남도내 항만을 환황해권의 선진종합항만으로 조기 육성, 항만 배후산업단지와 

충청권 관광 및 산업경제의 활성화 기여, 도내항만을 이용하는 국제여객선 및 컨테

이너화물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충남도 조례 제1조)

­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관련 기업 및 단체의 상호협력

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가항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당진시 조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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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항을 환황해권의 종합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 서산시 및 충청권의 해양･해운･물
류･관광･경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취급･처
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서산시 조례 제1조)

­ 항만 활성화 지원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사용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 범위에서 

충남도 조례와 당진시 조례, 서산시 조례상 상충되는 조문은 없음

❍ 충남도 조례(제2조)에서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

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크루즈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

­ 당진시 조례(제2조)는 당진항, 당진항 관련 기업, 당진항 관련 단체 등으로 용어 정의를 

간소화함

­ 서산시 조례(제2조)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자, 크루즈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컨테이너 부두가 없는 당진항의 여건, 컨테이너 뿐 아니라 향후 크루즈 사업을 통하여 해

양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산항의 여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재정지원 대상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

운대리점사업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크루즈사업자 등으로 규정(충남도 조례 

제3조)

­ 당진항은 지원대상을 당진항 관련 기업, 당진항 관련 단체,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으로 규정(당진시 조례 

제3조)

­ 대산항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크루즈사

업자, 그 밖에 시장이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

(서산시 조례 제3조 제1항)

❍ 재정지원 범위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 도내 항만을 이

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여객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처리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도내 항만에 

접안하여 여객이 승·하선하는 크루즈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등임(충남도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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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항은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당진항 관련 

단체의 사업 보조금, 그 밖에 시장이 항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지

원범위를 한정(당진시 조례 제4조)

­ 대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

업자에 대한 지원금,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처리하는 외항정

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대산항에 접안하여 여객이 승･하선하는 크루즈사업자

에 대한 지원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지원범위를 설정함

(서산시 조례 제3조 제2항)

❍ 지원신청은 조례의 요건을 갖추어 항만소재 시장･군수에게 지원하여, 사업 추진 창

구를 일원화함

­ 당진항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당진시 조례 제5조)

❍ 당진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항 실무협의회를 구성

(당진시 조례 제9조)

­ 당진항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당진항 정보제공 및 항만관련 정책의 공유, 항만발전 및 

활성화 시책개발 협의,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항 처리 등임(당진시 조례 제

10조)

❍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

함(서산시 조례 제5조~제12조)

­ 대산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의결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논의함

❍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근거(충남도 조례 제9조)를 규정함

­ 국제여객항로 활성화, 컨테이너 등 화물유치를 위한 사업,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 크루즈선 유치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내 항만의 현안진단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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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 해외포트세일즈, 선사·화

주 초청 워크숍 등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기업·단체간 업무협

의 및 상생발전 사업, 마리나항 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도내 

항만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견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당진시 조례 제11조에 당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산시 조례 제13조에 충남도 조례와 유사한 범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 추진 근

거를 설정

다. 전라남도 광양항, 목포항

❍ 전라남도 무역항 중 항만 활성화, 화물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한 항만은 광양항과 

목포항이 있음

­ 광양항은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2018. 1. 24., 광양시 조례 제1568호)｣, 
목포항은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2019. 10. 21., 목포시 조례 제3303호)｣ 등 기

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

­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에서 지역 항만 화물유치 지원 조례는 없음

❍ 광양시 조례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국제항만간 카페리 항로 개

설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양항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광양

시 조례 제1조)

­ 관련 용어는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화물유치사업자, 국제카페리, 국제해상여객운송사

업자 등을 정의함(광양시 조례 제2조)

­ 컨테이너화물유치사업자,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조건으로 설정함

(광양시 조례 제5조)

 국·도비 보조 지원에 따른 광양시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와 광양항 활성화 지원 관련기관 등

과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컨테이너 화물유치사업자 재정지원은 국내외 경제 환경, 전년도 대비 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화물유치실적에 따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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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카페리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은 선박의 운항횟수, 여객의 인원, 화물의 수량 등을 고려하

여 운영 실적에 따라 지원

❍ 목포항을 동북아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목포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선사, 화주, 물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목포시 조례 제1조)

­ 목포항, 선사, 정기컨테이너선사, 화주, 물류기업, 환적 등 용어의 개념을 정의(목포시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및 범위는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비

용 일부, 정기컨테이너선사 중 목포항 운항으로 손실을 입은 선사의 손실액 일부, 정기

컨테이너선사 중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선사의 운영비 일부, 그 밖에 목포항의 활성화와 

컨테이너화물 등 대량화물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목포시 

조례 제4조) 

­ 지원기간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연간 처리 물동량이 50,000TEU에 도달한 연도까지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목포시 조례 제5조)

­ 지원금은 연 2회에 걸쳐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상반기(해당 연도 7

월 31일까지)와 하반기(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구분(목포시 조례 제6조 제1항)

❍ 광양항의 재정지원 기준, 형태, 규모, 시기, 범위 등은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

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광양시 조례 제5조 제4항, 제6조)

­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광양시 조례 제7조 제1항)

­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결과를 지원분야, 항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

여 1년 단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광양시 조례 제7조 제3항)

❍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목포시 조례 제6조 제2항, 제9조, 제10조)

­ 심의위원회는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 비용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정기컨테이너선사의 손실액 및 운영비 일부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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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함(목포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광양시장은 지원금의 신청·교부·반환 및 정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

수광양항만공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광양시 조례 제10조), 현재 해당 

업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수행

라. 경상남도 마산항

❍ 경상남도는 마산항 화물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2014. 12. 26., 경상남도 조례 제3956)｣
와 해당 조례의 세부사항을 정한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

칙(2014. 10. 10., 경상남도 규칙 제3076)｣ 등이 있음

­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2016. 12. 28., 창원시 조례 제935호)｣와 

해당 조례의 세부사항을 정한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7. 

12. 26., 창원시 규칙 제435호)｣ 등이 있음

❍ 경상남도 소재 무역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의 물류거점으로 육성, 연안해상운송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컨테이너 화주･해상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의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경남도 조례 제1조)

­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 마산항의 화물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마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창원시 조례 제1조)

❍ 경남도 조례 제2조에 무역항, 화주, 전환교통,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

자 등 용어를 정의

­ 창원시 조례 제2조에 마산항,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사업자, 환

적, 정기항로, 1TEU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 재정지원 대상은 컨테이너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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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하여 도지사･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

업자 등으로 규정(경남도 조례 제3조 제1항, 창원시 조례 제3조)

­ 재정지원 범위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

항로 개설 장려금,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

자의 화물유치 장려금,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연안해상운송하는 화주·국제

물류주선업자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역항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등으로 규정(경남도 조례 제3조 제2항)

­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컨테이너화물을 환적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컨테이너화물 정기항로를 개설하

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마산항 화물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창원시 조례 제4조 제1항)

❍ 지원신청은 무역항 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

(경남도 조례 제4조)

­ 보조금의 지원 신청, 교부, 정산, 반환 등의 절차는 경남도의 조례와 창원시의 조례가 

동일(경남도 조례 제4조부터 제7조, 창원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

❍ 경상남도 지역 무역항(마산항)의 컨테이너화물유치 증대와 연안해상운송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경남도 조례 제8조, 창원

시 조례 제15조)

❍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산항 활

성화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창원시 조례 제8조부터 제14조)

­ 마산항 보조금 지원의 종료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 등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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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 경상북도 포항시는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경상

북도 조례는 제정하지 않음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2017. 5. 2., 포항시 조례 제1466호)｣와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7. 5. 2., 포항

시 규칙 제690호)｣이 있음

❍ 포항영일만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 이용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크루즈운영사에 대

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포항시 조례 제1조)

­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특화항로, 1차년도 화물, 2차년도 화물, 

순증화물, 크루즈운영사, 특정화물 등 용어를 정의(포항시 조례 제2조)

 포항영일만항 조례에서 차별적으로 규정한 용어로 ‘특화항로’와 ‘특정화물’이 있음

 특화화물은 영일만항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의미함 

 특정화물은 냉장･냉동화물 등 영일만항에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화물로서 포항영일만항 경쟁

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화물을 의미

❍ 재정지원의 대상은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크루즈운영사 등

으로 규정(포항시 조례 제3조 제1항)

­ 기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하여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

연장 지원금,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신규항로개설 장려금,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도록 주선하는 국제

물류주선업자 볼륨인센티브, 특정화물유치 인센티브, 크루즈운영사에 대한 영일만항 이

용장려금 등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포항시 조례 제3조 제2항)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포항시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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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는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규모 및 대상, 특정화물 지원 금액과 기간, 영일만

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

항 등을 협의하고 의결함(포항시 규칙 제11조)

❍ 포항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포항시 조례 제10조)하고 있음

­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연

초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포항시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는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및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

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함(포항시 규칙 제15조 제2항)

바. 타 지역 유사 조례 검토 시사점

❍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유사

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음

­ 항만의 입지와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북아 물류거점 지원항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정부의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협력거점 전략에 맞추어 지역 항만의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항만 활성화의 목표로 판단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개정한다면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현실적인 지향점 도출 필요

❍ 대부분 조례의 구조가 정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간 등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

­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대상을 한정하는데, 지원대상은 대개 컨테이너 

화물유치와 관련된 대상이며, 일부 자동차 환적화물유치를 위한 지자체(군산항, 목포항 

등)도 있음

­ 화물유치 지원범위는 대부분 손실충당금, 유치장려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 화물유치 과

정에서 발생한 비용 범위와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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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추진시기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목표 달성을 정량적 

수치로 제시한 경우가 있음

❍ 조례상 지원대상은 화주,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하역업체, 기타 특수기관 등

으로 수렴

­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에도 대개 화주,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하역업체, 기타 

특수기관에 포함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적시하기보다 화주,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하역업체, 기타 특

수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확장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체는 항만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

가 많은데,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지원금 배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수립한 사

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

 국제물류주선업체는 화주의 물류대행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화주를 대신해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화물유치 지원금 신청서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한정된 지원금 예산 구조상 대부분 해당 항만으로 화물을 유치하는데 노력한 국제물

류주선업체보다는 실화주가 지원금 수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선사의 고객으로 동일 영역에서 협력하는 관계이며, 항만 화물유

치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체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항만 화물유치지원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하여 전

문가, 행정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 규정사업은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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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개정방안 검토

가. 개선 필요사항

1) 전북도 조례와 군산시 조례 일치성 강화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 조례와 군산시 조례가 있으

며,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 지원 대상, 범위 등 통일화 필요

­ 맥락상 용어정의, 지원 대상, 범위 등 상충되는 영역은 없지만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화 필요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군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7년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이탈 방지 및 신규 자동차 환적화물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환적화물유치 조문을 삽입

­ 전라북도 조례에서는 제3조 재정지원대상에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를 누락하고 있

어, 조례 규정의 불비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제3조에 지원범위를 컨테이너화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컨테이너화물 뿐 아니라 자동차 

환적화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 반영 필요

 제3조 제3항에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선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1항 재정지원 대상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제2호 “컨테이너선사”를 “컨테이

너선사,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 등”으로 변경 검토

 같은 목적으로 제2항 제5호를 “컨테이너선사,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 등의 운임료 및 화

물 하역사업자의 하역료 손실액 중 일부”로 변경 검토

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목적 구체화

❍ 전라북도 조례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군산시 조례는 군산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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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라는 국가 항만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타 항만과 구분되지 않는 

추상적 목적으로 판단됨

­ 군산항이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을 통해 목표달성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목표로 재설정 필요

❍ 군산항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하여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과 연동할 

필요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심의 물류 네트워크가 조성된 군산항은 서해중부권 물류관문

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군산시의 의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군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

인 ‘중국, 일본 및 신남방정책 추진 전진기지’전략 반영을 검토

3) 조례의 용어정의 간결화

❍ 제2조에 해당하는 조례의 용어정의에 전북도 조례는 화주, 컨테이너선사, 국제물류

주선업자,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 자동차 환적화물 등 5개 용어를 정의하고 있

으나, 군산시 조례는 이를 세분화하여 6개 용어를 정의

­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성상 반드시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항만물류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주,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 등 용어를 준용해

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 군산시 조례 제2조 제1항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이용 화주, 제2항 군산항 국제여

객선 부두이용 화주 등은 ‘화주’로 정의해도 의미 해석상 어려움이 없음

 전북도 조례 제2조 제1항“‘화주’란 도내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물

유치회사를 말한다.”를 준용하여, “‘화주’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로 변경

 명확한 조례의 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조례의 명칭(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에서 범위가 

특정되므로 화주, 선사, 항만하역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자동차 환적화물 등 간략하게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주)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화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제5항 유통산업발전법상 우수기업 등 화주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수 조항 통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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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음

­ 신규화물 및 순증화물 하역료 일부 지원은 세부 요율에 차이만 있을 뿐, 지원 여부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하역료 지원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통합 검토

­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선사(컨테이너선사, 카페리선사)지원 근거로 신규화물, 순증화

물, 운임 및 부두이용 손실액 보전 등 동일대상 지원항목을 세분한 것으로, 실제 지원 

요율이 설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동일하므로 통합하여 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함

­ 제9항의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선사에 대해서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컨테이너선사, 카

페리선사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 그룹화(선사) 검토

❍ 군산시 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연구사업, 용역사업, 기종점분석, 포트 세일, 홍보

자료제작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복 표현을 줄이는 방안(예: 연구사업과 용역사업 

등) 검토

4)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 명확화

❍ 조례상 지원대상은 현재 컨테이너 화물과 자동차 환적화물인데, 일부 조문에서 자

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에 대한 지원이 누락

­ 해당 조문의 앞뒤 관계와 전북도 및 군산시 조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재정지원), 제4조(지원대상)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

의 통일, 유사 용어의 통합, 누락요건 완비 등 검토

 화주, 선사(컨테이너, 자동차환적 등), 국제물류주선업체, 항만하역사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인

데, 항만하역사와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선사가 누락

 제4조 지원대상과 제3조 재정지원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에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

선사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는 향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대

한 대응을 위해 향후 확장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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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선사의 경우 컨테이너선사,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가 지원 대상이며, 이를 

표기할 때 “컨테이너 선사,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 등”으로 표기

5) 새로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반영 명문화

❍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사용 가능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 조례는 신규 시책의 추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재정지원 대상을 화주, 선사, 

국제물류주선업체, 하역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규 시책의 주체가 앞에 언급한 

당사자가 아닐 경우 충돌 가능성 있음

 신규시책의 취지상 예산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제3조 제5항, 제4조 제10항), 지원대

상과 범위, 예산투입가능성을 명문화하여 추진단계에서 조례불비에 따른 한계를 최소화함

­ 군산시 조례 역시 신규시책추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조문에서 새로운 시책추진 

관련 예산사용 근거는 없지만, 재정지원 대상과 상황을 설정함

 군산시 조례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제3조 제5항)’을 대상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 제10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조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화물유치를 위한 신규사업에 예산사용은 가능하지만, 조

례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 예산사용 가능성을 명문화함

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시책 추진에 예산 사용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같은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에서 관련 예산의 지원 대상자와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어, 신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와 제7조 규정의 보완 필요성이 있음

 전라북도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1항에는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자”를 삽입하고, 제2항에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새로

운 시책 추진 비용 중 일부”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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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은 시행규칙 제7조와 제8조에 의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군산시 조례에서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

영방안 규칙이 운영되고 있음

­ 전북도 조례는 현재 군산항 뿐 아니라 향후 새만금신항만 운영까지 고려하므로 항만의 

명칭을 인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화물유치 지원사업 추진이 해당 시장에게 

있다는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군산시 조례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은 시행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제7조, 제8조의 내용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음

7)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 변경(안) 반영여부 검토

❍ 본 과업에서 제안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를 반영할 경우 기존 조례와 시행규

칙에서 사용한 용어와 범위, 대상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정기선 운항은 신규항로 개설과 정기선 항로 유지, 기업지원의 경우 물동량 창출과 환

적화물유치, LCL 화물유치 등으로 통합하여 세부적인 용어 정의의 실익이 크지 않음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에서 화물유치 지원금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신규화물과 순

증화물 및 대상에 대한 개념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지급시점에 대해서도 분기, 반기, 연단위 지급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내륙연계운송업체 지원, 물류센터 운영업체 지원 등 직접적인 화물유치 뿐 아니라 물

류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체 지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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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의 목표설정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예산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자에게도 매년 지원된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음

­ 따라서 수혜자 대상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명문

화한 규정이 없음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제도의 목적은 군산항 화물유치를 통하여 서해중부권 물류관

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의 달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군산항의 화물유치 지원제도의 

목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화물유치 지원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인 304,000TEU, 혹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선

부두를 포함하여 산정한 500,000TEU 등의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 정량적 목표 설정은 해당 목표가 달성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지만, 궁극적으로 지원 제도가 시작했다면 종결 시점을 명시할 필요 있음



제7장∣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개정방안 검토

329

나. 개선안

1)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항만을 서해중부권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을 전라북도 입지와 정기선 항로 특성을 고려하여 ‘서해중부권 
물류 거점항만’으로 변경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도내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도내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컨테이너화물하역사업자”란 도내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자동차 환적화물”이란 선박에 적재된 자동차 화물을 도내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

겨 싣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동차 화물을 말한다.

☞ 기존 용어 정의에서 선사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 표기하여 컨테이너화물과 자동차 환적
화물 취급선사로 한정

❍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을 이용

하여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환적화물 등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컨테이너화물하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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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 제3조 재정지원 대상에 컨테이너 화물과 더불어 자동차 환적화물을 포함하고, 기존 2호의 
컨테이너 선사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제2조의 용어 정의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컨테이너 선사와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로 정의)

☞ 제5호 기타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신설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확장가능성을 도모하고, 제7조(기타 시책
추진)의 재정 지원 근거로 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및 장려금

2.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의 해상운임료 중 일부 및 장려금

3.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의 하역료 손실액 중 일부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 및 장려금

5. 기타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컨테이너 화물 하역료, 운임 등 일부에 대한 지원과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해상운임료 일부 지원 문구에 ‘자동차 환적화물’을 포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동차 환적화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제3조 제3호 규정(③ 도지
사는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선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은 선사의 운임료 중 일
부로 한다.)을 통합

☞ 재정지원의 범위를 과거 손실액 보조에 초점을 맞춘 것을 ‘○○료 일부 및 장려금’
으로 변경하여, 이론적으로 손실보조 뿐 아니라 성과 장려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변경

❍ 제4조(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

운송 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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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 제5조(지원예산 확보) ① 전라북도는 항만소재 시·군과 예산부담을 50:50의 비율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라북도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

여 시군 지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신청서 제출

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된 것으로 갈음한다.

☞ 동일

❍ 제6조(지원금의 반환)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

급한 지원금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일괄 반환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재정지원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을 반

환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일

❍ 제7조(기타 시책추진) ①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및 

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예산이 발생한 경우 제3조 규정에 따

라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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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시책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전라북도 항만 화물유치 지원 예산 사용 
가능성을 규정

❍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

☞ 동일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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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항을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으로 육성하고 중국, 일본 및 

신남방정책 추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산항을 이

용하는 선사, 화주, 물류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기존 조례의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을 군산시의 군산항 홍보 전략에 맞추어 ‘서해중부권 
물류 거점항만’으로 변경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물류정책기

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컨테이너화물하역사업자”란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

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자동차 환적화물”이란 선박에 적재된 자동차 화물을 군산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동차 화물을 말한다.

☞ 기존 조례에서 7가지로 정의했던 용어를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으로 통합하였으며, 
전라북도 조례의 제2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 기존 조례 제2조 제5호(군산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기 위해 입주하는 물류기업
이라 함은 항만배후부지와 인근부지에서 수출입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창업 또는 동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기업이 도내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경우 국제물
류주선업체와 유통업체를 의미하는데, 이 중 유통업체는 제1호 화주에 포함되므로 
중복 제거 차원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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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재정지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

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

5. 기타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전라북도 조례 제3조(재정지원)와 일치하도록 변경

☞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하는 화주는 모두 화주로 통일함(변
경 제1호)

☞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컨테이너선사와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선사로 한정(제2조)하였으며,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 지원한다는 과거 규정을 삭제함

☞ 기타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11조(기타시책추진)의 지원근거 마련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및 장려금

2.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의 해상운임료 중 일부 및 장려금

3.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의 하역료 손실액 중 일부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 및 장려금

5. 기타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전라북도 조례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용을 동일하게 변경

☞ 항만 하역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료 일부 및 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이론적으로 손실
보조 뿐 아니라 성과 장려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변경

❍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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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원기간은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500,000TEU 초과 달성된 해당 연도까지로 한다.

☞ 제①항 기존 제5조와 내용 동일

☞ 제②항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지급의 목표 공유와 향후 지속적 지급 가능성을 명시, 
304,000TEU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연간 하역능력을 산정한 것이며, 국제여객부
두에서 처리되는 화물까지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수치를 설정하도록 함

❍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

송사업 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대상 및 신청금액

☞ 동일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예산부담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동일

❍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

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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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동일

❍ 제10조(보조금의 정산등)

1. 재정지원을 받은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 사업에 관한 정산

보고를 하고 시장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일

❍ 제11조(심의위원회) ①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근거마련 필요성에 따라 제11조(심의위원회) 
신설함

☞ 시행규칙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와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 일부를 
군산시 조례 제11조로 이동

❍ 제12조(기타시책추진) ① 시장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자 증대와 컨테

이너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예산이 발생한 경우 제3조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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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항만 화물유치 지원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 군산항 항만 화물유치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시책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군산항 항만 화물유치 지원 예산 사용 가능
성을 규정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 제11조(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내용은 동일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조문 내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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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일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물류정책기

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컨테이너화물하역사업자”란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

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자동차 환적화물”이란 선박에 적재된 자동차 화물을 군산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동차 화물을 말한다.

☞ 기존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한 신규화물, 순증화물의 경우 본 과업에서 
제안한 화물유치 지원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용어 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조례 제2조의 용어 정리와 통일

❍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및 장려금

2.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환적화물의 해상운임료 중 일부 및 장려금

3. 컨테이너화물 하역사업자의 하역료 손실액 중 일부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 및 장려금

5. 기타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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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조례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용을 동일하게 변경

☞ 항만 하역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료 일부 및 장려금’으로 변경하여, 이론적으로 손실
보조 뿐 아니라 성과 장려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변경

☞ 신규화물, 순증화물의 경우 본 과업에서 제안한 화물유치 지원제도 변경(안)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음을 반영 

❍ 제4조(해상화물운송사업자 손실액 일부 보전)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손실액의 일부 

보전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항로개설, 운항협약

서”를 체결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존 조문에서 ‘선사’를 용어정의에 맞추어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

❍ 제5조(물류비용의 지급 범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4조 제4호에 의한 “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일부”라 함은 물류기업의 도내 이전 ｢군
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조례 조문 번호 변경에 따라 제4조 제8호를 변경된 제4조 제4호로 변경

❍ 제6조(물동량 확인) 지원사업비 신청은 지급대상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

수산통계연보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여 처리실적을 객관

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지원규

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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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칙(기존 규칙 제7조 제1항)을 조례로 이동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문번호 변경

②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 항만물류 관련 담당과장

2. 군산시 항만물류 관련 담당국장

3. 군산항만물류협회장

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 관련 담당과장

5. 군산세관 항만물류 관련 담당과장

6. 변호사

7. 관련분야 전공교수

8. 공인회계사

9. 기타 화물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 내용 동일(오타 수정), 조문번호 변경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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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 내용 동일, 조문번호 변경

⑦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설)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투명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공개 사안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신설

❍ 제8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화물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선사 손실액 일부 보전의 지원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손실액의  49% 이내로 

하되,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하로 지급한다.

③ 하역료 및 해상운임 지원액은 분기별 1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선사 

손실액 일부 보전의 지원액은 협약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조례 제3조 제5항과 제4조 제5항에 의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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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는 조례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조문을 변경
하였고, 중복내용으로 규칙 제8조를 삭제하고, 조문 번호를 조정함

☞ 변경된 제8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제①항부터 제②항까지 내용을 동일하며, 제③항의 
반기별 1회를 분기별 1회 심의위원회 결정을 하도록 변경하였고, 제④항의 경우 조례 조문 
변경을 반영 

❍ 제9조(사업예산 집행) ① 제8조 제2항과 제3항의 예산집행은 군산시에서 한다.

②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구사업, 용역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

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조문번호 변경: 기존 제10조(사업예산 집행)→ 제9조 변경

☞ 제②항의 ‘연구사업, 용역사업, 기종점분석, 포트 세일, 홍보자료제작 등’을 ‘연구사업, 
용역사업 등’으로 변경, 새로운 시책 수행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등’을 삽입

❍ 제10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지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3. 선사손실보전금 등의 자금지원을 받은 선사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운항

을 중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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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군산항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당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조문번호 변경: 기존 제11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10조 변경, 내용 동일

❍ 제11조(보조금의 정산)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당

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번호 변경: 기존 제12조(보조금의 정산)→ 제11조 변경, 내용 동일

❍ 제12조(사업계획 수립)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초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조문번호 변경: 기존 제13조(사업계획 수립)→ 제12조 변경, 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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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1. 내용요약

❍ 본 연구에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을 제안하여 최근 변화하는 경쟁여건에 적절

하게 대응하여 지역 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본적으로 현재 군산항 시설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규화물유치방안을 도출

하고, 항만물류산업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선순환 효과를 유도

❍ 군산항 화물처리 여건 및 현황분석, 기종점 분석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벌크화물 취급 중심의 산업지원 항만: 군산항은 배후산업단지의 물류거점 역할을 담당

­ 컨테이너, 자동차 화물 처리 여건: 컨테이너 화물은 2019년 약 8만TEU가 처리되었으

며, 자동차 화물은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라북도 수출입 화물 기종점 분석: 전라북도 컨테이너 화물 수출 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많이 이용하고, 수입 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을 이용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군산항 기항 항로의 잠재물동량을 추정한 결과 중국, 일

본, 베트남 등에서 수출입 화물이 다수 존재함

❍ 항만정책과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함

­ 글로벌 항만 트렌드 변화의 모든 영역에서 대응할 필요성은 없지만 화물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 정기선 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컨테이너 화물 창출에 중요하며, 국적선사 운

영 여건에 맞추어 군산항 기항 중소형 선사 유치 필요성이 있음

­ 해운선사 입장에서 저유황 연료유 사용 또는 스크러버 설치로 친환경 운영 이슈를 대응

하며, 항만 하역장비 동력원의 전기 활용 방안이 검토

­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항만 경쟁이 치열하며, 우리나라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대형 항만을 중심으로 시범 터미널 운영이 추진 중임

­ 최근 물류 트렌드에서 전자상거래 화물 직구･역직구의 급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과

거 B2B 물류 네트워크에서 B2C 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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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가 운영에 참여하는 대형항만과 달리 군산항은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

고,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타 항만과 경쟁･협력 대응 필요

❍ 군산항 운영 여건 및 사례조사 결과 군산항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

­ 군산항 여건 변화 대응: 한중 국제카페리 항차 증편에 따른 국제카페리 물류 특성에 맞

춘 화물유치 전략 수립

­ 중국 중심 화물유치 및 항로 다변화 전략 필요: 전략적 중요 지역이 중국 중심 항로를 

활용하되, 동북아시아 지역을 탈피하는 기항지 다변화 검토가 필요

­ 신규화물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신규화물, 잠재화물 발굴과 유치 활동을 원활하게 추

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관련 인프라 확충 불가피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중소형 지역 항만의 새로

운 기회 포착

­ 지자체 지원 효과 제고방안 검토: 지자체의 지원으로 물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수출입 화물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를 위한 SWOT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강점: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관문, 배후산업단지 존재, 對중국(산둥성) 항로 보유, 군

산-시다오 국제카페리 주 6항차 운항,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 약점: 인프라(배후시설, 수심 등) 한계, 물동량 한계, 정기선 항로 다양성 및 항차 한계, 

산업단지 연계 물동량 창출 필요

­ 기회: 전자상거래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 신선물류 수요 증가추세, 한중 물동량 지속적 

증가, 전기자동차 생산 본격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 위협: 정치적 위협, 항만 운영 주도자 역할 한계, 배후산업단지 위기 지속, 서해안권역 

항만 간 경쟁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경쟁

❍ 군산항 신규화물유치 방향 설정

­ SO전략: 對중국 특화 화물유치 전략의 지속적 추진, 기존 항로 노선 잠재 화물 발굴, 

전기 자동차 생산 거점 강화, 화물유치지원제도의 차별화 및 강화

­ WO전략: 전자상거래 거점 기반 조성, 신선물류 특성화 기반 조성, 타 항만 이용 전라

북도 화물유치, 전략적 연계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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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전략: 중요 산업 모니터링 추진, 중국 중심의 포트세일즈 강화, 전략적 항로 다변화 

추진, 부두 시설 활용 가능성 확대

­ WT전략: 지능형 콜드체인거점항만 조성, 서해안권역 항만 협력 거버넌스 구성,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산업 연구개발, 미래 유망산업 관련 기업 유치

<그림 8-1>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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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가.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출범

❍ 군산항 화물유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항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세분화된 위원회 운영이 필요

­ 본 과업에서 제안한 다양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 중 최우선적으로 군산항물류정책

위원회 출범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군산항 화물유치라는 거대 담론을 화물의 종류,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중 코로나19 감염증 발생과 확산에 따라 군산항 컨테이너 물

동량이 급감

­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군산항의 대

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사, 물류기업, 하역사, 행정담당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

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부족했음

­ 장기적인 군산항 발전 전략 모색에 필요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긴급 현안 발생 시 군산

항과 중요 기업의 여건에 맞는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

❍ 군산항 발전을 위한 협의체가 존재하지만 대개 참석한 관계자의 의견만 개진하는 

구조로 개방적인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 본 과업에서 제안한 형태의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를 출범하여, 군산항을 구성하는 다양

한 중요의제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

­ 중요한 핵심의제에 대한 해결방안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맞추어 제안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의 역할을 담당

❍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 출범이후 본 과업에서 제안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여부, 우

선순위, 추진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최근 수행된 군산항 현안과 발전방향을 제안한 선행연구의 제안사업도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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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하여 추진여부, 우선순위, 추진전략 등을 검토

­ 제안사업을 의제로 설정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군산항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 인프라 구축 노력

❍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물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

으며,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

­ 본 과업에서 제안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대부분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인

식되지만, 명확한 우선순위가 존재

­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앞서 제안한 군산항물류

정책위원회 출범 이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음

­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물류 인프라는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지 않을 경우 대단위 

인프라가 투입된 인근 항만으로 화물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 본 과업에서 제안한 물류 인프라는 전자상거래 통관장, 콜드체인거점 냉동･냉장창

고, 내륙운송연계거점, 군산항 홍보관 등임

­ 내륙운송연계거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할 

영역으로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군산항 홍보관은 직접적 화물유치보다는 군산항 마케팅 관점에서 홍보 전략, 지역사회 

공유 등을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긴급성이 낮음

❍ 전자상거래 통관장과 콜드체인거점은 현재 군산항의 취급 컨테이너 화물을 고려하

여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한 인프라로 판단

­ 경쟁여건을 고려할 때, 서해안권 인근 항만에서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동량 증대효

과를 누리고 있음

­ 인천항, 평택항은 전자상거래 통관장, 콜드체인거점 등이 조성되어 관련 화물이 집중되

고 있으며, 후속 확장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 현 상황에서 군산항이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통관장

과 신선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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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식품수출단지로 육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라북도에 있음에도 관련 신선물류 시

스템 미비로 타 지역으로 부가가치가 이전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

❍ 전라북도 수출입 기종점 분석 결과, 많은 화물이 타 지역 물류거점을 이용하고 있

으며, 전라북도가 최종점이 아닌 경우가 많음

­ 지역산업,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물류 인프라 신설로 해결할 수는 

없음

­ 화물유치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화물을 유치하면 당장은 군산항 활성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위기발생 시 지역 이탈 상황을 반복할 수 있음

­ 전략적 관점에서 군산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화물, 산업군을 육성하는 생태계 구축

이 필요하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함 

❍ 현재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정부 지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본 과업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 물류 인프라는 전자상거래 통관장과 콜드체인거점

이며, 타 항만 사례를 고려할 때, 민간 투자가 현실적임

­ 따라서 지자체가 군산항 화물유치 관련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과업 수행을 위해 자문을 구한 민간기업 담당자의 공통 의견은 합리적인 부지 사용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었음

 군산항 배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적은 비용절감,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윤 추

구이며,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비용의 적정 부지 확보가 필수적임

❍ 군산항 배후에 전자상거래 통관장과 콜드체인거점이 조성될 경우 타 지역 화물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아님

­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간 절감효과가 있고,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군산항에

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임

­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없는 여건에서도 군산항 개설 항로를 통하여 매일 전자상거래 화

물이 입항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내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배후에 설치된 대형 콜드체인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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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식품수출의 전진기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것이며, 관

련 인프라 조성 시 국가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자상거래 화물은 통관 후 배송절차를 이행하는데, 택배물류 거점이 대전, 충북옥

천군에 조성되어 거리상 인접성, 교통체증 완화 등 공익적 편익이 있음

­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대단위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군산항 여건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통관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연간 300억 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

­ 다른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 다양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물

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역량을 갖춘 특송업체가 민간 통관장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고, 특송업체가 

군산항 배후에 입주할 경우 군산항 물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음

다. 군산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활성화

❍ 군산항은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물류거점이지만 군산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음

­ 다양한 연구자가 군산항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군산항 포럼이 공격적으로 추진되었던 

2007년~2009년 사이임(전북연구원, 2018)

­ 당시 제안되었던 발전전략은 지역 연구자 뿐 아니라 타 지역 연구자의 참여가 많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은 군산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아이디어, 연구, 전략 등 공모 활동을 통

하여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직접적 효과로 군산항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현실적 여건은 군산항물류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추진하더라도, 타 항만사례, 산업 트렌드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

­ 둘째, 간접적 효과로 군산항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미래 군산항 전

문가를 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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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군산항 발전전략과 관련된 연구, 아이디어, 전략 공모를 추진하면 장기적 관점에

서 젊은 지역 전문가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군산항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고민하

고, 그 성과를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생성할 수 있음

❍ 항만물류, 무역 등 관련 학술단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창의적인 

군산항 발전전략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경로 구축

­ 전략연구의 특성상 실효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축적

된 연구결과를 통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유도

­ 해당 연구결과는 디지털 자료 형태로 군산항 홍보관 운영계획과 연동하여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함

라. 군산항 발전을 위한 관계자 범위 확대

❍ 군산항 현안문제 해결, 장기적 관점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관계자의 범위를 확대

해 나갈 것을 제안

­ 군산항 단기적 현안은 관련 기업체가 절실하게 체감하므로 관계 기업 중심으로 논의되

는 것이 타당

­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보다 단기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이 있음

❍ 전라북도의 핵심정책과 결합하여 군산항 발전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식품산업, 농

생명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식품수출 거점이 있음에도 군산항이 관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 관계자 간 협력, 제안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 지역 유일의 물류자산, 군산항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산업별, 수출입 기업 등 다양

한 주체가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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